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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방의 식민지 지주제

18 조해창, 20 하민식

1. 식민지 지주제 개괄

식민지 지주제는 일제강점기 한국과 한국 농촌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사회구조적 형태였다. 이는 한

일병합이 이루어진 1910년 이전인 구한말부터 그 기반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대한제국은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엄격히 금지하였으

나, 당시 일본인들은 탈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였다. 이 시기 일본인 

대지주들은 싼 값에 토지를 매입하면 단순한 소작경영으로도 높은 소작료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1)

이러한 방식으로 자리잡은 식민지 지주제는, 기업형 경영형태인 농장주-지배인-주임-소작농의 형태

와 전근대적 경영형태가 잔존한 지주-지배인-사음(舍音: 마름)-소작농민의 형태로 구분된다. 일본 제

국은 제도적으로 지주의 이익을 일정 수준 보장해주었으며, 경제적 목표와 함께 식민지적 지배질서의 

확립을 추구하여 식민지배 정책과 식민지 지주제가 상부(相符)하도록 하였다. 다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주 의존도는 낮아졌으며, 조선의 일본인 지주들 또한 비농업 분야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와 경

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였다.2)

1930년대 이후에는 식민지 지주제가 일본 금융자본에 종속된 형태를 띠게 되면서, 농업 관련 기업은 

일본 제국의 유관 정책을 수행하는 대리기관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3) 일본 정부는 신탁경영제를 도

입하고 조선신탁을 설립하여 지주제를 유지하고 농업생산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전시체제에 들

어선 후에는 부재지주들의 토지를 강제로 위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반도의 농촌 사회를 국가가 

직접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업형 농장 형태로 재편성하고자 하였다.4) 이와 같이 일본 제국의 권

력과 밀접하게 연계된 식민지 지주제는 식민 권력이 붕괴되면 곧바로 해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5)

2. 전라북도와 식민지 지주제

1) 崔宇中, 2009, 『일제강점기 전북지역 일본인 지주의 농장경영 – 이토(伊藤)농장 사례를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2쪽.

2) 최원규, 2021, 『일제시기 한국의 일본인 사회 – 도시민·지주·일본인 농촌』, 혜안, 242~243쪽.

3) 최원규, 2021, 위의 책, 229~230쪽.

4) 최원규, 2021, 위의 책, 241쪽.

5) 최원규, 2021, 위의 책, 243쪽.

I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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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은 구한말부터 많은 일본인들이 농장을 건설하고 경영한 지역6)으로, 1905년까지는 일본인 

대지주들이 대한제국의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사적 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를 불법적으로 매입하였다.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이 제정되어 외국인의 토지거래가 허용되자 

한일 양국의 법적, 관습적 차이를 이용하여 토지를 다량으로 매입하였다.7)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점부

터 일본인 대지주들이 전북 지방으로 많이 진출하였고, 대부분 1910년 이전에 충분한 토지를 차지하고 

농업 경영을 개시하였다.8)

이들 일본인 대지주들은 개간과 관련된 소유권 분쟁이 있었던 전북의 균전 지역, 정부와 민간의 소

유권 분쟁이 발생한 절수사여지 등을 헐값에 매입하고, 관습적 경작권, 개간권이나 소유권을 무시하여 

빠르게 배타적 소유권을 행사하는 방대한 농장을 건설하였다. 일본 영사관은 이들이 가능한 한 일본인 

간의 경쟁을 피하고 특정 위치에 집중적으로 토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9)

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지역의 농지는 일본인 소유지의 비중이 65%를 넘었고, 서수면 전역의 농

지 중 일본인 소유지의 비율은 1914년에는 37%였으며 점차 증가하여 1938년에는 54%에 달하였다.10) 

일본인 대지주들은 대개 1910년 이전에 영역을 확보하였고 이후에는 자산에 큰 변동이 없었던 것에 

비해, 일본인 중소지주들은 토지대장이 작성되기 시작한 1914년 이후 점차 소유 토지를 확대하여 대지

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대지주들은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권력을 바탕으로 한꺼

번에 다량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중소지주들은 대지주의 관리원으로 들어와 자산의 변

동에 따라 투자량을 늘리거나, 일본에 거주하며 매입과 경영을 위탁하였기 때문이다. 1930년대 중반까

지 일본인 지주들의 인원수와 소유 농지 면적은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며, 이후 대지주는 정체되고 중소

지주는 증가하였으나 일본에 거주하는 지주는 감소하였다.11)

일본인 지주의 경영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지주가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여 

농장을 경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에 거주하는 부재지주가 조선 현지에 거주하는 일본인 지주

에게 위탁하여 경영하는 것이다.12) 대지주는 지배인을 고용하고 기업형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본인 대지주들 중에서는 본래 일본에서도 지주였던 이들도 있었으나 산업자본을 투자한 

자본가인 경우도 많았다. 일본 내 자본가가 토지에 투자한 경우, 농업 경영에 집중한 경우와 본업을 다

른 산업에 두고 부수적으로 지주 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군산에 세워진 불이흥업(不二興業)은 대

표적인 전자의 예시로, 다른 분야에 거의 투자하지 않고 지주 경영에 집중하였다.13)

전북 지역 주요 농장의 지주들은 농장을 기업형으로 운영하였는데, 경영 책임을 맡는 지배인은 영농 

전문가뿐만 아니라 군인, 법과대학 졸업자 등 다양했다. 일본인 지주들은 경영권이 불완전한 지역에서

는 전통적 방식인 사음(舍音: 마름, 소작관리인)을 활용하여 농장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

도 조선에서 유래가 오래된 사음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조선의 관습이나 실정에 무지하거나 

조선인 소작인과 원활한 소통이 힘든 일본인 지주에게 사음은 필수적인 존재였다. 사음은 식민지 지주

6) 허원영, 2022, 「서평: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지주제 – 최원규, 『일제시기 한국의 일본인 사회 – 도시민·지주·일본인 농
촌』(서울, 혜안, 2021)」, 『歷史學報』 253, 585~586쪽.

7) 최원규, 2021, 앞의 책, 184~185쪽.

8) 최원규, 2021, 위의 책, 184쪽.

9) 최원규, 2021, 위의 책, 185쪽.

10) 최원규, 2021, 위의 책, 185~187쪽.

11) 최원규, 2021, 위의 책, 190~191쪽.

12) 최원규, 2021, 위의 책, 191쪽.

13) 최원규, 2021, 위의 책, 191~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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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한 구성요소이자 중간자로, 식민 권력의 가해자적 성격과 피해자적 성격을 모두 지닌 존재였

다.14)

한편 위탁경영이 이루어진 농지도 적지 않았다. 위탁경영은 전형적인 자본가적 경영형태로 지대를 

받는 토지소유주, 이윤을 얻는 경영자, 소작료를 보수로 받는 노동자(소작농)로 이루어진 3분할제 경영

형태였다.15) 위탁경영은 계약에 따라 지대와 이윤을 정하였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확이 필수적이

었고, 충분한 이득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토지소유주가 농업 경영을 포기하거나 직영으로 전환하기

도 하였다. 토지소유주, 즉 수탁지주들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쌀값, 경영 방식, 은행 금리 등의 시장

경제적 요소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형 운영을 중시하였다.16) 1930년 전후 식민지 조선의 농

업 체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경영 위기를 맞이한 지주를 회생시켜 이용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1931

년 조선신탁업령을 공포하고 1932년 전국의 신탁회사를 합쳐 조선신탁을 설립하였다. 지주제가 식민지

배에 용이하다고 생각한 일본 제국은 국가적 대책을 통해 기업형 농업 경영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식민지 지주제를 유지시키고자 한 것이다.17) 전시체제에 들어선 후 일본 제국은 부재지주의 토지

를 강제로 위탁시키는 등 정부 차원에서 농업의 전 영역을 장악하여 전쟁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근대적 토지소유권과 식민지 지주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만경강 유역의 개간지에서 수리조합이 건

설되는 등 근대적 경영시스템이 우선적으로 확립되었다. 이후 일반적인 농지에서도 제도적으로 지주의 

경영권을 강화하였다. 일본 민법에 따라 사적 소유권이 절대권으로 인정되었고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

를 임대차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소작농에게 관습적으로 인정되던 물권적 권리를 부정하였다. 농사 개

량 사업을 강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품종 개량, 시비 등의 생산 과정 또한 지주가 장악하게 되었고, 산

미증식계획 시기의 수리조합18) 건설과 경지정리사업은 소작농의 경영권을 완전히 박탈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작농은 개별 경작지에서 행사할 수 있던 경영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노동자가 되었으며, 

기업형 경영체제가 확립되었다.19)

지주는 소작계약서를 통해 소작농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연대책임제를 도입하고, 소작농을 조직화하

여 동원과 통제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외곽 조직을 만들었다. 소작농이 지주의 지시에 반할 경우 소

작권의 박탈도 가능하였다. 지주는 소작농에게 논밭 외에 거주지도 제공하였는데, 이는 소작농의 거주 

권리를 지주에게 예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20)

이러한 배경 하에 성립된 식민지 지주제는 자연히 고율의 소작료 등의 사회적 문제를 불러왔다. 일

본인 대지주들이 공동 경영하던 농업 회사인 이엽사의 소작료율은 6~8할에 달했는데, 현 군산시 서수

면에서 1927년 옥구농민조합 서수지부를 중심으로 이엽사농장 소작쟁의가 일어나는 등 농민들의 반발

이 조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21)

군산 지역의 일본인 대지주들은 투자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구마모토 리헤이와 불이흥업 등

은 지주 경영에 집중하고 투자도 주로 농업 관련 분야에 행했지만, 일본 내지에 기반이 있는 이들은 

14) 하지연, 2014, 「일제하 불이흥업주식회사 전북농장의 '舍音'제 운영과 성격」, 『이화사학연구』 49, 119~120쪽.

15) 최원규, 2021, 앞의 책, 199쪽.

16) 최원규, 2021, 위의 책, 200~202쪽.

17) 최원규, 2021, 위의 책, 203~205쪽.

18) 식민지배 하에서 근대적 수리조합의 건설은 조선인 지주와 농민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松本武祝, 2015, 「植民地朝

鮮における日本人大地主と河川水利用秩序の改編　-參禮伊藤農場の事例-」, 『韓日關係史硏究』 51, 214~220쪽.

19) 최원규, 2021, 앞의 책, 214~217쪽; 허원영, 2022, 앞의 글, 585~586쪽.

20) 최원규, 2021, 위의 책, 218~219쪽.

21) 최은진, 2021, 「1920년대 후반 전북 옥구 이엽사농장 소작쟁의의 전개과정과 성격」, 『사학연구』 142, 118~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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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는 지주 경영을 주로 하되 일본에서는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였다. 조선과 일본을 구분하지 않

고 산업자본을 농업자본에 투자하고, 이를 다시 산업자본에 투자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들은 대체로 지

주 경영보다 산업 투자의 비중이 더 큰 자본가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농업 관련 분야에 주로 투자한 

이들도 있었으나, 농업과 무관한 분야에 다양하게 투자한 이들도 많았다.22)

참고문헌

v 최원규, 2005, 「일제시기 일본인 지주의 토지 확대와 소유 변동의 추이 – 전북 옥구군 서수면 사

례 –」, 『東方學志』 130

v 崔宇中, 2009, 『일제강점기 전북지역 일본인 지주의 농장경영 – 이토(伊藤)농장 사례를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v 하지연, 2014, 「일제하 불이흥업주식회사 전북농장의 '舍音'제 운영과 성격」, 『이화사학연구』 

49

v 松本武祝, 2015, 「植民地朝鮮における日本人大地主と河川水利用秩序の改編　-參禮伊藤農場の事例

-」, 『韓日關係史硏究』 51

v 최은진, 2021, 「1920년대 후반 전북 옥구 이엽사농장 소작쟁의의 전개과정과 성격」, 『사학연

구』 142

v 최원규, 2021, 『일제시기 한국의 일본인 사회 – 도시민·지주·일본인 농촌』, 혜안

v 허원영, 2022, 「서평: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지주제 – 최원규, 『일제시기 한국의 일본인 사회 - 

도시민·지주·일본인 농촌』(서울, 혜안, 2021)」, 『歷史學報』 253

22) 최원규, 2021, 앞의 책, 220~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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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지역 개관

21 고우빈, 21 송제승

1. 군산의 자연·지리

전라북도 군산시는 동쪽은 익산시, 서쪽은 황해, 남쪽은 만경강(萬頃江)을 경계로 김제시, 북쪽은 금

강을 경계로 충청남도 서천군과 접하고 있다. 동경 125°57′∼126°54′, 북위 35°43′∼36°07′에 위

치한다. 서해안의 광활한 연안지역은 크고 작은 많은 섬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고군

산군도이며, 16개의 유인도(有人島)와 18개의 무인도(無人島)를 이루고 있다.23) 면적은 395.82㎢이고, 

인구는 27만 8398명(2015년)이다.

군산은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평야지대로 대부분의 지역이 퇴

적층이 두꺼운 충적평야와 낮은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북동부 일부 지역, 차령산맥의 말단

부, 남쪽에는 100~200m의 낮은 산지가 분포하고 있다.

군산시의 북쪽과 남쪽 경계를 따라 각각 금강과 만경강이 서류하여 황해로 흘러들며, 이 두 강의 하

구에는 넓은 간석지가 잘 발달해 있다. 이들 간석지는 일제강점기 이후로 간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현재에도 군장간척사업과 새만금간척사업이 진행 중으로 해안선이 황해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기후는 남부서안형 기후구에 속하며, 바다의 영향으로 겨울에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눈

이 많이 내리고, 여름에는 온난습윤하다. 연평균기온 13°C, 1월 평균기온 -1.5°C, 8월 평균기온 25°C

이며, 연강수량은 1,200mm이다.24)

그림 2 군산시 도로명 안내도

23) 남정근, 2000, ｢집중조명: 전북 군산시; 군산시의 전래문화와 새 천년 문화의 탄생｣, 『지방포럼』 5권0호, 68쪽.

24) 김일기·이영화, 2009, 「군산시(群山市)」,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A%B5%B0%EC%82%B0&ridx=1&tot=108 (2022.09.1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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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산의 인문·역사

1) 역사와 연혁

(1) 선사시대

바다와 평야가 함께 하였던 군산은 근현대까지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군산의 구석기유적은 

2002년 군산 내흥동 군산-장항에서 발견된 내흥동 유적이 있다. 이곳에서 출토된 석기는 몸돌, 격지, 

밀개, 여러면석기 등이 있는데 이는 본 유적이 후기 구석기 시대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와 주변 지역의 전반적인 후기 구석기시대 이전의 자연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

된다.25)

이후 군산의 신석기시대에는 대체적으로 하천이나 해안가 주위에서 유적과 유물들이 주로 발견되었

다. 금강과 만경강의 관문인 군산은 크고 작은 섬들이 많아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최적

의 자연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군산군도와 그 주변 도서 지역에서 30여 개의 신석기시대 패총

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신석기시대의 패총이 가장 밀집된 곳

으로 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26)

(2) 삼국시대

군산지역은 본래 마한(馬韓)의 영토였으며 54개의 소국 중 군산에는 두세 개 이상의 소국이 자리하

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7) 삼국시대로 접어들면서 마한은 백제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었는데 

군산 지역과 관련된 곳으로 나타나는 백제시대의 지명은 시산군(屎山郡)과 마서량현(馬西良縣)과 부부

리현(夫夫里縣) 등이 있다. 삼국 시대의 군산은 백제 부흥군과 나당 연합군의 싸움인 660년의 백강 전

투와 663년의 백촌강 전투,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 군의 싸움인 676년의 기벌포 싸움처럼 당나라와 한

반도 사이의 전투가 잦았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삼국이 통일된 이후 경덕왕 시기에 시산군은 임피군(臨陂郡)으로, 그 관할 지

역으로 마서량현을 옥구현(沃溝縣)으로, 부부리현은 회미현(澮尾縣)으로 지명이 개정되었으며 위 모든 

지역은 임피군에 영속되었다.28)

(3) 고려시대

통일신라 시기에 이루어진 군산의 행정 구역은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개정이 되었다. 1018년

(현종 9년)에 임피군이 임피현으로 강등되어 현령이 설치되었으며 옥구, 회미, 부윤(富潤), 만경(萬頃) 

등의 현을 속현으로 거느렸다. 여기서 임피현은 오늘날 군산시 임피면에 해당하고 당시 임피현은 옥구

현과 회미현의 상위 행정 구역으로서 이 지역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임피에는 조창이 설치된 서해안의 요충지였는데 조세인 세곡을 수도 개성으로 운반하는 조운을 원활

25) 곽장근, 2016, 『군산내흥동유적(群山內興洞遺蹟)』,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5. 20:34).

26) 곽장근, 2014, 『고고학으로 본 군산의 역동성』, 『전북사학』 제45호, 7~8쪽.

27) 곽장근, 2014, 위의 논문, 12쪽.

28) 김일기·이영화, 2009, 앞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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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고자 남도의 해안과 강가에 총 12개의 조창을 설치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임피의 조종포(朝

宗浦)에 설치된 진성창(鎭成倉)이다. 그렇기에 진성창이 위치한 군산에는 세곡을 저장하고 운반하는 조

운 창고를 설치되고 서해 중부지역 물류유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고려 

말기 왜구의 대규모 침입의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1308년(우왕 8년)에 최무선 장군이 진포해전에서 

최초로 화포를 사용하여 왜선 5백 척을 무찔렀기에 군산은 우리나라 전투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4)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옥구현이 임피현의 속현으로부터 독립하여, 임피현과 함께 옥구현에도 지

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하였다. 옥구현과 임피현은 전라우도(全羅右道)에 속해 있었고  1397년(태조 6년)

에 군산도(群山島)의 진(鎭)을 이 곳으로 옮기고 병마사를 파견하였으며 1423년(세종 5년)에는 수군만

호가 주둔하는 군산포영(群山浦營)을 두고, 병마사를 첨절제사로 바꾸었다.29)

1512년(중종 7년)에는 용안 득성창을 대신할 새로운 조창인 군산창(群山倉)이 운영이 되기 시작하였

다. 군산창은 군산 인근 7읍인 옥구, 만경, 함열, 김제, 금구, 전주, 남원의 세곡이 모여 바다를 통해 

경창에 수송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금강 하구에 금강 수계의 유일한 조창이 되면서 전주와 남원, 금산

을 포함한 20개의 고을의 조세를 수납하여 경창으로 운송하는 기능을 담당할 정도로 거대해졌다.30) 

양난이 끝나고 조선 후기에는 군산 지역의 군사적, 경제적 중요성은 더욱 커져 갔다. 당시 명·청나라

의 어선, 상선이 불법적으로 오는 황당선(荒唐船)이나 서양의 이양선이 서해에 주로 출몰하고 해랑적

(海狼賊)의 침범을 막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군산 지역의 해방(海防)을 담당하던 고군산진의 중요성도 

커져갔다. 조선 후기의 고군산진은 조선 전 수군 진영을 통틀어서 최대의 군선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국가적 위기에 대한 조치로 생각된다.31)

(5) 근대·일제 강점기

1895년 23부제의 실시로 전주부의 관할 하에 옥구군과 임피군으로 구분되고 1896년 13도제 아래에

서 옥구군은 4등군으로서 전라북도 소속이 되었다. 이후 1899년 5월 1일, 대한제국의 칙령으로 군산항

의 개항과 옥구부로의 승격이 이루어지고 감리서(監理署)가 설치된다. 이후 옥구군으로의 개편과 옥구

부의 승격이 다시 되었다가 1906년 군산부와 군산군 이사청의 설치로 옥구부는 군산부에 편입되었다. 

개항 이후 군산에는 일본인 지주와 상공업자의 침투가 이루어졌다. 1912년 호남선철도와 이어 군산

∼익산간 철도가 개통되어 김제·만경 평야를 비롯한 전라도지방의 농산물을 군산항을 통하여 일본으로 

가져간 것이 이를 보여준다.32) 그러나 군산 내에서도 이런 일본의 압박에 벗어나고자 경제·사회 운동

을 주도하였고 1920년대에는 군산교육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교육후원단체를 통해 군산청년야학, 계화

여학교 등 여러 교육 시설이 생겨났으며 이를 통한 교육 운동의 지원에 큰 힘을 주었다.

29) 김일기·이영화, 2009, 위의 자료.

30) 최완기, 1995, 『군산창(群山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5. 22:24).

31) 김종수, 2010, 『군산도와 고군산진의 역사』, 『전북사학』 제45호, 전북사학회, 158쪽 

32) 김일기·이영화, 2009, 앞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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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대

1949년에 군산부가 시로 승격되고 군산시와 옥구군으로 다시 나뉘게 되었다. 한국 전쟁 시기였던 

1950년 7월 18일에 공산군에게 함락되었으나, 9월 29일에 수복되었다. 군산은 전후 복구사업의 실시

와 근대화 정책으로 발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옥구군은 1973년 7월 1일에 일부가 군산시

에 편입되었고 1995년 1월 1일 도·농 통합에 의해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군산시가 되었

다.33)

2) 문화

군산시는 1899년 개항과 함께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거류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각국 공동조계지의 격자형 가로망체계를 근간으로 형성된 일제강점기 개항도시의 원형과 (구)조선은행, 

대한통운창고, 군산세관, 부잔교 등의 시설 및 다양한 유형의 일식 주택이 잘 간직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들 근대역사문화자원은 일제의 수탈이라는 그늘에 가려 방치됨으로써 지역 쇠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되었으며 주택의 경우 해방 이후 적산가옥으로 취급되어 가치가 폄하되었다.34)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인 군산국악원은 1966년에 설립되었고, 1970년부터 개최된 군산예술제는 시

화전·미술전·사진전·무용의 밤·국악잔치·음악회 등으로 구분하여 본격적인 문화활동을 펴고 있다.35)

군산항은 다른 도시에 비하여 많은 일본인 상인들이 거주하여, 이들의 재력 덕에 1902년 전북 최초

로 주간지 『군산신보(群山新報)』가 발행되었다. 이 신문은 1928년 『군산일보』라는 이름의 일간지

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속적으로 간행되다가, 1941년 일제의 전시언론통제정책의 일환으로 『전북시보

(全北時報)』에 통합되었다.36)

군산 지역의 민속놀이로는 회현지방의 기(旗)맞이놀이를 들 수 있다. 이 놀이는 정월 15일과 2월 사

이에 날을 잡아서 행하나,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농기가 낡아서 기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마을이 있

을 때에만 행한다.

해변을 끼고 있는 마을에서는 풍어를 위한 용왕제를, 내륙 지방에서는 농신제·산신제·당산제 등을 지

내는데, 대표적인 동제로는 나포면 나포리 영신당제(靈神堂祭)를 꼽을 수 있다.37)

참고문헌

v 남정근, 2000, ｢집중조명: 전북 군산시; 군산시의 전래문화와 새 천년 문화의 탄생｣, 지방포럼 5권

0호

v 최완기, 1995, 『군산창(群山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 김일기·이영화, 2009, 『군산시(群山市)』,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 김종수, 2010, 『군산도와 고군산진의 역사』, 『전북사학』 제45호

33) 김일기·이영화, 2009, 위의 자료.

34) 심경미, 2010, 「근대역사문화도시 군산시」, 『도시계획家』 제3권 제1호, 33쪽.

35) 김일기·이영화, 2009, 앞의 자료.

36) 김일기·이영화, 2009, 위의 자료.

37) 김일기·이영화, 2009,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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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곽장근, 2014, 『고고학으로 본 군산의 역동성』, 『전북사학』 제45호

v 곽장근, 2016, 『군산내흥동유적(群山內興洞遺蹟)』,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 구희진, 2018,  『1920년대 초 군산사회와 교육운동』, 『전북사학』 제54호

v 강유나, 2020,  『군산 지역의 고대 사회』,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v 심경미, 2010, 「근대역사문화도시 군산시」, 『도시계획家』 제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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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교통

19 이민우, 21 전영훈

1. 개항 이전 군산의 교통과 발전

교통이란 사람이나 재화(정보를 포함하는)의 수송과 전달 등 장소적 이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와 체

계를 통칭한다.38) 교통의 발달은 여러 자연적, 인문적 요인에 의해 이뤄지고, 이는 지역 내부의 순환, 

지역 간 교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도시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지역의 교

통을 중심으로, 그 도시 혹은 지역을 살펴보는 것은 그 지역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런 관점으로 도시를 살펴보고자 할 때, ‘군산’은 좋은 예시이다. 북으로는 금강, 남으로는 만경

강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군산은 서해안과 접하며 호남평야를 배후지로 갖는다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다. 이 특성은 군산 지역의 성장의 큰 요인이 된다. 

개항 이전 군산은 대외 무역의 실질적 관문, 조창 기반의 물류기지, 군산진과 군산창 기반의 군사 

및 상업 중심지였다.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던 웅진은 금강 중류에 위치했고, 금강 하류에 위치했던 군

산은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한다. 금강은 웅진에서 외부로 뚫린 유일한 뱃길이었고, 군산

은 그런 금강의 입구에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군산은 당시 고대사회의 실질적 관문이자 중국, 왜 

등 사신들의 대기장소 역할을 맡았다. 

고려시대에는 군산지역(당시 임피현)에 조창이 설치되었다. 고려의 군현제 시스탬 아래에서 농민에 

대한 조세와 공부(貢賦), 요역(徭役)의 부과가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국가 재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

입원이었던 조세를 징수하고 저장 및 운반 하는 기능을 하는 장소가 바로 조창이다. 39)군산에는 금강

과 서해안 경계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12조창(漕倉) 중 호서, 호남지역을 관할하는 진성창이 설치되었

다. 진성창은 세곡을 개경의 경창(京倉)으로 수송하며 서해 중부와 개성을 잇는 물류기지 역할을 맡았

다.40)

세종 초에 이르러 군산진이 선유도에서 현재 영화동 수덕산 기슭의 군산진성(일명 노인성)으로 이전

하며, 군산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된다. 조선시기에도 군산의 조창(군산창)은 조세수납기관의 역할을 수

행했다. 이를 위해선 조운(漕運) 체계를 살펴야하는데, 조운은 쌀로 세금을 대납하던 조선 시대 일정 

지역의 세금인 쌀을 바닷가의 조운 창고에 모아 두었다가 세곡선을 이용하여 한양으로 운반하는 과정

이다. 군산창은 중종 7년(1512년)에 정식 설치되어, 18세기에 이르면 전주, 태인, 금구, 임실, 진안, 장

수, 옥구 7개 읍의 전북지역의 미곡을 군산창에 모아 실어가는 칠읍해창이라고 불리기도 했다.41)  

38) 방동인·음성직, 1995, 「교통(交通」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A%B5%90%ED%86%B5&ridx=0&tot=707 (2022.09.17. 19:30).

39) 문동신, 2007, 『근대 문화의 도시 군산-근대건축물로 바라본 군산의 모습』, 군산시 문화체육과, 135쪽.

40) 최완기, 1995, 「조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13%EC%A1%B0%EC%B0%BD&ridx=0&tot=4858 (2022.09.17. 

19:00). 고려 초기에는 60개 포구가 조창의 기능을 수행했으나, 현종 연간(1009~1031)에 60개 포구에 분산되어 있던 조
창의 기능이 12조창으로 집중, 문종 연간(1046~1083)에 13조창제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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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창의 번창으로 항구 주변에는 여러 주막과 객주, 여각, 장사꾼들이 모여들었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군산에 쌀을 보내는 칠읍에 포함된 고장 중에 군산에서 수백리 떨어진 장수 진안 임실 등의 

고장은 험한 산지에 자리하고 있어 쌀을 직접 가져오지 못하고 운송상의 편리함 때문에 각 고을의 관

리가 현금으로 세금을 가져와 군산에서 쌀을 구입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으므로 경향의 장사군들이 군

산창의 관원들과 결탁해 쌀을 선매해놓고 곡물가격을 조작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기록을 

통해 이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조운과 조창은 당시 세금 운송의 기능을 넘어 개경 혹은 한양과의 직

항로가 열리는 수상 운송의 기능과 여러 정보, 문화 등이 들어오고 이를 인근 각지로 퍼뜨리게 하는 

역할까지 수행했다. 

2. 개항 이후 군산의 변화

  금강 하구의 포구로 오랜 기간 기능해오던 군산은 개화기의 도래와 함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로 인해 부산, 인천, 원산 등 3개 항구가 개항했지만 일본은 더 나

아가 광대한 호남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을 효과적으로 일본으로 반출하고자 했고,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은 좋은 장소였다. 그렇게 당시에는 옥구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군산은 1899년에 조선에서 7번째로 

개항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미곡을 비롯한 각종 물자를 수탈하기 위해 일본은 군산을 계

획도시로 성장시켰다42). 이 시기 군산의 인구는 일본인 비율이 30%에 달했을 정도였고, 도심 곳곳에

는 쌀과 관련된 농사조합·곡물시장·미곡신탁주식회사·세관 등이 자리하였다43).

  조계지로 기능하던 개항장이 외딴 섬처럼 존재하지 않고 배후지의 존재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군산 역시 일본의 주도 아래 호남의 여타 내륙 지역과 연결되어 갔다. 1913년 개항장 중심으

로 부(府)제의 실시와 함께 항구를 중심으로 한 철도 부설이 한반도에서 진행되었는데44), 군산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912년에는 호남선 철도가 논산의 강경에서 이리(현재의 익산)까지 개통하였고, 여기

서 더 나아가 호남선의 지선 역할을 하는 군산선이 1914년에 이리~군산 구간을 개통하였다45). 철도의 

개통으로 인해 사람과 물류가 군산항에 집중될 수 있었고, 이는 군산 지역의 전통적 중심인 옥구가 쇠

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군산항과 호남 지역의 전통적 중심지였던 전주를 연결하는 ‘전군도로’가 1908

년 한국 최초의 아스팔트 포장 신작로로 건설된 것 역시 군산이 갖고 있는 개항장으로서의 가치 때문

이었다46). 그 결과 1932년 군산의 인구는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기존의 농업 종사 인구 이외에도 상

업과 공업 종사자가 늘어나는 등, 도시로서 발전을 이어나가게 된다.

  인구의 증가에 맞추어, 일제는 항구와 조계지 인근을 중심으로 하여 군산을 계획도시로 설계해 나

가게 된다. 한반도의 농산물과 공업 원자재를 반출하고 일본의 공산품을 반입하기 위한 교역도시로서

의 기능이 주를 이루었고, 일본인 거주지와 한국인 거주지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도시계획이 설계되었

기에 기능이나 경관적 측면에서도 이중성이 나타나게 된다.47) 그 결과 군산항 주변 평지를 중심으로 

41) 진용선. 2017, 「일제강정기 식민지 유적을 활용한 군산 지역사 학습방안」,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15쪽

42) 양은정·박소현, 2017, 「군산시 원도심에 관한 계획방식의 변화와 특성」,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8권 제5호, 11쪽.

43) 김민영, 2021, 「군산 개항 120년(1899-2019), 주요 관련 자료와 활용 방향」, 『한국도서연구』, 33(3), 1~16쪽.

44) 김종헌, 2006, 「20세기 초 철도부설에 따른 우리나라 도시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9(4), 

379~387쪽.

45) 심승희, 2021, 「장항선의 군산으로 변신 중입니다」, 『국토』, 70~81쪽.

46) 심승희, 2021, 위의 논문,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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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방향 5개의 가로와 남북방향 9개의 가로로 구획된 격자형 거류지에 택지 조성이 추진되었다. 군산

의 해관장(海關長)이 사실상 통치하던 전관거류지와 달리 한인은 별도로 조계 영역을 벗어나 한인정(韓

人町)으로 지칭하는 거주 지역을 형성하게 되었고, 개항장 조계 내 거주하던 일부 한인들은 강제 이주

가 시행되기도 했다48). 조선인들은 평지의 원도심이 아닌 오늘날의 선양동·개복동 등 주변부의 구릉지

에 거주해야만 했다49). 일제가 1938년 발표한 ‘군산시가지계획’에 따르면 항구 인근의 영화동 일대를 

중심으로 상업시설과 행정기능을 집중시켜 조계지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게 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 도시계획의 결과물로서 형성된 오늘날의 군산 역시 그 연구 가치가 높다.

3.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 군산의 주요 시설물

1) 해망굴

일본이 군산 도심에 남긴 대표적 토건 유산으로는 해망굴을 뽑을 수 있다. 해망굴은 자연 동굴이 아

니라 1926년에 일제가 축조한 터널로 군산 시내에 위치한 월명산 자락을 관통한다. 이 터널은 항구가 

위치해 수산업의 중심지였던 해망동과 과거 군산의 중심지였던 중앙

로를 연결한다. 일제강점기 시대 중앙로에는 군산신사, 신사광장, 공

회당, 안국사(현재의 흥천사) 등이 위치해 있어 종교적 장소성의 측

면에서 이 지역이 중심지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50).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인구의 증가와 함께 그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여

러 도시 정비 공사가 진행되었고, 해망굴 역시 후술할 1926년의 제3

차 축항공사 과정에서 항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완공되었

음을 알 수 있다.

2) 임피역사

임피면 술산리에 위치한 임피역사는 1936년 경 군산선의 철도 역사로 건립된 건물로 2005년 11월 

11일 등록문화재 208호로 등록되었다. 일제강점기 군산선은 1912년에 시작된 이래로, 호남 농산물을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하는 중요 교통 통로로 사용되었다. 군산선은 주요 농장이 있는 곳에 역

을 만들고, 군산 내항의 깊숙한 곳까지 철도를 놓아 항구와 철로를 연결했다. 임피역은 인근 가와사키 

농장과 조선인 장영규가 운영하던 농장의 쌀들을 군산 내항으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옮기고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51) 실제로 군산선의 화물목록을 보았을 때, 1910년부터 1935년까지의 화물의 81%, 그 

중 1926년의 경우는 전체 화물의 98.3%가 쌀이었다고 한다.52)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 지어진 철도역사 건물들의 규모와 건축양식은 매우 다양하다. 임피역은 그 

47) 박성신, 2018, 「한국안내(韓國案內)를 통해서 본 개항기 도시계획과 생활상: 1902년 군산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
회지』, 7(2), 183~184쪽.

48) 박성신, 2018, 위의 논문, 189~190쪽.

49) 군산시사편찬위원회, 2000, 『군산시사』, 428쪽.

50) 최진성, 2021, 「근대이행기 군산 원도심의 종교적 장소성」, 『기전문화연구』, 42(2), 75~105쪽.

51) 문화재청, 2012, 「이야기가 있는 문화유산 여행길 전라권」, 전라도 닷컴, 63~64쪽.

52) 문화재청, 2012, 위의 책, 64쪽.

그림 3 군산 해망굴/ 

국가문화유산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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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92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단순화된 양식을 갖는다. 벽체의 구성을 단순화시키고 건물 정면의 삼

각형 박공면 만을 두드러지게 계획하여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경제적으로 손쉽게 축조할 수 있는 단

순화된 양식이다.53) 이런 양식이 반영되어 임피역의 벽체는 목조로 만들었고, 외벽에는 페인트로 마감

했으며, 지붕에는 슬레이트를 얹었다. 임피역은 당시 농촌지역 소규모 간이역사의 전형적 건축형식과 

기법을 잘 보여주며, 원형 또한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기에 그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군산내항(부잔교)

군산의 개항이 결정된 것은 1898년 5월 26일이었다. 국가의 재정이 어렵다는 중추원의 의견과, 항

구를 열기보다는 스스로 상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도록 공업을 진흥시키며, 자국의 상인들을 보호하

고 지원해야 한다는 독립신문의 사설 등 반대 공론에도, 군산은 의정부의 다수결을 통해 개항이 결정

되었다.54) 고종은 당시 청이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며 서구 열강이 곧 조선까지 오리라 생각했고, 그 

대비로 침략에 앞서 개항장의 숫자를 늘리고 각국 조계지를 만들어 열강들 사이의 견제와 세력균형을 

취하는 외교 정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55) 하지만 당시 이미 밀무역을 행하고 있던 일본의 끊임없는 

개항 요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다.

1899년 5월, 군산이 각국 조계지로 개항된 이후, 밀려드는 화물선으로 인해 군산항의 확장의 필요성

을 절감했고 당시 항만 운영 주체였던 각국 거류지회에서 조선 정부에 건의하며 제 1차 축항공사

(1905~1910)가 시작되었다. 이후에도 총 4차까지의 군산항 축항공사가 진행되었고, 군산내항은 근대

적 항구로 나아갔다. 제 3차 축항 기념행사(1926)에는 사이토 마사코 총독이 참석하여, ‘쌀의 군산’이

라고 감탄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현재의 군산의 장미동(藏美洞)이라는 이름도 쌀이 쌓여있던 모습에

서 유래했다고 한다.

제 3차, 4차 축항공사 동안 부잔교(뜬다리 부두)가 설치되었다. 부잔교는 항시 대형선박의 접안을 위

해 건설되었고, 뜬다리와 부유식 함체로 구성된다. 3차 때 3기, 4차 때 1기가 설치되었고 당시 군산항

에는 이를 통해 1933년에 920척의 선박이 출입했으며, 3천 톤급의 기선 6척이 동시에 접안 할 수 있

었다.56) 현재는 일부가 멸실되어 제 3차 축항공사 때 설치되었던 3기의 일부가 현존하고 있다. 부잔교

는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항으로써 군산항의 특수성과 근대 항만의 보편성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 근

대역사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8년 국가등록문화재 제719호로 등록되었다57).

그림 4 군산 뜬다리 부두 / 투데이 군산 

 

그림 5 임피역사 / 동아일보

53) 문동신, 2007, 앞의 책, 59~61쪽.

54) 진용선. 2017, 「일제강점기 식민지 유적을 활용한 군산 지역사 학습방안」,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13쪽.

55) 진용선. 2017, 위의 논문, 12~14쪽.

56) 문동신, 2007 앞의 책, 64~65쪽.

57) 송석기, 2022, 「군산 내항의 초기 형성 과정 연구 - 축항 공사 관련 지도 및 도면 자료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
회연합논문집』, 24(4), 47~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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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복 이후 군산의 변화와 현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향하는 조선의 창구 역할로 번성했던 군산의 입지는 해방 이후 다시 변화하

게 된다. 일제에 의해 계획도시로 발전해 번성했던 군산의 입지는 광복 이후 일본인들의 유출로 쇠락

하고 만 것이다58). 구도심에 해당하고 행정, 상업 중심지 역할을 하던 영화동 일대의 공동화에 이어,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 시설 조성이 서울과 부산을 잇는 축선에 따라 이루어짐

으로서 발전의 중심에서 밀려난 군산은 21세기에 들어서서야 군산·장항 산업단지의 조성 및 새만금 방

조제의 건설로 다시 기회를 잡은 상황이다.

  군산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군산의 교통망 또한 변화를 거듭했다. 일제강점기의 군산이 

호남 각지의 미곡을 철도로 수송한 뒤 일본으로 반출하는 역할을 하던 ‘쌀의 도시’였다면59), 해방 이후

의 군산은 더 이상 독자적 경제 권역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대한 의존·연계성이 강화되

었다.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의 완전 개통과 2008년 장항선·군산선의 직결로 인해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된 것이 이를 보여준다. 물론 군산이 표면적으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역의 영세한 산업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금강 유역으로 해수가 역류하여 농지에 염해 피해를 입히는 일이 뒤따르자 1990년 

건설된 금강하굿둑은 안 그래도 철도의 등장으로 쇠퇴하고 있던 강경-군산 금강 내륙 수운에 치명타를 

입혔다60). 또 군산에 대규모 공업 단지가 세워지고, 새만금방조제 건설 등 대규모로 간척 사업이 진행

되어 가자 이는 군산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던 수산업의 쇠퇴를 불러왔다. 폐수의 유입과 갯벌·어장의 

축소로 인해 연근해 어업의 생산성이 날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61). 이처럼 해방 이후 군산은 대외적 

환경과 그에 연동된 교통망의 변화로 지역 경제·산업에 있어서 부침을 겪어야만 했다.

  이처럼 군산의 지역사를 살피는 데 있어 대내·대외 교통의 변화는 빼놓을 수 없는 강력한 주요 변

수 역할을 해왔다. 군산이라는 도시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군산이 어디와 연결되었는지 교통을 살펴본

다면, 군산의 과거 유적뿐만 아니라 군산이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도 훌륭한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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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용상·정병현, 2021, 「강경의 철도부설과 지역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24(3), 303~312쪽.

61) 홍현표·김정봉·주문배·정명생·김대영, 2007, 「한중일 수산업의 실태분석 및 수산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

연구원 연구보고서』,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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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문동신, 2007, 『근대 문화의 도시 군산-근대건축물로 바라본 군산의 모습』, 군산시 문화체육과

v 문화재청, 2012, 『이야기가 있는 문화유산 여행길 전라권』, 전라도 닷컴

v 진용선. 2017, 「일제강정기 식민지 유적을 활용한 군산 지역사 학습방안」 군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v 양은정·박소현, 2017, 「군산시 원도심에 관한 계획방식의 변화와 특성」,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8권 제5호

v 박성신, 2018, 「한국안내(韓國案內)를 통해서 본 개항기 도시계획과 생활상: 1902년 군산을 중심

으로」, 『한국지리학회지』, 7(2)

v 최진성, 2021, 「근대이행기 군산 원도심의 종교적 장소성」, 『기전문화연구』, 42(2)

v 김민영, 2021, 「군산 개항 120년(1899-2019), 주요 관련 자료와 활용 방향」, 『한국도서연구』, 

33(3)

v 송석기, 2022, 「군산 내항의 초기 형성 과정 연구 - 축항 공사 관련 지도 및 도면 자료를 중심으

로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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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문학

18 안세영, 18 이민상

1. 군산지역의 문학 활동

1) 해방 전후 군산지역의 문학 활동

군산은 해방 전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근대 매체가 발행된 곳이다. 1899년 5월 일제가 호남지방

의 미곡 수탈을 위해 군산항을 개방하면서, 각국공동거류지가 설정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이 활발했기 

때문이다.62) 이에 따라 문예활동도 빠르게 일어났는데 문예운동에 가담한 청년을 중심으로 각종 단체

가 출범하고, 잡지가 발간되었다. 한 예로 군산 문우회(文友會)는 1923년 기관지 효광을 발간하기도 하

였다. 1920-30년 당시 군산에서 활동했던 문예 단체가 10여 곳에 이르렀다는 점은 해방 전 군산지역

의 문화적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63)

해방 후 군산에서는 신문이 연달아 창간되고, 이들 일간지가 지역문화 담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

다. 여기에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면서 지역문화계는 활기를 띄었다. 특히 문

단에서는 채만식, 이근영, 차칠선 화단에서는 하반영, 홍건직 등이 군산에 머무르며 작품 활동을 하였

다. 또한 1948년 김호연, 이병훈, 이병권 등 젊은 문학도들이 주축이 되어 군산문학인 협회를 결성하

는데, 이 단체는 군산민보를 중심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시화전, 백일장 공모 활동을 진행하는 등 지

역 문단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64) 

2) 토요동인회

전쟁이후 피난 문인과 향토 예술인들이 합쳐지면서 군산에는 새로운 문학사회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당시 피난문단의 거점인 개복동 비둘기다방과 시청 앞 전원다방에 모여 예술에 대한 열정을 나누며 문

학적 친분을 이어갔다. 군산 지역 문인들은 전주에서 발행한 신문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전개하였는

데, 태백신문의 신석정, 전북일보의 백양촌이 문예담당 편집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역 문인들에게 발

표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 기획란을 통해 이병훈, 김영협, 정연길, 송기원, 고은 등의 작품이 발표되었

다. 한편 이 무렵 군산에서 송기원과 정윤봉이 만나 문학동인회를 만들 것을 결의하였는데 그것이 

1953년 6월 토요동인회의 발족으로 이어졌다. 토요동인회는 1958년 9월까지 5년 간 활발하게 활동하

면서 시화전 7회, 비평회 30회, 문학강연 1회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병기와 신석정, 김수영 등을 초청

하여 시문학 강연회를 가지는 등 전국 문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주도하기도 하였다.65) 토요동인회는 

모임을 주도하던 회원 일부가 타지로 떠나면서 해산되었으나, 당시 동인으로 활동한 신인들이(원형갑, 

62) 손승호, 2010, ｢군산항(群山港)｣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7. 23;09).

63) 황태묵, 2018, ｢한국전쟁기와 1950년대 군산 지역 문학사회의 형성과 양상 고찰 - <토요동인회>를 중심으로｣, 열린정
신 인문학 연구 32호, 309쪽. 

64) 황태묵, 2018, 위의 논문, 311쪽. 

65) 황태묵, 2018, 위의 논문, 3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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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이병훈, 김신웅 등) 중앙문단에 대거 등단하는 성과를 낳았다. 

 

3) 군산 문인의 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항장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활발하게 이어진 지역문예단체의 영향으로 군산은 

한국 현대문학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이다. 이에 2017년 군산시는 예산 7억 원 가량을 들

여 군산 문인의 거리를 조성하였다. 진포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새들공원 입구까지 약 250m 담벼락에 

조성한 거리에는 소설가 채만식을 비롯한 고헌, 김기경, 이병훈 등 군산 출신 문인 9명의 작품이 벽화

와 조형물로 전시되어 있다. 이는 대표적인 군산 출신 작가로 알려진 채만식 이외에도 비교적 많이 알

려지지 않은 군산 출신 작가들과 작품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조형물로 조성된 일부 

공간은 동시에 시민 쉼터로도 운영되고 있다. 

그림 6 문인의 거리 작품 / 투데이 군산

 

그림 7 군산 문인의 거리 / 투데이 군산

2. 채만식

1) 채만식의 생애

1902년 전라북도 옥구66) 출생의 채만식은 일제강점기 「탁류」, 「레디메이드 인생」, 「인형의 집

을 나와서」 등을 저술한 소설가, 극작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채만식은 1924년 단편 「새길로」로 

문단에 데뷔한 뒤 290여 편에 이르는 장편·단편소설과 희곡·평론·수필을 썼고, 특히 1930년대에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당시의 현실 반영과 비판에 집중되어 식민지 상황 아래에서 농민

의 궁핍, 지식인의 고뇌, 도시 하층민의 몰락, 광복 후의 혼란상 등을 실감나게 그리면서 그 근저에 놓

여 있는 역사적·사회적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했다.67) 그러나 채만식은 1942년 조선문인협회가 주관한 

순국영령방문행사에 참석하고, 1943~1944년에 산문 소설을 통해 징병, 지원병을 선전, 선동했으며 친

일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채만식의 이러한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66) 본래 백제의 마서량현(馬西良縣)이었는데,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 뒤 757년(경덕왕 16) 옥구현(沃溝縣)으로 개칭되었다. 

1906년 옥구부로 승격하였다가 군산부가 창설됨에 따라 군산부에 편입되었다. 옥구군은 1995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
에 따라 당시 인구는 약 69,000명으로, 군산시와 통합되어 새로운 군산시가 되었다. 김창겸, 1998, 「옥구」, 한국민족문
화대백과사전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8667 (2022.09.17. 20:39).

67) 이주형, 1995, 「채만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B1%84%EB%A7%8C%EC%8B%9D&ridx=0&tot=14 

(2022.09.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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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1·13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7: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602∼639)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68)

2) 「탁류」 속 시대상과 군산

1937년 10월 12일부터 익년 5월 17일까지 198회에 걸쳐 발표된 연재소설 「탁류」는 저자의 설정

에서와 같이 어떤 특정 시기의 습속이나 세태를 그린 소설이지만 「탁류」의 장소들은 숫자가 아닌 실

제 이름이 사용되며, 사물의 재배치를 통한 장소화가 잘 묘사되어 있기에 일종의 지역소설이라 볼 수 

있다.69) 따라서 「탁류」의 장소 요소들을 통해 배경으로서 금강과 군산의 식민 도시의 경제와 도시구

조의 이중성의 의미와 장소에 종속된 조선인들의 삶의 생활상과 관계성을 엿볼 수 있다. 「탁류」에서 

묘사된 금강은 군산에 앞서 소설의 맨 처음에 제시되는 장소로 소설 전체를 주관하는 의미와 상징적 

키워드인 ‘탁류’의 상징이다. 민족의 역사상인 맑은 금강의 흐름이 그 끝자락에서 혼탁해지는 뻘물의 

탁류가 되어 있음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의 현실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금강은 일제의 식

민도시 군산과 만나며 기존 조선의 장소성이 상실되고 일제의 식량기지의 출구인 이익과 수탈의 장소

성으로 반전된다.70) 「탁류」의 대표적인 무대이자 장소인 군산은 항구 도시로 일제강점기에 급속히 

발전한 근대 식민도시로 쌀의 소유를 통한 빈부격차, 두루마기와 양복, 위생과 불결, 가난과 부자 등 

근대화되어가는 군산에서 혼재되고 혼종된 물결이 생활세계에 이미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71) 개항과 

동시에 군산은 일본인, 조선 노동자의 유입 등으로 민족과 지역이 분화되는 도시구조의 이중성을 태생

적으로 안고 있었다. 쌀이 만들어낸 항구 도시 군산은 ‘쌀의 군산’으로 장소성을 갖지만 이러한 풍요로

움이 오히려 군산으로 이주한 국외자들에게는 끼니 때우기가 힘들어 굶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궁

핍의 군산’이라는 이중적인 장소성이 소설에서는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72) 이와 같이 소설 「탁

류」는 금강과 군산이라는 장소를 통해 암묵적으로 역사성과 당대의 혼탁성을 드러내면서 1930년대의 

타락한 세태와 몰락하여 가는 계층의 운명을 극명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주인공의 비극적 생애를 통해 

민족의 역사적 운명과 당위를 암시하고 있다.73)

 3) 채만식 문학관

소설 「탁류」의 배경인 금강변에 위치하여 정박한 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채만식 문학관은 2001년 

군산시가 채만식의 작가 정신을 기리고 지역 문학인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한 문학관이다. 

2층으로 이루어진 160여평 규모의 문학관은 전시실과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실에서는 「배비

장」의 육필원고, 사진자료, 편지, 졸업증명서 등과 채만식의 다큐멘터리 영상물이 전시되고 있고, 자

료실에는 채만식에 관한 각종 논문과 채만식 발간도서가 비치되어 있다.74) 또한 2층의 50석 규모의 

68) 이주형, 1995, 위의 자료.

69) 박철웅, 2021, 「채만식 소설 『탁류』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10권 2호, 한국지리학회, 

238쪽.

70) 박철웅, 2021, 위의 논문, 243쪽.

71) 박철웅, 2021, 위의 논문, 245쪽.

72) 박철웅, 2021, 위의 논문, 250-252쪽.

73) 이주형, 2001, 「탁류」, 한국민족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D%83%81%EB%A5%98&ridx=0&tot=4 (2022. 09. 17. 21:43).

74) 이병순, 2012, 「채만식문학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B1%84%EB%A7%8C%EC%8B%9D%20%EB%AC%B8%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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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세미나실에서는 오페라 탁류 및 채만식의 일대기를 관람할 수 있다. 관람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조

성된 채만식 문학관 주변은 콩나물 고개를 상징하는 둔뱀이 오솔길, 호남평야에서 걷어 들인 쌀을 실

어오는 기찻길 등 시대를 형상하며 작가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미두, 백릉, 청류 등의 문학광장이 마

련되어 있다.75)

참고문헌

v 손승호, 2010, ｢군산항(群山港)｣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 황태묵, 2018, ｢한국전쟁기와 1950년대 군산 지역 문학사회의 형성과 양상 고찰 - <토요동인회>

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32호

v 정영욱, 2022.08.11., ｢[군산을 걷다 #82] 새들공원과 군산문인의 거리｣, 투데이군산

v 김창겸, 1998, 「옥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 이주형, 1995, 「채만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 박철웅, 2021, 「채만식 소설 『탁류』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10권 2호

v 이주형, 2001, 「탁류」, 한국민족대백과사전

v 이병순, 2012, 「채만식문학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5%99%EA%B4%80&ridx=1&tot=14 (2022.09.17. 20:17).

75) 이병순, 2012,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23 -

군산 종교

21 남예서, 21 변예은

1. 기독교(Christian religion)

1) 천주교의 유입

천주교는 18세기 말부터 전북지역에 유입되고 전파되기 시작하여 개항 이전에도 많은 교인들이 전

북지역 곳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전라도 산간 지역에 이룬 교우촌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는데,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천주교 포교의 자유가 허용되자 천주교회와 교인

들이 전라도 평야 지역으로 이주 및 확산되었다. 새롭게 개항된 전남의 목포는 교통과 통신에 유리하

여 본당을 세우고 교세를 확장하기에 매력적인 공간이었기에 천주교 본당이 설치되었다.76) 하지만 똑

같이 개항된 전북 군산에는 천주교의 본당이 바로 건설되지는 않았다. 군산의 첫 천주교 본당은 1929

년에 설립되었다. 이는 전북지역의 경우 이미 상당히 많은 천주교도가 존재해왔기 때문에 군산 지역 

선교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77)

2) 개신교의 유입

개신교는 서구 열강과 조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국내 선교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선교에 가장 적

극적이었던 건 미국이었다. 특히 이들은 서구 의학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던 조선에서 의료와 교육을 

통해 선교를 진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고자 했다.78) 다양한 개신교 교파가 선교를 위해 조선으

로 오자 교파들은 갈등을 막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892년 미 감리회와 남장로회 사이에 맺어

진 합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선교 지역을 나누었다. 1893년 장로교연합선교공의회에서 처음으로 장

로교 선교회 간의 선교지역 분배가 논의되는데, 의 논의의 결과로서 남장로교 선교회가 충청도와 전라

도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게 된다. 남장로교는 7명의 선교사를 남장로교의 선교지역인 전라도로 파견하

여 전주, 군산, 목포, 광주, 순천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했다. 1894년 선교사 레이놀즈는 미국에서 합

류한 의사 아다머 드루와 함께 전라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선교부를 건설할 만한 곳을 사전에 둘러

본 후, 군산에 선교부를 건립하기로 결정한다.79) 군산에 선교부가 개설된 것은 군산이 전주의 관문 역

할과 주변 섬과 오갈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로를 통한 교통의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

다.80)

일본 기독교 역시 20세기 초반 군산 및 목포에 진출하였다. 일본 이주민의 금전적 지원을 바탕으로 

일본인 목사가 운영하는 전도교회가 1908년 8월 군산 신흥동에 세워진다. 한국인을 선교 대상으로 했

76) 최진성, 2007, ｢장교의 장소성과 선교전략: 일제강점기 목포를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19.

77) 권의석, 2021, ｢호남 지역 외래 종교의 유입과 개항장의 영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 24권 제 2호, 10쪽.

78)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11, 『한국기독교의 역사1』, 기독교문사 .
79) 권의석, 2021, 앞의 논문, 11~12쪽.

80) 이재운 외 1명, 2014, ｢군산선교부에 대한 연구｣, 『역사와 실학』 제 55권, 역사실학회, 86~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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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다른 서양 선교사들과 달리 일본 기독교는 재한 일본인을 우선적인 선교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

인다.81)

 현재 군산 지역의 개신교 교회 수는 약 600여개이며, 41개 교파가 다양한 모습으로 분포되어 있다. 

가장 큰 교단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으로 150여 교회가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 군산에 

개신교를 처음 전파한 선교사들이 미국 남장로회 소속이기 때문이다. 합동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로는 

개복 교회, 구암 교회, 드림 교회, 군산 중앙 교회 등이 있다.

그림 8 구암교회

3) 기독교와 3.1운동

군산은 한강 이남지역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다. 남부지방에서는 5일부터 운동이 시작

되었는데, 그 시작이 바로 군산이다.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호남지역에서는 일본에 의한 농민의 착취

가 타 지역보다 극심했다. 호남지역 농민들은 일제의 무단 통치와 수탈에 반발하여 생존권 수호 투쟁 

차원에서 3.1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군산에서의 만세운동을 계기로 전북지역의 여러 곳에서 만세운

동이 이루어졌기에 군산의 만세운동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

다.82) 

군산 3.5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로는 박연세, 이두열, 김수영, 고석주, 김성은 등이 있다. 이들은 영

명학교 교사와 학생, 구암교회 교인과 예수병원 직원들이었다. 영명학교와 예수병원은 당시 군산에서 

활동하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곳이기에, 군산의 3.5운동은 기독교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초기의 3.1운동 계획은 종교단체와 학생들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군산지역 역

시 종교인과 학생들이 3.1운동을 이끌었다. 이처럼 종교계와 학생들이 3.1운동의 주체가 된 것은 당시 

일제에 의한 사회단체의 해산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박탈로 다른 조직이 없었으며 독립 운동가

들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 해외로 나갔기에 국내의 조직적인 힘은 종교단체와 학교밖에 없었기 때문이

81) 권의석, 2021, 앞의 논문, 11~14쪽.

82) 김종수, 2015, 「호남지역의 3.1운동」, 『군사연구』 제139호, 125~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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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개신교는 이미 전주신흥학교와 기전 여학교, 군산의 영명학교 등을 설립한 상태였기에 그 학

교들이 3.1운동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었다.83)

군산의 3.5 만세운동은 영명학교 교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교사와 학생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래장날 3월 6일을 시위일로 정하고 준비해나갔으나, 3월 4일 새벽 군산경찰서 일본인 경찰 10여 명

이 무장하고 나타나 영명학교와 멜본딘 여학교를 급습하여 학교 내에서 만세운동과 관련된 문서들을 

찾아내고 박연세·이두열·김수영 등을 연행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활동하던 교사 

김윤실은 학생간부들과 긴급회의를 하고 시위를 열기로 결의했으며, 3월 4일 연행된 교사들의 석방을 

위한 시위를 전개했다. 일본 경찰이 이 1차 시위를 진압하고 방심하는 사이, 3월 5일 군산의 교사, 학

생, 교인이 모여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벌인다. 군산 만세운동은 28회 이루어진 끝에 많은 사람이 목숨

을 잃거나 투옥 되었으나, 일제의 착취가 이루어지던 도시에서의 항일투쟁으로서 전북지역 만세운동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등 큰 의미를 가진다.84)

2. 불교

1) 금강사 특징

불교는 석가모니를 교조로 붓다의 가르침을 따

르며 수행하는 종교이다. 일제강점기의 잔재라 할 

수 있는 ‘금강사’를 불교의 대표적 사찰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1899년 일제에 의해 군산항 개항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인 전용 주거지역이 지금의 영화

동과 장미동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로부

터 10년 후인 1909년, 일본인 승려 우치다 붓칸이 

일본 불교의 포교소를 짓고, 1913년에 지금 동국

사의 자리에 정식으로 사찰을 지었다. 전쟁 직후 1955년 사찰의 이름을 ‘동국사’라 바꾸기 전까지 동

국사를 부르는 사찰의 옛 이름은 ‘금강사’였다.85) 일본인들은 개항 이후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한국에 

약 5백여 개의 사찰을 건립하였는데, 금강사는 그 중 현재 유일하게 사찰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면

에서 의미가 있다. 본체, 요사체, 종각 모두 완벽하게 남아 있는 사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86)

금강사는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南山)에 있었던 삼국시대 신라의 승려 명랑이 창건한 사찰이다.87) 

동국사는 전형적인 일본식 사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사찰 입구에는 한국 전통 사찰에서 보이는 사천

83) 김은주, 2019, 「군산의 3.1운동과 기독교학교의 참여」, 『신학과 사회』 33:3, 12~13쪽.

84) 김은주, 2019, 위의 논문, 14~20쪽.

85) 강석훈, 2022.9.14., ｢[문화&공감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일본의 참회가 담긴 곳, 군산 동국사, 전북일보, 

https://www.jjan.kr/article/20220914580115, (2022.09.18.16:17).

86) 김두헌, 2015, 『군산 금강사(해방이후 동국사) 창립자 內田佛觀의 이력과 포교 활동』, 『일본불교문화연구』, 13호, 

79~133쪽.

87) 김일기·이영화, 2009, 「금강사(金剛寺)」,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A%B8%88%EA%B0%95%EC%82%AC&ridx=0&tot=12865, 

(2022.09.18. 16:17).

그림 9 금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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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문이나 일주문이 없고, 경사로를 따라 오르면 사찰 앞마당에 바로 진입한다. 입구 양쪽에는 대리석 

돌기둥이 서 있는데, 한 쪽에 ‘소화 9년(1934년) 6월 길상일’이라는 음각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앞마당 앞에는 급경사 지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대웅전이 있다. 일본의 해양성기후에 맞춘 형식으로, 

비가 많이 내려도 고이지 않는 형태이다. 이는 에도시대의 건축양식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금강사에는 한국 사찰에서 항상 마주할 수 있는 단청도 없다. 벽에 장식이나 문양, 벽화도 없다. 

대웅전 뒤로는 사찰을 지을 때 일본에서 직접 가져온 대나무로 조성한 숲이 울창하다. 대웅전 옆의 범

종각과 석조 불상도 모두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승려와 신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 전통불

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일제강점기 금강사

금강사의 1대 주지 내전불관의 주요 포교 대상은 군산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었다. 당시 금강사는 

일본인 위주의 사찰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사찰 운영 방침을 통해 알 수 있다. 사찰 운영 방침의 내

용에는 군산에서 쌀을 수탈하는데 앞장선 일본인 신도들의 평안을 빌어준다는 것, 일본 천황에게 충성

한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포교 활동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과 쌀 수탈 정책에 적

극적으로 협조한 것이다.88)

금강사의 2대 주지였던 나가오타 겐테이(長岡玄鼎)가 쓴 당시 명문에는 “우리들은 함께 일한 병합을 

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 평화의 아름다운 시대에 이르렀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바이다”라고 

적혀 있어 일제강점기 일본 불교가 조선 합병을 위한 침탈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9)

금강사의 3대 주지 아사노 테츠젠의 불교관은 일본 불교의 전통 불교관인 호국 불교관이었다. 그러

나 그 기저에는 일제의 침략 정책을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침략 불교관이 자리했다. 

그는 일왕의 종전 선언 역시 적극 지지하였다. 일제의 대외 정책이 침략 정책이라는 것에 상관없이 무

조건 지지한 것이다. 자비와 평화를 실천해야 하는 불교 승려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침략 정책을 

칭찬하고, 일본인의 전쟁 참여를 독려했으며, 침략 정책 정점에 있었던 일왕을 찬양했다. 아사노 테츠

젠이 사망한 이듬해인 1981년에 조동종 승려들은 앞의 내용들이 담긴 시게집을 간행했다. 이는 조동종 

승려 대다수가 해방이 된 지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일제의 침략 정책을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는 것을 보여준다.90)

3. 천도교

천도교는 동학(東學)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종교이다. 최제우를 교조로 하는 동학을 제3대 교주 손병

희가 천도교로 개칭한 종교이다.91)

88) 김두헌, 2015, 『군산 금강사(해방이후 동국사) 창립자 內田佛觀의 이력과 포교 활동』, 『일본불교문화연구』, 13호, 

79~133쪽.

89) 강석훈, 2022.9.14., ｢[문화&공감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일본의 참회가 담긴 곳, 군산 동국사｣, 전북일보, 

https://www.jjan.kr/article/20220914580115, (2022.09.18.16:17).

90) 김두헌, 2021, 『군산 금강사 3대 주지 아사노 테츠젠(淺野哲禪) (1897∼1980)의 사회․ 종교 활동과 시국 인식 - 귤곡여
운 속 시게 분석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45호, 277~309쪽.

91) 김일기·이영화, 2009, 「천도교(天道敎)」,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B2%9C%EB%8F%84%EA%B5%90&ridx=0&tot=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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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는 기독교와 함께 전라북도 3.1 운동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일제의 전라북도 지역 수탈은 군산의 개항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10년간 점차 확대 강화되었다. 이러

한 일제의 지배는 1919년 3.1운동이 전라북도 전지역에서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북 지역은 1894

년 농민전쟁의 본산지로 이후 천도교가 조직적으로 확대되었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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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화연구』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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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김두헌, 2021, 『군산 금강사 3대 주지 아사노 테츠젠(淺野哲禪) (1897∼1980)의 사회․ 종교 활동

과 시국 인식 - 귤곡여운 속 시게 분석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45호

v 김일기·이영화, 2009, 「천도교(天道敎)」,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 윤상원, 2019, 『전라북도 3.1운동의 전개와 ‘3.1운동 세대’의 탄생』, 『전북사학』57

(2022.09.18.16:17).

92) 윤상원, 2019, 『전라북도 3.1운동의 전개와 ‘3.1운동 세대’의 탄생』, 『전북사학』, 제57호, 5~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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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 개항과 도시건설

중어중문 20 윤예인, 21 이재진

1. 군산의 개항

군산은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있고 조선 시대부터 연안 방어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면서 풍부

한 쌀을 생산하는 지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93) 옛 군산은 조선 3대 시장 중 하나였던 강경시

장까지 금강을 왕래하던 상인들의 기류지이기도 했고 상당한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군산의 무역 잠재력과 경제적 가치에 주목한 일본 정부와 관세수입 증대를 원하는 한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얽혀 군산은 광무3년 1899년 5월 1일에 개항했다.94) 군산은 충청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지

점에 해당할 뿐 아니라, 금강 등과 연결된 하천으로 공주 및 전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 미곡을 저장

하는 군산창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었다.95) 

군산의 개항기는 1899년 개항부터 조계가 철폐된 1914년까지 15년 동안의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3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899-1903년 개항부터 러일전쟁 전까지 조계 형성기로, 「한

국안내(韓國案內)」에서 다루는 시기이다. 제2기는 1904-1908년으로 전군가도(全群假道) 개통 등 도로 

및 항만의 정비 시기이고, 제3기는 1909-1914년으로 철도의 개통 등 도시계획적으로 근대도시의 틀이 

완성된 시기이다. 이후 군산은 1945년까지 근대도시로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고밀도화되었다.96)

군산 개항의 특징은 개항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조약국이 일본이었다는 점과 군산 조계의 외국인 거

주자 중 일본인의 비율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이다. 개항 첫 해인 1899년 말 군산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20가구, 77명이었으나 1903년에 이르러서는 1200명을 넘었고,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는 1910년 말이 

되면 3400명을 넘어서게 된다. 군산 개항장에 일본인의 진출이 활발했던 것은 기타 외국인의 유입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 교역국 중 하나인 청 상인의 교역활동이 청일전쟁 이후 한동

안 침체되었기 때문이다.97) 개항 이후 쌀의 집산과 일본 상품의 거래 또한 군산지역 내 일본인 수의 

증가를 야기했다. 군산에 진출한 많은 일본인으로 인해 군산에는 이미 일제 침략 초기인 1900년대 초

부터 대규모 일본인 농장과 대단위 간척농장이 만들어져 있었다. 당시 일본인들은 군산의 평야 토지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역지배를 강화하고 쌀 수탈에 앞장섰다. 또한, 원활한 농업 수탈의 길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를 확충하고 수리관개시설 및 철도 건설이 진행되었으며, 군산항을 중심으로 항만시설이 새

로이 조성되고 정비되었다.98) 본인의 농지와 토지 침탈, 쌀의 대외 유출 심화, 일제에 의한 유통권 변

화 등으로 인해 조선 상인은 몰락했고 조선 농민들은 고통받았다. 일본의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서 군

산은 일본인과 조선인, 제국주의 신민과 식민지인이라는 분할된 사회 공간 속에서 구획, 조직, 통제되

93) 권의석, 2021, 「19세기 후반 호남 개항장 설정을 둘러싼 열강의 이해관계」, 『역사와 세계』 제59집.

94) 박성신, 2018, 「한국안내(韓國案內)」를 통해서 본 개항기 도시계획과 생활상: 1902년 군산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7권2호, 188쪽.

95) 권의석. 2021, 앞의 논문, 278쪽.

96) 박성신, 2018, 앞의 논문, 188~189쪽.

97) 권의석, 2021, 앞의 논문, 283~284쪽.

98) 김민영, 2019, 「일제강점기 군산의 사회와 경제」, 『제8회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춘계학술대회』,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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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12년 호남선과 만나는 군산선이 개통되면서 한국 전체의 쌀 수출량 20% 이상이 군산항을 통

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한국의 병참기지화 이후 군산과 이리를 잇는 군산선이 군산역에서 군산항까지 

이어지면서 항구와 철도의 교역장소인 군산의 선창은 날로 번잡해졌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군산은 

전략적 수탈 정책으로 생성된 장소이자 농업 수탈의 기지로서 기능하며 일제의 통치기간 동안 개발과 

수탈의 이중적 길을 걷게 되었다.99)

수탈한 자원의 본국 수송을 목적으로 개항된 대표적인 도시인 군산은 이러한 개항을 바탕으로 근대

적 도시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조계지가 설치된 군산은 전북, 충남 지역에서 수탈한 미곡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전진기지로 발전하였다.100)

연도 수출량 연도 유출량

1899 8,191 1905 362,911
1900 74,812 1906 641,255
1901 259,011 1907 1,917,262
1902 311,124 1908 1,833,392
1903 842,192 1909 2,049,530
1904 417,330 1910 2,210,156

군산부의 연대별 미곡 수출량101)

2. 도시건설

군산항이 쌀 반출항이 되어 식량공급기지로 기능할 무렵, 일제의 

식민지공업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다. 이는 식민지인 한국을 식량

이나 원료의 공급기지로 삼으려는 계획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공

업화와 함께 추진되어 온 식민지 도시는 일제의 필요에 따라 구성되

고 개발되면서 착취의 전진기지 또는 대륙침략의 발판이었다. 따라

서 일제 강점기의 도시화는 식민지 착취를 위한 적합한 도시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제 강점기 식

민지 도시의 역할은 군산항에도 적용되었다.102)

군산이 1899년 개항한 이후 각국 조계장정에 의해 외국인 거류지

가 설치됨으로써 군산은 식민지 근대도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군

산은 개항과 동시에 감리서, 경무서, 재판소, 세관, 우체사, 천신사 등을 설치하였으며 일본 또한 군산

에 목포 일본 우체국 군산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이후 일본전관조계나 다를 바 없는 외국 영사관 또한 

설치되었다.103) 군산이 언제부터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는지는 이견이 있다. 하시야 히로시의 

식민지 도시 유형 분류에 의하면 군산은 전형적으로 ‘식민지 지배를 통해 완전히 새롭게 형성된 도시’

99) 전영의, 2022, 「일제 강점기 개항장의 도시화 과정과 식민지 근대화의 이중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3), 81쪽.

100) 류광남, 2002, 「근대 도시화과정에서 나타난 군산 도시조직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형태학적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101) 류광남, 2002, 위의 논문, 11쪽.

102) 김민영, 2019, 앞의 논문, 8쪽.

103) 박종현. 2006, 「일제신도시 공간구조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그림 10 군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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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군산은 개항 전부터 전라도 지역의 공미가 집결되던 활기찬 곳으로, 군산

의 내적 발전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1894년 갑오개혁으로 현물에 

의한 세납제도가 폐지되고 금전 납부로 결정됨에 따라 군산이 조운의 기능을 상실하여 쇠퇴하고 있었

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산이 식민지시기를 거치면서 근대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104) 조계장정 1조에서 항구와 관련된 건설과 유지관리는 한국정부가 담당하고 조계 내 토

지 정지, 도로 및 구거의 관리는 조약국이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영구임차 형식의 각

국공동조계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류지 내 일본인이 주류를 차지했고, 실질적으로 거류민회가 행

정권을 장악하고 각종 건설과 개발을 추진하여 일본인 주도의 지역 개발이 이루어졌다. 군산의 근대도

시화에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105)

일제에 의해 1906년 한국대지도의 군산항도에는 당시 일본 영사관 부지와 기타 건물들의 위치가 그

려져 있으며, 격자형의 도로와 일본인들의 주거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강면을 수

직으로 1조통에서 9조통까지 배열되어 있다는 점, 영사관 및 경찰서 등 관청가를 중심으로 1조, 2조 

등의 가로명이 붙었다는 점 등은 일본의 도시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106) 즉, 이는 군산 도시의 

형성은 일본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914년 군산은 시가지로 축소되는 변화를 겪는데, 

이는 결국 군산이 근대적 도시로서 완전한 구조와 기능을 갖추게 하였다. 이후 군산에는 가로와 철도

가 개설되고 항만 시설이 들어섰으며 호남선 및 군산선 철도의 개통으로 미곡 운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107)

그림 11 1920년대 군산 시가지도

108)

1920년대 군산 시가지도를 통해 군산의 시가지가 동서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의 관

리 역할을 한 근대적 통치기구와 시설의 경우 북정구와 본정통 일대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의 경우 전주통의 서쪽에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학교 등의 근대 교육 시설 또한 해당 지

역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4) 이성호, 1998, 「식민지 근대도시의 형성과 공간 분화 –군산시의 사례」, 『쌀.삶.문명연구』 1권0호,  183~184쪽.

105) 박성신, 2018, 앞의 논문, 189~195쪽.

106) 박종현. 위의 논문, 26쪽.

107) 박종현. 위의 논문, 26쪽.

108) 박종현.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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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 미곡수출과 도시팽창

20 손상윤, 아동가족 18 전서림

군산은 1899년 일본에 의해 개항되어 독특한 식민지적 사회경제구조를 형성했던 지역이다. 쌀의 집

산과 일본 상품의 거래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그 결과 1934년 당시 인구가 36,959명에 이르는 

큰 도시가 되었다. 이는 도청소재지인 전주보다 불과 700명 정도가 적은 숫자였다. 개항 이후 대한제

국은 과거 행정기능 중심의 도시에서 상업과 유통이 활발한 초기 산업구조의 수용이 가능한 근대도시

의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허나 군산에서 생산된 쌀은 조선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타

국의 이익을 위해 소비되었으며 군산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만주에서 들어오는 조, 수수, 콩 등의 잡곡

으로 부족한 식량을 충당해야만 했다. 군산은 개항으로부터 해방될 때까지의 46년간, 일제가 자기 이

익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었다. 일제 지배 하의 군산은 일제의 토지점탈과 식민지 경

영의 교두보로서 ‘일인도시’가 되어, 쌀의 집산과 수탈항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109)

1. 군산의 미곡수출

조선에서 쌀은 가장 중요한 생산품이자 백성들의 삶을 유지하는 생활필수품이다.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이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면서 미곡이 국외로 수출되기 시작하는데, 쌀의 수출로 조선의 재분

배구조는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1890년 이후 쌀의 수출이 본격화되어 무역 전반을 좌우

하게 되고, 갑오개혁 시기 전면적으로 실시된 조세금납화가 미곡의 상품화를 촉진하면서 그러한 경향

은 더욱 커졌다.

개항 이후 군산미의 수출량은 러일전쟁 이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1910년대 말 기준 조

선미 수출에서 군산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 정도이다. 군산미란 당시 통용되던 개념으로, 군산부 

내에서 생산된 쌀뿐만 아니라 김제, 익산, 옥구(임피) 등 배후지에서 생산되어 군산항으로 집결된 쌀 

모두를 일컫는다.110)

군산이 미곡수출의 장이 된 배경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군산은 고려시대부터 전라북

도 및 충청남도 평야의 미곡집산 및 유통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다. 고려시대 992년(성종 11년)에 군

산에는 조세ㆍ공물을 집산하는 전국의 12창 중 하나로 진성창이 설치되었다. 조선시대에는 1512년(중

종 7년)에 군산창이 설치되어, 부근 지역의 관전세를 경창으로 수송하는 ‘칠읍경창’으로 일컬어졌다. 

1652년(효종 3년) 대동법 시행 이후부터는 군산에 호남청이 세워져 옥구ㆍ전주ㆍ금구 등 대동상납미를 

집중 관리하게 되었다.111) 

군산이 이전부터 한국 제일의 곡창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이해했다면, 근대 식민도시로서의 

109) 김민영, 1996, 「1920, 30년대 군산(群山), 옥구지역(沃溝地域)의 식민지적 농업생산구조」, 지역개발연구 8(0), 237쪽.

110) 최은진, 2010, 「群山米의 대일 수출구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1) 김영정 외, 2006,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한울아카데미,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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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산의 미곡 수출량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일본은 1890년대부터 쌀 부족 문제가 심화되어 미가가 계속 상승하였다. 그 해결을 위해 일본

은 여타의 외국미보다 대용미로서 조선미 수입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군산미의 대일수출도 점차 증

가하면서, 군산미가는 일본미가에 연동하여 동반 상승하였다. 일본미가의 변동은 군산미의 대일 수출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다. 1917년 이후 미곡가격 폭등으로 인한 일본 국내의 쌀폭동 해

결하기 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1920년 산미증산계획을 세워 1935년까지 427,500정보의 토지를 개량

하여 약 920만석의 미곡을 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익산, 군산, 옥구를 둘러싼 호남평야가 그 중심

지가 되었다. 산미증산계획은 1929년에 발생한 세계대공황 영향으로 미곡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일본 

농가경제는 최악의 상태가 되어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1934년 5월 조선에서의 산미증

산계획 중단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1939년의 조선의 대흉작과 1940년, 41년에 걸친 일본에서의 미곡

생산량 급감으로 인해 1940년 1월「조선증미계획요강」이 다시 발표되어, 1945년 증산목표 수량은 

583만석에 달하였다.112)

둘째, 군산미의 대일 수출량은 일본 내 군산미 소비 규모에 따라서만 결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 

내 재벌급의 미곡 수입상들에 의해서도 좌우되었다. 일본 정부가 대판ㆍ신호ㆍ동경 등 일본 대도시 내 

대자본의 미곡 수입상들을 지원하면서 이들은 일본미가 전체를 좌우할 수 있었다. 청일전쟁 이전까지

만 해도 일본인 무역상이 조선인 객주에게 의존하는 모양새였으나 점차 조선인 객주는 배제되었고, 일

본인 상인은 직접 내륙지방을 거주하여 미곡을 수집하거나 지주 또는 농민에게 자금을 선대하여 미곡

을 매입하였다. 러일전쟁 후 통감부기에는 일본인의 내륙 정주 상업의 발달, 일본 기선의 자유 항행, 

철도 운송의 본격화에 따라 일본인 미곡상의 상권 지배력도 결정적으로 강화되었다.

셋째, 삼정물산회사를 비롯하여 일본 대자본은 자국에서의 미곡 수입 및 판매에 그치지 않고 직접 

조선에 진출하여 조선미의 수출과 수집 모두를 장악해 갔다. 더욱이 등본합자회사 등 일본 대상인자본

은 미곡 생산에까지 종사하였다. 군산항과 배후지는 일본인 ‘회사형 지주’의 농장이 대거 분포하며, 일

본 대자본에 의한 미곡 생산, 수집, 수출 지배의 특성이 가장 뚜렷이 드러난 곳이었다. 따라서 미곡 수

출 거래상의 주도권은 국내의 미곡 수출상보다 일본의 미곡 수입상에게 있었다. 

2. 군산의 도시팽창

청일전쟁 이후인 1899년 5월 1일 개항한 군산항은 개항하기 전부터 조운의 중심지로써 군산창을 중

심으로 미곡집산지였다. 개항이후 군산의 해안일대에 조계지를 설치하고 개항장을 관리하는 옥두감리

서를 두게 되었다, 또한 일본의 독점을 막기위하여 대한제국은 군산 조계지를 각국의 조계지로 정하였

다. 1899년에서 1914년까지 존속되었던 조계지에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조선의 가옥

과 묘지는 철거되고 공공용지를 제외하고는 경매를 통해 거래되었다. 조계지는 조선시대 군산창과 군

산진이 위치했던 군산내항 인근을 중심으로 동서 구릉지 사이의 평지에 격자형의 구조로 조성되었다. 

군산지이 위치했던 자리에 일본 영사관을 두고 이곳을 중심으로 종으로는 1조통에서 9조통까지, 횡으

로는 중심 간선도로에 본정통(현재의 해망로)이라는 일본도시의 가로명을 붙이며 도시를 형성해 갔

112) 강효숙, 2013, 「익산의 근대 식민도시 형성·발전에 관한 연구 - 철도, 도로, 산미증산계획을 중심으로-」, 2013년도 
한국연구재단 시간강사연구지원과제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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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3) 이러한 조계지는 원형으로해서 확장해 나가는데 본정통을 중심으로 관공서 및 은행, 회사 등, 

상업지구와 업무지구가 형성되고 군산역 부근에는 정미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지구가 형성되었지만 

조계지 밖의 둔율동, 개복동의 산기슭에는 건설현장에서의 막노동과 군산항에 운바되어온 쌀의 하역작

업을 했었던 조선인들의 거주지가 있었다. 군산은 지배와 피지배, 개발과 미개발이라는 이중성을 가지

며 확대되어 갔다.114)

군산개항 이후 일본은 목포영사관 군산분관을 설치하고 1906년 군산 이사청이 운영되며 군산에서 

일본인들의 독점적 권력이 강화되었다. 개항초기 군산에는 행상이나 소매점과 같은 생계형 이주가 다

수를 차지하는데 비해 후에는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농업경영자와 미곡상, 건축청부업자와 같은 

사업투자형 이주가 주를 이뤘으며 1910년 강점이후 가족단위의 영구거주 역시 많아졌다. 또한 1930년

대 군산부의 토지중 80퍼센트, 옥구지방의 농경지의 60퍼센트가 일본인 소유가 되었다. 하지만 일본인 

지주들이 군산농사조합을 통해 대량으로 땅을 사드리고 간척사업을 통해 농장을 확대하가면서 조선 농

민들의 설자리가 사라져 갔고 대부분의 조선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 되거나 도시로 몰려갔고 

토막집에서 살며 노동을 통해 생계를 잇는 빈민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군산은 토막민이 도시 면적비율

로 보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115) 이러한 이주와 일본인 소유의 토지의 증가는 다양한 도시시설의 설

립으로 이어진다. 1906년 옥구분파소(1908년 군산경찰서로 개칭), 1909년 금강쪽 해안을 매립하여 항

만, 잔교 1912년 제 1수원지, 1913년 군산선 철도등 다양한 시설들이 일제강점기에 세워지게 된

다.116) 또한 수리조합을 통하여 군산에 저수지와 수리시설등을 정비하였다.

고려시대 때부터 미곡 유통의 중심지였던 군산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일본의 쌀 부족문제, 호남

평야에서 나는 미곡, 그리고 금강과 서해가 만나는 유통에 편리한 지형이 합쳐져 군산은 일본의 주요 

식민도시가 되었다. 1899년 군산에 개항이 이루어지고 군산 조계지에 많은 일본인들이 이주하고 일본

인 상인들이 군산인근에 토지를 구매하여 농장을 운영하며 일본에 유통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군산에는 

군산내항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철도와 항만와 같은 시설들이 세워지게 되었지만 일본인들의 토

지 대량구매 때문에 도시로 몰려간 조선인들의 토막집들 역시 생겨나게 되는 이중적인 도시 확장이 진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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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군산의 역사-군산근대역사박물관, https://museum.gunsan.go.kr/content/sub04/04_07.jsp.

114) 군산의 역사-군산근대역사박물관. https://museum.gunsan.go.kr/content/sub04/04_07.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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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탁류』와 식민지 시대 투기자본

20 박정원, 21 김예지

1. 소설 『탁류』

1) 작가 채만식

1902년 전라북도 옥구에서 출생한 채만식은 임피보통학교, 중앙고등보통학교, 제일와세다고등학원 

등을 거쳐 조선일보사·동아일보사 등의 기자로 일했다. 1936년 이후에는 별다른 직업 없이 창작 활동

에 몰두했고, 1950년 이리에서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그의 작품 대부분은 당시의 현실 반영과 비판에 

집중하는데, 특히 일제 치하에서 궁핍한 농민의 삶, 지식인의 고뇌, 도시 하층민의 몰락, 광복 이후의 

혼란 등을 그려냈다. 1940년 초반 이후로는 창작을 매개로 친일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광

복 이후 자신의 친일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117)

2) 소설 개관

(1) 내용

채만식의 장편소설 『탁류』는 1937년 10월부터 1938년 5월까지 약 196회에 걸쳐 조선일보에서 연

재되었던 연재소설을 1939년 박문서관을 통해 출판한 작품이다. 초봉의 기구한 삶을 통해 당시의 현실

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으며, 『태평천하』와 더불어 채만식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표면적으로는 여성 

인물이 겪는 고난이 중심 서사이지만, 미두와 같은 당시 식민지 수탈을 보여주는 풍속과 연애관 등이 

그려져 있다. 

미두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정 주사의 딸인 초봉과 계봉 중 초봉은 눈에 띄는 외모로 남성들의 눈길

을 받는다. 가정 형편 때문에 약국 일을 하게 된 초봉에게 약국 주인인 박제호와 은행원이었던 고태수

가 추근거리지만, 초봉은 젊은 의사인 승재에게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초봉은 결국 거짓 뒷배경을 믿

은 부모의 주선으로 미두로 자산을 잃었던 태수와 사기결혼을 하게 된다. 이 생활도 오래가지 못하고 

초봉을 차지하려는 형보의 꾀로 인해 태수는 간통하던 여인의 정부에게 맞아 죽고, 같은 날 저녁 초봉

은 형보에게 겁탈당한다. 무작정 서울로 향하던 초봉은 제호의 첩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초봉은 아버

지를 알지 못하는 딸을 낳아 송희라는 이름을 지어 준다. 하지만 초봉에게 마음이 떠난 제호는 송희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형보에게 초봉과 아이를 넘긴다. 형보가 딸을 괴롭히자 형보를 독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던 초봉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형보를 맷돌로 눌러 죽이지만, 계봉과 승재의 자수 권유

에 결국은 자수를 결심한다.

117) 성주현, 2016, 「한국학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채만식」,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B1%84%EB%A7%8C%EC%8B%9D&ridx=0&tot=14 

(2022.09.1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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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신문연재소설의 특성상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시선을 사로잡아야 하는 면모를 보임에도 『탁

류』가 통속적인 대중소설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통속성과 함께 리얼리티를 갖춘 한국현대문학사의 

중요한 작품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등장인물들의 비극적 운명 때문이다. 단순히 사랑으로 점철된 해피

엔딩이 아니라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여 낙관성이 사라진 비극적인 전개는 현실 

반영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탁류』의 단행본 출간 직후 ‘재판 금지’ 조치를 내린 일제의 

태도가 이를 입증한다. 그만큼 『탁류』가 식민지 조선의 실상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탁류』는 식민지 현실을 증언하고 고발하는 증언문학 또는 고발문학의 의미를118) 갖기도 

한다.

2. 당시(1930년대)의 상황

1) 세계

1930년 세계는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위기를 맞았다. 미국의 대공황은 유럽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

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이뿐만 아니라 파시즘을 배경으로 한 극단주의 정치 세력이 출몰하며 

1930년대 후반에는 세계대전이 또 다시 발발했다. 당시 조선을 식민지배하고 있던 일본은 이 흐름에 

편승하여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는 등 대외 확장 사업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조선

일본의 대외 팽창 정책으로 조선 또한 영향을 받았다. 중일전쟁 이후 일본은 전시체제를 강화하였고, 

조선인의 전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황국 신민화 정책을 폈다. 학교에서는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고, 

신사 참배와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등 다양한 민족말살정책을 자행했다. 이 시기에는 항일운동도 활발

하게 전개되었으나, 그만큼 일제의 정책에 협력하는 조선인의 수도 점점 증가했다.

3. 미두장

1) 개관

미두장은 『탁류』에서 핵심적인 공간으로서 작용한다. 정주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미

두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미두장은 『탁류』에 대한 이

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미두(米豆)는 미두장의 준말로 현대의 선물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투기 활동이다. 현재

의 쌀 가격을 기준으로 미래의 쌀 가격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곡취인소 혹은 기미시장이라

고 부르기도 한다.119) 미곡취인소, 즉 미두장에서 현물인 쌀 없이 3개월 단위의 매매 약속만으로 거래

118) 장미영, 2011, 「군산, 식민지 근대의 디스토피아 – 채만식 장편소설 『탁류』」. 『열린전북』, 제143호, 79~80쪽.

119) 박철웅, 2021, 「채만식 소설 『탁류』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제10권 2호, 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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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미두꾼은 미곡(米穀)의 시세 등락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120) 쌀의 시세가 한 석에 3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미두의 경우 10%의 가격인 30원만 담보 격으로 지불하면 되었기에 밑천이 없는 자작농

들 또한 참여할 수 있었고, 이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선물거래 형식의 미두에 뛰어들게 된다. 1896년 

일본인 가라이를 통한 인천미곡취인소 건립을 시작으로 조선에 미두가 뿌리내렸다고 보는 것이 일반이

지만, 미두식 연거래의 매매 방식이 이전 군산에서 시작되었으므로 미두의 효시를 군산으로 보는 일각

의 견해도 존재한다.121) 인천미곡취인소를 설립하며 일본은 미곡 유통의 합리성과 표준화된 가격, 품

질 개량 등을 목적으로 내걸었으나 실질적으로 미두는 일본으로의 쌀 반출 및 수탈에 큰 영향을 미쳤

다.122) 

2) 미두와 군산

군산은 일본의 미곡 저장소로서 기능했다. 일본은 산지 국가로서 주식인 쌀의 수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쌀 수입이 절실했다. 이에 군산 개항 이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군산의 도심 및 항구 주변 지역인 영화동, 장미동, 중앙로 1가 일대를 중심으로 약 17만 평 이상을 조

계지로 선정하였다.123) 이로 인해 군산 쌀의 상당수는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당시 군산항을 통해 반출

된 미곡 수확량은 1926년 137만석, 1933년에는 179만석으로 증가했으며, 1934년에는 무려 200만석

에나 이르렀다. 이는 매년 조선 전체 쌀 생산량의 20%가 넘는 규모였다.124) 미두 또한 이러한 맥락에

서 합법적인 미곡 반출의 도구로 작용했다. 문제는 미두가 수많은 조선인들이 미두에 빠져 재산을 탕

진하고 하바꾼으로 전락하는 등의 폐해를 낳았다는 점이다. 미곡취인소의 위치가 군산의 중심이며 이

를 중심으로 미두중매점, 은행들이 모여 있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의도와 당시 군산에서의 미두 광풍을 

엿볼 수 있다.125) 

3) 지배와 피지배, 그리고 미두

미두는 단순한 투기 행위를 넘어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회적 기제였다. 앞서 

언급했듯 미두는 미곡의 시세 등락으로 차익을 얻는 투기 행위였고, 미두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

곡의 시세였다. 그러나 미곡의 시세는 오사카의 미곡 시세와 직결되어 있었으므로 일본 현지 정보가 

부족한 (국제 정세 및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조선인에게는 이익이 남기 어려

운 구조였다. 더욱이 일찍부터 중매점을 낀 선물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었던 일본에 비해 미두 제도 자

체가 늦게 도입된 조선으로서는 선물적 거래방식에 해박할 리 만무했다. 이에 조선인은 요행을 바라며 

점이나 운괘 등의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미두를 하기에 이른다. 이는 미두꾼 대부분을 ‘하바꾼(밑천도 

없이 투기하는 사람들)’로 전락시킨다. 미곡취인소가 처음 세워졌던 인천 앞 축현역의 연못이 미두꾼들

의 눈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웃지 못할 속설을 낳기도 한다.126) 당시 미두는 신문에 사회적 문제로서 

120) 장미영, 앞의 논문, 81쪽.

121) 유봉희, 2008, 「채만식 『탁류』 연구 – 미두를 중심으로」, 83쪽

122) 유봉희, 2008, 위의 논문, 84쪽.

123) 박철웅, 2021, 앞의 논문, 246쪽.

124) 「群山개항100년 – 식민도시 群山」, 『전북일보』, 1988.3.16.(이대규, 1999, 「탁류 (濁流)> 의 도시 공간 연구 (1

)」, 『현대소설연구』, 제1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82쪽에서 재인용.)

125) 미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 거래처이다.

126) 박철웅, 2021, 앞의 논문, 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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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내렸다. 1925년 동아일보에서는 미두로 재산을 잃고 자살하는 사건을 보도하기도 했으며 횡령한 

돈으로 미두를 하다 검거된 사건을 보도하는 등 노름으로 변질된 미두의 위험성을 연일 보도했다.127) 

미두는 조선에게 이와 같은 폐해를 낳았으나 일제 당국으로서는 조선인들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미두 밑천을 마련하므로 쌀과 토지를 한꺼번에 거둘 수 있다는 좋은 기회로 여겼다.128) 지배 위치에 

놓인 일본이 이식시킨 제도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던 조선은 토지와 자본 모두를 점차 빼앗

기고 있었던 것이다.

4) 미두장의 쇠락

1920-1930년대 조선에 광풍을 일으켰던 미두장은 『탁류』가 연재되던 1937년 즈음 서서히 열기를 

잃기 시작했다. 미두 투기 열풍은 반복창129)으로 대표되는, 미두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

도되던 1920년대에 가장 강했으며 1930년대에도 진행되다 1937년을 기점으로 점차 쇠락한다. 그 후 

1939년, 일본이 미두를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매매상품’이 아니라, 전쟁 수행을 위한 ‘통제물자’

로 규정하여 자유판매를 금지하면서 미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130) 

3. 『탁류』 가 미두장을 바라보는 방식

 미두장은 군산의 심장이요, 전주통(全州通)이니 본정통(本町通)이니 해안통(海岸通)이니 하는 폭넓은 길들은 

대동맥이다. 이 대동맥 군데군데는 심장 가까이, 여러 은행들이 서로 호응하듯 옹위하고 있고 심장 바로 전후 

좌우에는 중매점(仲買店)들이 전화줄로 거미줄을 쳐놓고 앉아 있다.131)

소설의 초입에 등장하는 문장이다. 미두장을 군산의 심장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곧 미두장이 군산에

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미두장 근처에는 수많은 대로와 그 대로

에 들어선 중매점들이 있다. 일제의 식민 수탈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미두장이 다양한 호응 기관

들과 함께 도시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도시가 이미 식민지적인 모습에 점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도 또 달라 ‘명일(明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고 수두룩해서 이곳에도 

많이 있다. 정주사(鄭主事)도 갈데없이 그런 사람이다.132)

127) “米豆장이의 末路. 돈이 떠러저서 목매여 죽어”, <동아일보>, 1925.1.5.(류경동, 2020, 「세태의 재현 혹은 교환 구조의 
안과 밖 – 채만식의 『탁류』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21집 제1호, 116쪽에서 재인용.)

128) 변화영, 2004, 「소설 『탁류』에 나타난 군산의 식민지 근대성」,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7집 제1호, 역사문화학회, 

318쪽.

129) 미두로 400원이라는 전재산을 1000배 이상 늘린 인물로 ‘미두왕’이라고 불렸다. 강화부 아전의 아들로 일본인 주인이 
경영하는 미두취인소에 하루 시세를 전해주는 심부름을 하면서 경제지식을 쌓고, 5년만에 미두시장에 등장했다. 그 이후 
승승장구하다 1922년부터 예측했던 미두 시세가 벗어가며 2년 만에 전 재산을 탕진했고 4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130) 유봉희, 2008, 앞의 논문, 85쪽.

131) 채만식, 2009, 『탁류』, 지혜의숲, 9쪽.

132) 채만식, 2003, 앞의 책,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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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서는 미두장에 있는 사람들을 내일이 없는 사람들로 묘사한다. 이는 미두로 인해 전 재산을 

잃은 정주사의 처량한 신세에서 알 수 있다. 대로변에서 망신을 당한 후 ’죽지만 않을 테라면은 시방 

그대로 두루마기를 둘러쓰고 풍덩 물로 뛰어들어 자살이라도 해보고 싶은133)’ 생각을 하는 장면은 미

두에 빠진 정주사의 처량한 신세를 보여준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일은 그저 또 다른 의미 없는 하루일 

뿐이다. 미두는 노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기에, 미두꾼들은 정주사처럼 “죽어버리면 고만이지”를 읊조

리는 허무주의적인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만다.134) 작가는 미두에 빠진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바

람직한 삶의 모습을 잃은 것을 표현하며 미두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미두장은 소설 속 갈등의 가장 크고 원초적인 실마리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두

에서 비롯되는 정주사, 태수, 초봉의 굴곡진 삶 그리고 미두로 인해 갖은 영향을 받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은 곧 이 시기 식민지 지배 논리로 인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게 된 민중들의 삶을 비유적으로 반

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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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일본식 근대 건축

UD 경제 19 김유진, 21 손승우

1. 군산 근대 건축물의 형성과정

군산은 1899년 5월1일 군산항 개항에 따라 현재의 월명동과 영화동에 설치된 조계지를 통해 일본제

국주의에 의해 성장하게 된 도시이다.135) 군산에서 일본인은 1914년 4,742명으로 군산 전체 인구의 

47.1%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광복 전후까지 군산의 근대건축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쳤다.136) 군산지역의 근대건축물의 형성과정은 개항기를 기점으로 전개된다. 군산항이 개항됨에 따라 

조계지 북쪽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적인 목적의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했다.137)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그리고 종교시설도 건립되었다.138) 개항 직후의 단계에서는 조계지 지역의 개발이 막 시작된 

시기였기에 본격적인 개발의 준비단계에 불과했으나 현재까지도 군산시 구도심의 가로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격자형의 가로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139) 이후 1906년부터 1925년을 

군산항 및 도시기반 건설기라 할 수 있는데, 이 때 대부분의 주요 건물들이 거류지를 중심으로 건립되

었고 재판소와 군산역 등 일부 관공서만이 거류지 외곽에 위치하였다.140) 이 시기에 거류지 외곽으로 

도시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거류지 북쪽을 중심으로만 도시가 형성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 1945년까지는 군산항 및 도시의 확장을 살펴볼 수 있다.141) 거류지의 북쪽

이 여전히 도시의 중심으로써 활약하였지만 이 시기에 와서는 시가지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거류지의 

남서쪽 또한 중심적인 시가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는 일본인들의 중규모 이상의 주택이 지어

졌으며 상업적인 업무시설이 즐비했다.

2. 군산 일본식 근대 건축물의 특징

군산항의 개항 이후, 군산의 건축양식은 서구와 특히, 일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 군산을 대표하는 군

산역, 상공회의소, 미곡상 조합 등은 중앙에 현관을 돌출시키고 외벽은 목재 비늘판벽으로 마감하고 지

붕에는 기와를 얹는 일식 목조 건축물 형식을 가지고 있다.142) 일본의 건축양식은 군산의 주거양식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대 주거 건축물의 유형은 크게 근대한옥과 외래주택으로 나누어진다.143) 

근대한옥은 전통주택의 흐름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지 않았고, 외래주택으로서 일식주택은 일제강점기 

135) 송석기, 2004, 「근대도시 군산의 일제시기 건축유산 현황과 건축적 특성」, 『역사문화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역사문화학회, 128쪽.

136) 송석기, 2004, 위의 논문, 128쪽.

137) 송석기, 2004, 위의 논문, 137쪽.

138) 송석기, 2004, 위의 논문, 137쪽.

139) 송석기, 2004, 위의 논문, 138쪽.

140) 송석기, 2004, 위의 논문, 138쪽.

141) 송석기, 2004, 위의 논문, 141쪽.

142) 송석기, 2004, 위의 논문, 143쪽.

143) 김종성·배진아, 2019, 「군산 근대 민간 건축의 배치 및 평면 유형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
계』, 대한건축학회,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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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한반도에 건설된 일본의 재래주택의 형식이 반영되었다.144) 이러한 일식주택은 주거용도만으로 지

어진 경우와 상업적인 점포로써의 특성을 겸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145) 일반적인 주거의 용도로 지어

진 전자의 경우, 단독 주택과 여러 채의 주택이 하나의 동으로 이루어진 나가야(長屋)라는 형태로 구분

된다.146) 단독주택은 다른 유형의 건축물과 달리 담장으로 둘러싸여 폐쇄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

다.147) 단독주택의 구조와 외관의 행태는 매우 다양한데 이는 거주자의 신분과 취향 등이 설계 과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나가야의 경우, 서민용 연립주택으로 약 2~4채 주택이 이어진 일자형의 구조이다.148) 나가야는 후

면에 뒤뜰(裏庭)을 두는데 이 뒤뜰은 반대편의 나가야 뒤뜰과 만나 하나의 면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

다.149) 나가야의 형식으로 주거전용 건축물이 지어지기도 하지만 상가와 주거를 겸용할 수 있는 건축

물이 지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이 도로를 기준으로 세로형으로 배치되며, 이러한 

세로형 배치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150) 나가야의 기본적인 구성은 전반부의 

주공간과 후반부의 마당 및 서비스공간을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의 주공간은 도로와 접하기 때문에 상

가가 설치되어 있고, 이 상가가 현관을 겸하기도 한다.151)

일반적인 주거용도뿐만 아니라 점포로써의 활용도 가능했던 건축물 양식인 마찌야(町屋)는 도로변에

서는 점포의 역할을 하지만 후면에서는 주거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1층은 점포이지만 2층은 주거인 

형태를 띤다.152) 마찌야 건축의 배치는 폭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인접건물과 벽을 공유하지 않

고 건물 안에 마당 또는 부속건물을 배치하고 있다.153)

3. 답사 건축물

군산의 근대 건축물 중 이번 답사에서 둘러볼 건축물은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구 일본18은행 군산

지점, 구 군산세관, 신흥동 일본식 가옥, 동국사, 시마타니 금고, 이영춘 가옥, 구 임피역사이다. 그중 

첫째 날에는 군산 근대거리에 있는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구 일본18은행, 구 군산세관, 신흥동 일본식 

가옥, 동국사를 둘러볼 예정이고, 마지막 날에는 군산의 동쪽 지역에 위치한 시마타니 금고, 이영춘 가

옥, 임피 폐역사를 둘러볼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분량 관계로 몇 개의 건축물만 선별하여 설명할 것이

다.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일제 강점기 식민 지배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시설로서 1922년 건립되었는

데, 이곳의 주요 업무는 군산항을 통해 반출되는 쌀 수익금을 예치하고 농지 매입을 위한 자금을 빌려 

주는 일이었다. 이 건물은 붉은 벽돌로 지은 4층 높이의 2층 건물로서, 정면에 돌출된 현관, 그리고 양

쪽에 각각 5개의 평아치와 1개씩의 반원형 아치를 두었다. 한편, 광복 이후인 1953년 한일은행에서 이 

144) 김종성·배진아, 2019, 위의 논문, 44쪽.

145) 송석기, 2004, 앞의 논문, 145쪽.

146) 송석기, 2004, 위의 논문, 145쪽.

147) 배진아·김종성·김현숙, 2018, 「군산 근대 주거 건축물의 특징과 근대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보조사업에 의한 변화 연
구」,『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 10쪽.

148) 송석기, 2004, 앞의 논문, 145쪽.

149) 배진아·김종성·김현숙, 2018, 앞의 논문, 13쪽.

150) 김종성·배진아, 2019, 앞의 논문, 49쪽.

151) 김종성·배진아, 2019, 위의 논문, 49쪽.

152) 송석기, 2004, 앞의 논문, 145쪽.

153) 김종성·배진아, 2019, 앞의 논문,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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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인수하여 한일은행 군산지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154) 이후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가 이 

건물은 1981년부터 예식장으로, 1982년부터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1990년 화재가 발생

하여 장기간 방치되다 보수를 거쳐 2013년부터는 군산 근대건축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 일본18은행 군산지점 역시 일제 강점기 식민 지배를 위해 설치된 대표적인 금융시설로서, 1914

년 건립되었다. 이 건물은 본관과 2층의 부속건물 2동(사무실, 창고), 총 3개의 동으로 지어졌으며, 이

러한 건립 당시의 건물 구성은 현재에도 대부분 보존되어 있다.155) 이 건물을 사용하였던 일본18은행

은 일본 나가사키에 본사를 두고 있던 일본 지방은행으로, 조선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곡물을 

반출하고 토지를 강매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1890년 인천에 처음 문을 열었고, 1907년 조선에서는 

일곱 번째로 군산에 지점을 건립하였다. 구 일본18은행 군산지점은 광복 이후 대한통운 지점 건물로 

사용되었으며156), 2008년 등록문화재 지정 이후 보수를 거쳐 군산 근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 군산세관은 1908년 군산항에 지어진 건물로서, 건립 당시 감시계 청사, 감시 망루, 창고 등 다양

한 부속 건물들과 함께 건립되었으나, 대부분 철거되어 현재는 본관과 창고만이 남아 있다.157) 구 군

산세관 본관은 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로서, 개항 초기 우리나라에 도입된 서양식 건축기법을 잘 보여

주고 있는데, 사방으로 경사진 지붕인 우진각 지붕과 양쪽 방향으로 경사진 박공 지붕이 혼합된 형태

의 지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158) 이 건물은 보존상태가 매우 우수하여 현재도 호남관세전

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일제강점기 군산에서 포목점과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며 군산부협의회 의원을 

지낸 일본인 히로쓰 게이사브로(廣津繼伊三郞) 지은 일본식 2층 목조 가옥으로, 일명 ‘히로쓰 가옥’으

로도 잘 알려져 있다. ‘ㄱ’자 모양으로 붙은 건물이 두 채 있고, 두 건물 사이에 꾸며놓은 일본식 정원

에는 큼직한 석등이 있다.159) 또한 뒷마당에는 우물, 화장실 등이 있다. 본채의 벽체는 심벽에 목재 비

늘판벽과 회벽으로 마감하였고, 지붕은 박공지붕과 합각지붕(팔작지붕)에 기와를 얹어 마감하였다. 한

편, 건물 내부에는 복도를 중심으로 온돌방, 부엌, 식당, 화장실 등이 존재하고, 온돌방 옆에는 외부와 

접하는 복도가 있는데, 그 중간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2층에는 일식 다다미방 2칸이 있는

데, 벽장과 장식 공간 등이 설치되어 있다.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군산의 대표적인 일본식 근대 주택으

로, 건축물의 규모가 크고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160)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주의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으며, 이들의 농촌 수탈상 역시 엿볼 수 있다.

동국사는 일본 조동종(曹洞宗)의 승려 우치다(內田佛觀)가 1909년 군산의 외국인 거주지에 세운 포

교소인 금강선사(금강사)에서 출발하였다. 한편 우치다는 1913년 군산 지역 대농장주였던 구마모토(熊

154)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舊 朝鮮銀行 群山支店)」,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heritage.go.kr/ (2022.09.18. 23:11).

155) 송석기, 2004, 앞의 논문, 134쪽.

156) 「구 일본제18은행 군산지점 (舊 日本第十八銀行 群山支店)」,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heritage.go.kr/ (2022.09.18. 23:09).

157) 「구 군산세관 본관 (舊 群山稅關 本館)」,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heritage.go.kr/ (2022.09.18. 22:28).

158) 홍승재, 1998, 「구군산세관본관(舊群山稅關本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8. 22:28).

159)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群山 新興洞 日本式 家屋)」,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heritage.go.kr/ (2022.09.18. 22:42).

160) 「(제183호)군산신흥동일본식가옥(구 히로쓰가옥)」, 군산시 문화관광,

https://www.gunsan.go.kr/tour/ (2022.09.1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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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利平)와 미야자키(宮岐佳太郞) 등 29명의 신도에게 시주를 받아 지금의 자리에 대웅전과 요사를 신

축하였다.161) 금강선사는 1945년 광복과 함께 미군정에 몰수되었다 불하되어 사찰 기능을 재개하였고, 

1955년에는 불교 전북 종무원에서 이를 인수하여 우리나라(海東國)의 절이라는 의미에서 ‘동국사’로 개

칭하였다.162) 동국사 대웅전은 건축 자재를 일본에서 가져와 지은 것이고,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사찰

과 달리 승려들의 거처인 요사(寮舍)와 복도로 연결되어 있으며163), 전형적인 일본 에도 시대 건축 양

식인 정방형 단층 팔작 지붕 홑처마 형식을 취하고 있다.164) 동국사는 2003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

고, 사찰 내 석가 삼존불상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영춘 가옥은 일제 강점기 전라북도 지역에서 대농장을 경영하였던 일본인 대지주 구마모토의 별장

으로 1920년경 지어졌다. 이 건물은 외부형태에 있어서는 유럽 형식을 따르는 단층 목조 주택이며, 그 

내부는 일본식 주택의 기본적인 공간 구성에 더해 서구식 주택의 응접실과 한국식 주택의 온돌방을 결

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165) 중앙의 복도를 중심으로 남쪽에 커다란 다다미방이 있고, 북쪽에는 식당

으로 사용된 온돌방이 있으며, 복도 끝에는 작은 홀이 있어 부엌과 다용도실, 그리고 화장실이 연결되

어 있다.166) 한편, 광복 후에는 구마모토 농장의 진료소장을 지냈던 이영춘(李永春, 1903∼1980) 박사

가 이 건물을 인수하여 이곳에 거주하였는데, 이영춘 박사는 병원, 학교, 영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세

우고, 국내 최초로 양호실을 만들고, 농민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등 농촌 보건위생의 선구자 역할을 하

였다.167)

구 임피역은 일제 강점기 전라도의 농산물을 군산항에서 일본으로 반출하는 중요 교통로 역할을 하

였다.168) 임피역사(驛舍)는 군산선의 역사 중 하나로 1912년 건립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역사는 1936

년 다시 지어진 것이다. 기존의 역사를 개축한 것인지, 아니면 철거 후 신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임피역사는 화장실을 포함하여 총 2동으로 구성된 목조 구조의 건축물로, 벽

체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되어 있다. 맞배집 형태의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철도변 사무실에는 모임

지붕이 돌출되어 있다. 한편, 정면 출입구와 반대편 개찰구 위에는 직선으로 박공지붕과 차양이 설치되

어 있는데, 이는 서양식 건축구조를 기본으로 동아시아 전통 건축구조를 융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

다.169) 구 임피역사는 2005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20년 12월까지 철도역사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다가 철도 선로 이설과 함께 폐역되었다.

161) 문화재청, 2005, 『군산 동국사 대웅전 기록화 조사 보고서』, 31쪽.

162) 이성수, 2020. 08. 20., 「근대불교자료를 찾아] <1> 일제강점기 금산사 동영상」, 불교신문,

https://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95 (2022. 09. 18. 22:59)

163) 문화재청, 2005, 위의 책, 55쪽.

164) 문화재청, 2005, 위의 책, 47쪽.

165) 「이영춘가옥(李永春家屋)」,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8. 22:28).

166) 「이영춘가옥(李永春家屋)」,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heritage.go.kr/ (2022.09.18. 22:42).

167) 소진탁, 1997, 「이영춘(李永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8. 22:28).

168) 「군산 구 임피역 (群山 舊 臨陂驛)」,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heritage.go.kr/ (2022.09.18. 22:45).

169) 국가철도공단, 2021, 『한국의 철도역』, 9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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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지역 일본인들의 생활·문화

21 박세연, 21 성혜원

수상교통이 유리하고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한 군산은 1899년 마산, 성진과 더불어 개항되었다. 이후 

외국인이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는 조계가 형성되면서 수많은 일본인들이 군산으로 밀려들어

왔다.170) 쌀의 집산과 일본 상품의 거래로 증가하기 시작한 군산 일본인의 수는 1940년에는 약 1만 

명에 근접하여 전국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였다.171) 이렇듯 군산에 유입된 일본인들은 조선인과는 이원

화된 곳에 살며 호화롭고 도시적인 생활을 누렸다. 1905년부터 일본정부가 일본인에 대해 갖가지 편의

정책을 실시했고, 불평등 조약을 통해 치외법권과 무관세권, 일본화폐유통권 등 일본상인의 영업활동을 

위한 조건 또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172) 또한 거류지에는 도로, 철도, 항로 등과 편의시설도 크게 확

충되었다.173) 군산해관 주위에 새로 건설된 병원, 경찰서, 우체국은 조계지역 내 일본인 독점 시설이었

다.174) 이렇듯 일본인의 이주는 도시화를 불러왔지만, 그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일본인에 한정되어 있

었다.

 많은 조선인들이 변두리와 산비탈에 불량주택인 '토막'이라는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여 도시빈민으로 

살아간 반면, 일본인들은 군산의 주요 상가를 차지하고 고급주택을 짓고 살았다.175) 당시 군산은 일본

인 중심의 번화가와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빈민가로 구획되는 식민지적 이중도시 구조였다.176)

거류지 내 상류층 일본인들이 살았던 주택으로 군

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당시 히로쓰 게이사브로라는 

일본인 지주의 집이었는데, 일식 다다미방과 도코노

마, 일본식 정원 등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177) 여기

서 다다미는 “짚을 넣어서 만든 일본식 돗자리”로 

짚을 엮는 데 쓰이는 골풀로 인해 특유의 향이 나며 

일본 전통 주택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바닥재이

다.178) 도코노마는 붙박이형 구조물로 다다미와 함

께 대표적인 일본의 주택 내부 구조를 보여준다.179) 

170) 이원호·김용기·최종희·이종성, 2002, 「일제강점기 군산의 도시경관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권 
4호, 96쪽.

171) 김민영, 2019, 「일제강점기 군산의 사회와 경제」,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학술대회』 제8권, 7쪽.

172) 김민영, 2019, 위의 논문, 7쪽.

173) 김민영, 2019, 위의 논문, 7쪽.

174) 이원호·김용기·최종희·이종성, 2002, 앞의 논문, 97쪽.

175) 김민영, 2019, 앞의 논문, 7쪽.

176) 김민영, 2019, 위의 논문, 7쪽.

177) 송석기, 「군산 신흥동 가옥」,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gunsan/toc/GC05701871 (2022.09.16. 16:18).

178) 송석기, 「군산 신흥동 가옥」,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gunsan/toc/GC05701871 (2022.09.16. 16:18)

그림 12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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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코노마가 있는 방의 바닥에는 주로 꽃꽂이를 한 꽃을 담은 화병이 있고 벽에는 붓글씨를 걸어놓는다

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민화나 병풍 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병풍과 다른 도코노마

의 특징은 한국은 손님을 맞이할 때 방의 주인이 병풍의 앞에 앉아 손님을 맞는다면 일본은 방의 주인

이 붓글씨를 마주하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다미방과 도코노마가 있는 이러한 고급주택

은 당시 지주로서 조선인을 부리던 일본인들의 호화로운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다른 일본인 농장주 시마타니 야소야의 금고를 

통해서도 수탈로 부를 축적했던 군산 지역 일본인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시마타니는 조선 문화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문화재 및 귀중품들

을 모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콘크리트 창고를 지었

다.180) 해당 창고는 1층에서 3층까지 하나의 구조물

인 일체형이고, 내부의 각층은 나무 마루로 구분되어 

있다.181) 당시 이곳에는 시마타니 농장의 중요 서류와 

현금, 한국의 고 미술품 다수가 소장되어 있었다.182) 

그래서 방범을 위해 외부로 통하는 창문에는 쇠창살이 쳐져 있고 그 바깥쪽으로 철문까지 달아놓았다

고 한다.183)

일본인 이주에 따라 근대 도시 문화 또한 유입되었다. 우편국, 병원, 은행, 경찰서 등의 기반시설은 

물론 여관과 공원도 생겨났다.184) 이후 개관한 명치좌, 군산좌, 희소관 등의 극장들 역시 일본인 이주

에 동반된 근대 문화의 도입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희소관은 일본인 중심 상권이 형성된 도심 

근처에 세워진 극장으로 일본인을 주요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했다.185) 이곳은 특히 관객 정원이 700

명에 달했으며 일본 마키노 영화사의 작품을 상영하였

는데, 이때 마키노 영화사는 1930년대 초반 일본 최

초 발성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라고 한다.186) 또 희소

관은 주요 고객인 일본인들을 위해 일본의 전통 가무

를 공연하거나 일본인 변사를 고용하여 일본인 대상 

영화를 상영했다고 전해진다.187) 이때, 변사란 “스크

린에 펼쳐지는 극의 진행과 등장인물들의 대사 등을 

관객들에게 설명해 주던 사람”으로 소리가 없던 그 당

시의 영화를 해설해주는 사람을 가리킨다.188) 또한, 

179) 송석기, 위의 자료.

180) 송석기, 「군산 발산리 구 일본인 농장 창고」,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gunsan/search/GC05700669 (2022.09.16. 19:36)

181) 송석기, 위의 자료.

182) 송석기, 위의 자료.

183) 송석기, 위의 자료.

184) 위경혜, 「극장」,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gunsan/toc/GC05701697 (2022.09.16. 19:36).

185) 위경혜, 위의 자료.

186) 위경혜, 위의 자료.

187) 위경혜, 위의 자료.

188) 위경혜, 위의 자료.

그림 14 1920년대 희소관의 모습

그림 13 시마타니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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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는 조선인들을 위한 행사도 주최되었는데 여학원이나 유치원이 음악 가극 대회를 열거나 독창

회 등이 이곳에서 진행되었다.189) 이곳은 해방 후 조선인 극장 직원들에 의해 운영되다가 남도 극장으

로 이름이 바뀐 후 1971년 건물을 전체적으로 개조하여 국도 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되는 등 여

러 변천사를 겪었지만 현재는 폐관되었다.190)

군산 부둣가와 시내에는 크고 작은 요릿집과 대폿집 또한 생겨났다. 1910년을 전후해서 주막이 서서

히 사라지고, 음식점 간판이 들어섰다.191) 또한 고급 안주가 차려 나오는 명월관, 취향관, 원료정 등의 

요릿집도 생겨났는데 여기에는 일본인들도 출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192) 특히 명월관은 권번 출신 기

생들이 손님을 맞았던 고급 요릿집으로 국악의 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전해진다.193) 이때, 권

번이란,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기생들이 요정에 나가는 것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주식회사 제도”로 

일제강점기 시절 관기제도가 사라지자 기생들끼리 뭉쳐서 만든 단체라고 볼 수 있다.194) 기생들의 교

육과정 중에는 시조, 가곡, 판소리 등 국악이 있었고 그것을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불렀기에 오늘날 우

리 음악이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군산 거리에는 카페와 레

스토랑이 즐비하고, 일본인 유흥업소인 ‘유곽’이 생겨났다.195) 한국의 가장 오래된 빵집으로 알려진 이

성당 역시 1906년 일본에서 건너온 히로세 야스타로에 의한 찹쌀과자 전문점에서 출발했다.196) 여기

서 팔던 크림빵과 커피, 돈가스, 오므라이스 등의 서양요리는 당시 식문화가 얼마나 근대화되고 있었는

지 보여준다.197) 이렇듯 미곡수탈을 목적으로 들어온 일본인들은 식민지 조선 내에 도시화된 삶을 들

여왔고, 근대화 된 건물에 거주하며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서구화된 식문화를 즐기는 등 근대화된 생

활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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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gunsan.grandculture.net/gunsan/toc/GC05701440 (2022.09.16. 19:36).

196) 조종안, 앞의 자료.

197) 조종안, 앞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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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조종안, 「식생활」, 디지털군산문화대전.

v 조종안, 「문화, 예술」, 디지털군산문화대전.

v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 권번)

v 김중규, 「유곽」, 디지털군산문화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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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조선 일본인들의 실태

중문 21 황민지, 불문 19 한제경

1. 재 조선 일본인들의 유입 과정

개항기를 전후로 시작되었던 일본인들의 조선 이주는 일제의 통감부 설치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

다. 재 조선 일본인은 이 시기를 전후로 이주하여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거주하던 일본인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식민지 조선의 경제방면을 장악하였던 재 조선 일본인들은 일본 거류민회를 조직해 총독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데 특히 조선에서의 박람회 및 공진회 개최에 적극적이었다. 대부분 상

공업에 종사하였던 이들이 박람회를 이익 창출의 기회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일제는 많은 아시아 국가를 침공해 식민지로 삼았다. 그리고 일본 내부의 빈곤 문제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인들을 그곳으로 이민 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외로 넘어간 일본인들의 숫자만 

23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하고 그중에서도 조선에 넘어온 일본인들의 수는 7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한

다.

이들 대부분이 일본 현지에서 가난 때문에 생계에 곤란을 겪던 사람들로 식민지에서 한탕 해먹으려 

고 건너온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들은 일본 현지에 있을 때는 하층민이었지만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인을 무시하는 성향이 강했다고 한다. 그 외에 제국주의에 협조하던 일본 대기업들의 회사원과 그 

가족들도 조선으로 많이 넘어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반도로 넘어온 일본인들의 경우 1910년대까지는 거의 상인들과 대기

업 사원, 공무원 그리고 군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경술국치 이후에는 일반 농민과 노동자들 그리고 그

들의 가족들도 많이 넘어왔다. 특히 일본이 본격적으로 만주를 침공하던 시절에는 일제가 자신들이 빼

앗은 조선의 땅에 정착하는 자국민들에게는 무료나 헐값으로 땅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본국을 떠나 식

민지로 정착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 될 정도였다고 한다. 

물론 그 땅은 1911년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 및 동양척식 주식회사 등을 통해 조선인들

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었다. 이들 중 초기에 넘어온 일부는 조선에서 큰 상인이나 지주가 되어 

많은 이득을 봤지만 1930년대에 넘어온 일본인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들이 조선으로 넘어올 시기에는 

이미 그들보다 먼저 와있던 일본인들끼리 대부분의 이권을 나눠 먹은 후였기 때문에 뒤늦게 도착한 이

들은 소상공인 정도에 그치며 주로 일본인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로 물려들었다. 

1945년에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하고 일제의 식민지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그 땅에 계속 남아있던 

일본인들은 무단으로 땅을 점거하는 범죄자가 되어버렸다. 때문에 한국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의 땅이나 

재산은 전부 몰수되어 신한공사 등의 기관을 통해 한국인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1950~60년대 일

본에서는 정치인들이 이때 몰수된 재산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일제가 식민 지배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 외에 일본인들이 급하게 한국을 떠나느라 남겨두고 간 것들은 금전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의 경

우 그냥 방치되거나 6.25 전쟁을 겪는 중에 대부분이 훼손되었다고 한다. 조선의 해방 소식을 듣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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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일본인들이 당연히 일본으로 귀환하고 싶어 했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일본 정부가 항복을 선언하면서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당수의 민간인들이 자력으로 일본에 복

귀해야만 했다.

그나마 운 좋게 미군이 제공하는 송환선에 탄 사람들은 미군이 귀한 과정을 안전하게 지켜줬지만 그 

와중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탈출하는 일본인들을 본 한국인들이 "그 재산들은 모두 우리를 착취해 얻

은 것들인데 어딜 함부로 가져가느냐 그걸 다 가지고 가려거든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라며 반발하자 

미군정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개인 재산은 최대 1000엔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재

산도 일정 이상 가져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검사를 했다고 한다. 때문에 일본인들은 한 푼의 재산이

라도 더 가지고 돌아가기 위해 밀항선을 타고 귀환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식민 지배

를 받은 울분을 참지 못한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집단폭행하거나 그 들의 돈을 뜯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 심지어 일본인들이 탄 밀수선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해적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특히 북한에 있던 일본인들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미군의 보호 아래 안전히 철수한 남한 지

역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소련군에게 온갖 괴롭힘을 당하면서 수천 명의 일본인이 영양실조나 감염병 

등으로 사망했으며 참다못해 38선을 넘어 탈출한 사람들도 귀환하는 과정에서 굶주림과 피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다.198)

2. 오산학교 설립자, 마스다미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수탈의 주체는 조선총독부를 주축으로 한 식민지 관료, 정치집단, 

군부 혹은 경찰로만 한정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식민지는 식민지 지주 혹은 자본가를 통해 유지, 강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199) 한국에 정착한 일본인 상업 자본가 후지이 간타로는 “우리 군대가 전쟁에 승

리하는 것이 물론 최대의 목적이다. 하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용스러운 실업가가 활약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실업가는 토지에 정착하여 군대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연전연

승할 우리 군대를 신뢰하고 우리는 실업 방면에서 크게 활약하고 후방을 든든히 하여 일본 경제의 발

전에 진력하자.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나갈 길이다’’라고 말했다.200) 이처럼 일본의 자본가 중 일

부는 이러한 생각 아래 한국으로 건너와 토지 침탈을 행하거나 소작제 농장을 경영했다. 더불어 일본

인 농민의 이민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며 일본이 직면한 식량문제 등을 해결하려 했다. 

1880년 일본 후쿠오카, 사업가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마스다미 야스자에몬[枡富安左衛門]역시 

한국에서의 농장 경영을 목표로 삼았다.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이후 마스다미는 제 12사단 경리 담당

으로 출정해 인천항에 발을 디디며 재조선 일본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이후 다스다미

는 전라북도 김제군 월촌면 봉월리에 땅 약 7백리 정도를 매입한 뒤 본격적으로 소작제 농장 경영을 

시작했다. 

198) 유성은·김태호, 2020.08.16., 「해방 다음날, 그들은 은행 달려갔다…조선의 일본인들 최후」,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49910 (2022.09.25. 18:15).

199) 이규수, 2010, 「일본인 지주 마스토미 야스자에몬(枡富安左衛門)과 ‘선의(善意)의 일본인’론 재고」, 『아시아문화연
구』 19, 161~184쪽.

200) 이규수, 2005, 「후지이 간타로(藤井寬太郞)의 한국진출과 농장경영」. 『대동문화연구』 49, 267~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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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10년 부인의 권유로 기독교를 믿게 된 마스다미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 교육기관을 설립해 

교육사업을 펼치기로 한다. 마스다미는 1912년 11월 자신이 살고있던 김제와는 거리가 떨어진 고창 

오산리에 사립 흥덕학교를 세웠다. 이어 1918년 오산 고등학당을 설립했고, 1919년에는 오산 보통학

교를 건립했다. 1919년 4월에는 고등학당을 폐교한 뒤 오산학교를 세웠는데 이는 호남지방 최초의 사

립 중등 교육 기관에 해당한다.201) 

1922년 재정난을 마주한 오산학교는 폐교의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학교를 존속하려는 고창군민의 

노력으로 오산학교는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다. 같은 해 6월에는 학교가 고창군으로 이전되었고, 학교

의 이름도 고창고등보통학교로 변경되었다. 마스다미가 설립한 해당 학교는 고창고등학교라는 명칭으

로 현재까지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국에서 교육기관을 설립한 마스다미의 사연이 일

본에까지 알려지자 일본은 그의 사연을 단행본으로 출판했으며 이어 한국에서도 그의 업적을 칭송하는 

책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고창고등학교의 전신인 학교를 설립하며 전북 고창에서 이름을 날린 재 조선 일본인 마스다

미 야스자에몬은 ‘선의의 일본인’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수탈을 목적으로 한 식민지 지주라는 평에서

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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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의 초기 확산

18 강민형, 21 서유석

1. 전국에서의 3.1운동 초기 확산

천도교, 기독교 등 각 교단 지도자들은 1919년 1월 이래 경성과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독립선언을 

준비하였고, 2월 중순부터는 천도교계와 기독교계가 합동하여 불교계와 학생들을 준비 활동에 끌어들

였다. 최남선이 기초하여 보성사에서 인쇄된 독립선언서는 천도교, 기독교, 불교, 학생 등의 경로로 전

국적으로 배포되었다. 전라북도 군산(옥구군) 일대에는 기독교계, 천도교계가 중심이 되어 2월 28일~3

월 2일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었다.202)

3월 1일 오후 2시경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손병희, 이인환(이승훈), 한용운 등 29명이 경성 인사동 

명월관 지점(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한 후 경찰에 체포되었다.203) 같은 시각 파고다 공원에 다수 학

생과 시민이 모이자 공원의 육각당에서 한 사람이 독립선언서를 낭독, 배포하고 군중들이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다.204) 종로 일대에 학생 3~4천 명이 모였으며 군중이 합류했다. 시위군중은 파고다 

공원을 기점으로 시내 각지로 나뉘어 행진하며 해 질 무렵까지 만세 시위를 벌였다. 학생과 일반인들

로 이루어진 시위군중은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며 질서 정연하게 행진했으며 난동행위는 없었다. 경찰

서, 각국 영사관 앞에 멈춰 모자를 벗고 흔들며 만세를 외쳤다. 또한 영사관에 편지와 독립선언서 등을 

보내기도 하였다. 저녁 7시경 시내 각지를 일주하던 시위 운동이 잠잠해졌다.205)

평남, 평북 각지, 함남 원산 등에서도 같은 날 만세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후에도 한강 이북 각 지역

에서 만세 시위가 이어졌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은 며칠이 지난 3월 5일, 

전라북도 옥구군(현재의 군산시) 개정면에서였다. 애초에 영명학교 교사 박연세 등이 계획한 바로는 군

산 장날인 3월 6일을 이용하여 만세 시위를 전개하기로 하였으나, 3월 5일 계획이 발각되어 관련자들

이 군산경찰서에 구속되었다.206) 이에 같은 날 오전 8시경 구암교회 교인, 예수병원 사무원, 그리고 

기독교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 군산경찰서로 행진하며 만세 시위를 벌였다.207) 이를 시작으로 만세 

시위가 3월과 4월 도내 전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이렇듯 초기의 3.1운동 계획은 종교계와 학생들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그 이유는 일제에 의해 사회

단체가 해산당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없었기에 국내에서 조직적인 힘은 종교단체와 학교뿐

이었기 때문이다.208)

202) 이애숙, 「1월~2월 경성을 중심으로 한 독립선언 준비」,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samil/IDS/DEMONS/x_00000 (2022.09.18. 22:44).

203) 허영란, 「3월 1일 경성 명월관 지점(태화관)에서 독립 선언」,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samil/IDS/DEMONS/a_00605 (2022.09.18. 22:46).

204) 허영란, 위의 자료.

205) 허영란, 「3월 1일 오후 경성 시내 가두 시위」,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samil/IDS/DEMONS/a_00609 (2022.09.18. 22:49).

206) 전성현, 「3월 5일 전북 옥구군 개정면 만세시위」,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samil/IDS/DEMONS/a_00268 (2022.09.18. 22:51).

207) 김은주, 2019, 「군산의 3.1운동과 기독교학교의 참여」, 『신학과 사회』 33권 3호, 49쪽.



- 53 -

2. 전북 지역에서의 3.1운동 초기 확산

1) 전개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천도교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독립선언서의 배포가 이루어졌다. 천도교는 이종

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넘겨받은 인종익을 필두로 전라북도 각지의 교구를 통해 2월 28일부터 3월 2

일까지 임실, 진안, 장수, 김제, 고산(현재의 완주군 동북부), 남원, 전주, 이리(현재의 익산시 시가지 

지역) 등에 배포하였다. 기독교는 천도교 측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넘겨받아 각지의 기독교계 학교와 

교회를 통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이때 비록 이갑성에게 임무를 부여받은 김병수 등에 의해 영명

학교에서 등사한 독립선언서 등사본은 전술하였듯 3월 5일 발각되어 일제 경찰에게 압수당했고 관계자

들은 체포되었다.

이 사건이 불씨가 되어 1919년 3월 5일, 간신히 체포를 면한 양기준, 유한동이 거사일을 하루 앞당

겨 군산 옥구서 시위를 전개하자, 영명학교 교사의 연행에 반발한 학부모를 포함하여 1,000여 명의 군

중이 만세 시위를 벌였고, 이 사건을 필두로 전북 지역에 본격적으로 만세 시위가 퍼지기 시작했다. 만

세 시위는 3월 10일 익산, 3월 13일 전주, 3월 16일 정읍, 3월 19일 고창·장수, 3월 20일 김제의 순

서대로 퍼져나갔으며. 4월 또한 1일 무주, 3일 남원·진안, 18일 부안의 순서대로 확산하였다. 이처럼 

전북의 만세 시위는 3, 4월에 주로 확산하였으나, 5월을 기점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된다.

3.1 운동이 종식된 후, 조선총독부는 「소요사건도별표(騷擾事件道別表)」, 「소요사건일별조표(騷擾

事件日別調表)」 등의 통계 자료를 통해 전북 지역의 3.1 운동이 5곳에서 39회 일어났으며, 총 3,710

명이 동원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언급된 지역의 수, 그리고 군산 옥구 시위에 참여한 사람의 수

를 보면 이는 의도적으로 축소된 자료일 가능성이 크다.

그림 15 군산제일고등학교. 군산영명학교를 계승한 고

등학교이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자 한국학중앙연구

원, 김형수.

208) 김은주, 2019, 위의 논문,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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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전북 지역에 3.1 운동이 확산하게 된 배경은 크게 일제의 무단 통치, 식민지 수탈, 그리고 농민의 

생존권 수호 투쟁으로 나눌 수 있다.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1910년대는 일제가 폭압적인 무단 통

치를 자행하던 시기로, 일제는 막강한 군사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억압 기구 설치, 식민지법 제정을 통

해 한민족을 억압하고자 하였다. 또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지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일부 지역을 국유

지로 포함함으로써 농민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조세 수탈 역시 강화하였다. 특히 전북 김제 

등 호남 지역은 한반도 최대의 곡창 지대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

다.

이러한 일제의 통치 정책과 더불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물가 폭등으로 인해 쌀값이 폭등하고, 

식민지 수탈 역시 지속되자 농민들은 토지조사사업 반대 투쟁, 삼림정책 반대 투쟁 등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고양된 민족의식은 3.1 운동 당시 농민들이 앞서 시위에 참여하

게 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v 김종수, 2015, 「호남지역의 3·1운동」, 『군사연구』 제139호, 육군군사연구소.

v 김은주, 2019, 「군산의 3.1운동과 기독교학교의 참여」, 『신학과 사회』 33권 3호

v 윤상원, 2019, 「전라북도 3.1운동의 전개와 ‘3.1운동 세대’의 탄생」, 『전북사학』 제57호

v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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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 만세운동

21 김연서, 21 김연우

1. 군산 만세운동의 전개

군산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넓은 평야를 바탕으로 하며, 금강과 서해안이 접해 있다는 지리적 이

점을 가진 지역이다. 이에 따라 1899년 군산항의 개항 이후, 일제의 강점 하에 지리적 이점을 통한 이

득을 취하고자 하는 일본인 지주와 자본가, 그리고 사업가들이 이주해오기 시작했다. 거기에 군산 주변 

농촌에서 압출된 조선인까지 군산에 전입하게 되면서, 군산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도

시 기반 시설이 빠르게 만들어졌다. 또한 군산의 일본인 농업경영자들은 넓은 평야에 웅본 농장, 불이 

농장, 궁기 농장 등과 같은 대형 농장들은 설립하여 미곡과 토지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209) 

따라서 군산은 “쌀의 군산”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막대한 미곡의 생산지가 되었고,210) 근대 도시

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기반 시설과 대량의 미곡, 토지는 오로지 일본인들만을 위한 것이었고, 

조선인들은 미곡 생산 등에 강제 징용되며 노동력까지 갈취당했다.

이처럼 군산은 개항 직후부터 수많은 일본인이 거주하며 지속적인 수탈을 당해온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수탈에 대한 반발 때문인지, 군산은 1919년 한강 이남과 전북 지역 만세운동의 발

원지이자 항일운동의 역사가 매우 깊은 곳이기도 하다. 1919년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

하면서 시작된 3.1 만세운동 이후, 군산에서 3.5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는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최

초로 일어난 독립 만세운동으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학생 김병수가 기독교 교회 망을 통해 독립

선언서 200장을 전달받아 자신의 모교인 기독교계 사립학교 영명학교의 교사에게 전달하며 시작된 운

동이다.211) 군산 지역의 만세운동은 영명학교, 예수병원, 구암교회 등 기독교 세력이 주축이 되어 진행

되었으며, 그중에서도 기독교계 사립학교인 영명학교의 교사들이 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

다.

그러나 한강 이남 지역 최초의 만세운동이라는 명성과는 달리, 만세운동에 참가한 인원은 생각보다 

적다. 특히나 군산에서 만세운동에 참가한 인원은 2만 5천여 명으로,212) 만세운동이 일어난 다른 지역

보다 그 수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북은 만세운동 이전부터 동학 농민운동을 비롯한 

의병운동이 빈번히 일어난 지역으로, 일제의 탄압을 지속해서 받고 있었다. 또한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

하던 지역이니만큼 조선인의 시위 참여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참여 인원이 적

다고 하여 군산 만세운동의 의의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군산 만세운동은 인근 옥구와 임피 등의 지역

에 만세운동을 확산시켜 전북 지역의 만세운동이 연이어 일어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호남지역으로의 

20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2687133&cid=51946&categoryId=55026,

(2022.09.16.).

210) 김태웅. 2009. ｢日帝下 群山府에서 住民의 移動事情과 階層分化의 양상｣. 한국민족문화, (35), 3-56, 5쪽
211) 김혜진, 2014, ｢전라북도 3·1운동에 대한 기억과 기념물｣,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쪽

212) 김혜진, 2014, 위의 논문,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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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운동 확산의 시작점이자 민중 항일의식 제고의 기점이 되었기에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매

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군산 만세 운동의 상징물

1) 3.1독립운동기념비

2004년에 국가보훈처로 지정되면서 세워진 안내문에는 다

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군산구암동산 3.1운동은 

자주독립을 위한 애국애족의 순교 순국 정신이 드높게 깃들인 

한강 이남의 호남 최초의 독립 만세운동으로 이곳 구암동산과 

군산구암교회는 그 발원지로써 우리 군산의 자랑스런 민족 역

사 유적지입니다.” 

1919년 2월 26일 세브란스의전 유학 중이던 영명학교 출신 

학생 김병수의 독립선언문 반입과 연락으로 주동자 박연세 장

로를 비롯한 구암교인 및 영명학교, 멜본딘여학교 교사와 학생들과 예수병원 직원들이 주동이 되어 학

교 기숙사와 다락방에서 독립선언문을 복사하고 태극기를 만들어 감췄다.

군산에서 3월 5일에 일어난 3·5 만세운동은 호남지방 최초로 일어난 봉기로 이후 전북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군산의 자긍심을 세우고, 선열들이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 및 후세까

지 역사 현장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군산 3.1운동기념사업회에서 군산 3.5 만세운동의 발원지인 구

암동산에 기념비를 건립하였다.213)

2) 군산 3.1운동 기념관

군산 지역에서 일어난 3·1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군산 지역에

서 일어난 3·1독립만세운동의 애국정신을 전승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현충 시설이다.

군산 3.1만세운동의 모습이 디오라마 형태로 전시되

어 있어 당시 독립 만세 운동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

다. 특히 3·1운동 당시 군산영명학교 교사로 재직 중 

익산 역전에서 개최된 익산군민대회에서 일본 경찰에게 

팔을 잃은 문용기 선생의 혈의(血衣)가 전시되어 있다. 그 외에 독립군이 사용했던 총기류가 전시되어 

있으며 유물 복제 10여 점을 포함해 60여 점의 전시물과 3·1운동 관련 사진 50여 점이 전시되어 있

다.214)

213) 김혜진, 2014, 위의 논문, 30~31쪽.

214) 박영민·이경원, 2019,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 발상지 : 군산3.1운동 100주년 기념관 : 3.1운동 역사의 현장｣, 『국
방저널』, 82~83쪽.

그림 17 3.1운동기념관

그림 16 3.1 독립운동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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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3.1운동과 관련된 유일한 기념관으로 선교사인 전킨(W. M. Junkin, 한국 이름: 전위렴)이 

1885년 군산에 정착하여, 1888년 구암교회와 구암예수병원을 세운 곳이다. 1903년에는 영명학교를 설

립하여 복음, 의학, 신문학, 교육 등 근대교육사업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장소이다.215)

3) 군옥삼일운동기념비·만세상

1986년 11월에 군산3.1운동기념비건립위원회가 군산시 월명동 

월명공원 안에 건립하였다. 군산삼일운동기념비와 만세상이 있는 

안내문의 건립 취지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기념비는 1986

년 12월 3일 군산3.1운동기념비건립위원회에서 군산3.1운동의 태

동인 군산 구암동에 선인들의 애국심과 크나큰 의지를 기르기 위

해서 이곳 푸른 숲이 기상을 상징하는 이 자리에 당국의 보조금

과 시내 각급 학생을 비롯한 시민의 충정 어린 성금을 모아 이 

비를 세우니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기에 지극하고 온갖 것을 다 

바친 선인들의 슬기와 용맹이 우뚝 솟아 보인다.”

군산 3.1운동은 1919년 3월 6일 장날을 기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영명학교 교사와 학생 그리고 예수병원 직원들이 주동이 

되어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는 그 전날까지 영명학교 숙직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만든 독립선언문 3천 5백 장과 태극기 5백 장을 

나누어 들고 휘두르며 독립 만세를 외쳤으며 이밖에 군산 보통학

교 학생 수백 명이 합세, 애국시위 군중은 삽시간에 5백 명으로 

늘어 독립 만세 소리는 시 전역에 메아리쳤으며, 30일 밤에는 시민 1천여 명이 횃불 시위를 벌였

다.216)

참고문헌

v 김혜진, 2014, 「전라북도 3·1운동에 대한 기억과 기념물」,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v 박영민·이경원, 2019,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 발상지 : 군산3.1운동 100주년 기념관 : 3.1운

동 역사의 현장」, 『국방저널』

215) 김혜진, 2014, 앞의 논문, 31~32쪽.

216) 김혜진, 2014, 위의 논문, 32~33쪽.

그림 18 군옥삼일운동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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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지주와 농장경영

19 박재혁, 17 고영우

1. 전북 일본인 농장경영

전라북도는 과거부터 만경강과 동진강을 끼고 있는 호남평야를 중심으로 농업이 발달하였다. 조선대 

왕조 재정에 큰 역할을 했던 풍요한 곡창 지대인 전북 지역은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본 본토의 부족

한 식량 생산을 충당하는 곡물 생산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일본으로의 수탈의 많은 부분이 일본인 지

주에 의한 농장경영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전북 지역은 전국에서 그 정도가 가장 두드러졌다. 아직 토

지조사사업이 시작하기 전인 1910년에는 전국적으로 일본인 농장경영자의 경지 소유 비율은 3%가 채 

되지 못하였고, 전북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경지를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전남이 7.5%밖에 되지 않

았었다. 그 당시에 전북은 전체 경지 중 일본인 농장경영자가 소유한 비율이 20% 가까이 되었다.217) 

1931년에도 전라북도는 일본인 지주 소유 비율에 있어서 바로 아래의 전라남도와 10%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대한제국이 완전히 일제에 병합된 것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의 일이지만, 일본은 러일전쟁 직

후부터 한반도를 자국 내의 문제인 초과인구의 배출과 미곡 공급 부족 관련 문제를 해결할 곳로 여기

고, 관련한 정책적 논의를 해왔다.218) 그러한 정책적 기조에 따라 일본은 자국의 자본가와 지주들에게 

우리나라의 토지를 소유하고 농장을 세워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며 장려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지가는 일본보다 상당히 저렴했고, 미곡의 유출과 일본 상품의 수입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막

대한 이익이 기대되었기에 일본의 자본가와 지주들은 그러한 정책 구상에 호응해 한국의 토지 집적 및 

경영을 확대해나갔다. 전라북도는 예로부터 이어져 온 풍부한 곡창지대와 1899년 일본에 의해 개항된 

군산항의 연결성으로 인해 일본인 지주들이 미곡을 생산하고 일본 본토로 넘겨 수익을 내는, 주요 수

탈 지역 중 하나였다. 군산항의 총 이출입은 산미 증식 계획219)이 한창이던 1920년대 중후반 600만 

원을 넘겼고, 1908년의 28만 원에서 20배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는 대부분 일본 본

토로의 이출의 증가가 원인이었으며, 또한 1921년 이후 그러한 이출의 97%는 미곡이었다.

2. 일본인 지주의 유입 배경

1876년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조약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1894년 시작되어 1895년 종결된 청일전쟁의 승리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청으로부터 완

전히 넘겨받으면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1900년 당시 일본은 그 이전 19세기 중반 3,200

217) 소순열, 2021,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일본인 소유 농장」,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농촌 수탈의 흔적』, 9호, 국립완주
문화재연구소, 28쪽.

218) 이규수, 2015, 「러일전쟁 직후 일본인 지주의 한국 진출 ― 『군산농사월보』의 검토를 중심으로 ―」, 『사림』 54, 

수선사학회, 171-172쪽.

219)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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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었던 인구가 4,100만 명을 넘길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었고,220) 이로 인해 주식인 쌀의 수

요가 폭증하게 된다. 쌀의 수요가 일본 내의 공급을 넘어버린 상황에서 1899년 군산항의 개항은 전북 

지역의 넓은 평야에서 나오는 쌀을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는 마지막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쌀의 수요 문제 및 이동 편의성의 향상 외에도, 앞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일본인 지주들 개

인의 입장에서도 이곳에 올 많은 경제적 유인이 생겨났다. 우선 토지의 수익률이 매우 높았다. 조선의 

토지 수익률은 일본의 그것에 비해 3배가량 높았지만, 지가도 1/10에서 1/30 수준으로 매우 낮았

다.221) 또한 1904년 군산을 비롯한 전북지역 일본인 지주들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경영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군산농사조합으로 인해 조선에서 더욱 안전하게 농장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222) 동진평야에 농장경영을 처음 시작한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가 1903년 2월에 시작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223) 군산농사조합은 일본인 지주들의 유입 초기부터 많은 역할을 했다. 이렇

게 점차 여건이 형성됨과 함께 일본 당국의 정책 아래 전북에서는 농사짓기가 가능한 평야의 1/3에 해

당하는 2만 정보224)가 일본인 지주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225) 그런데 그러한 일본인들의 토지 점

유 과정에서 그들은 소유권에 대한 법제적 근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는 이

전에 조선과 대한제국이 다른 국가들과 맺은 조약들, 일본과 다른 토지 관련 국내의 법령과 관행들이 

일본인들의 토지 소유 과정에서 충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도장권(導掌權)226)과 도지권(賭地

權)227) 등 토지에 대한 물권으로서의 수조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일제는 1910년부터 토지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많은 수의 농민들

이 한국의 관행대로 갖고 있던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하였고, 일본인 지주들은 그들의 땅에 

대한 법제적 권리를 얻게 된다.

3. 일본인 지주의 경영방식

일본인 지주들의 대내적 농장 경영방식은 보통 소작제로 이루어졌는데, 가장 상위에 지주를 중심으

로 주임 – 사무원 – 사음 – 소작인 순의 조직적인 형태로 토지를 관리 및 경영하였다. 지주는 평소에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보(日報)와 월보(月報)를 통해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편지로 농장을 운영하다가 중

요한 사안이 생길 경우에만 한국으로 넘어왔다. 실질적인 예산편성, 결산 등 농장 단위의 업무들은 주

임을 통해 이뤄졌고, 파종, 이양, 시비, 추수 등 영농과정은 사무원이 관리하였다. 소작지와 소작인에 

대한 세세한 관리는 그 아래 있는 사음의 역할이었고, 소작인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조치에 따라 농사

220) 鬼頭宏 카토 히로시 지음·최혜주·손병규 옮김, 2009, 『인구로 읽는 일본사』, 어문학사.

221) 소순열, 2005, 「일제하 조선에서의 일본인 지주경영의 전개와 구조 -몇 가지 지주 경영 사례를 통하여」, 『농업사연
구』, 4권, 한국농업사학회, 108쪽.

222) 소순열, 2005, 위의 논문, 109쪽.

223)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1, 「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기억 화호리2」,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농촌 수탈의 흔적』, 6

호, 전주국립박물관·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97쪽.

224) 1정보는 3,000평으로 이 당시 일본인 지주들이 6천만 평을 소유했음을 알 수 있다. 

225) 박명규, 1986, 「식민지 지주제의 형성 배경」, 『사회와역사』, 2권, 한국사회사학회, 20쪽.

226) 조선후기 궁방전에서 조세를 수취하는 업무를 청부받은 도장이 가진 수세 상납 권리로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가 가능
했으며 정상적인 토지의 도장권의 경우 벼슬을 얻은 것과 같이 여겨졌다. 한희숙, 1995, 「도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
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6. 03:10).

227) 조선후기 농민들이 농민적 토지소유를 성립시켜 나가면서 획득한 소작지에서의 부분소유권, 신용하 1995, 「도지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6.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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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었다.

일본인 지주들의 대내적인 농장 경영방식은 대부분 소작제로 이루어졌지만, 대외적으로는 토지 구입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농장들인 이토 죠베에(伊藤長兵衛)의 이등농장(伊藤農場)

과 후지이 간타로(藤井寬太郞)의 불이흥업주식회사(不二興業株式會社)가 그 예시이다. 이등농장은 이토 

죠베에가 와타나베 타메키치(渡辺爲吉)와 함께 각각 4만 엔과 1만 엔을 출자하여 세워졌다.228) 이들은 

수해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토지를 분산시켰고 수리시설229)이 좋아 안정성이 높은 토지들을 매입하

였다.230) 자기자본을 통해 구매하였기 때문에 땅을 천천히 볼 수 있었고, 좋은 입지의 땅들을 매입하

였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기 위해 고율의 소작료를 수취하였다.

그에 반해 후지이 간타로는 테라다 고이치(寺田洪一), 다카다 요시마루(高田義丸) 등의 자본가들에게 

5만원을 차입 받아 전북농장을 시작하였다.231) 그는 타인의 자본으로 시작하여 이토 죠베에와는 다르

게 짧은 기간에 넓은 토지를 사들여야 했기 때문에 수리시설이 좋지 않은 천수답이나 미간지와 같은 

저수량지(低收量地)를 위주로 구입하였다.232) 이러한 그의 불량한 토지 확보는 그가 1909년 한국에서

는 최초의 수리조합인 임익수리조합(臨益水利組合)의 조합장을 지내게 된 이유가 되었다. 그는 임익수

리조합을 통해 배수로 등의 수리를 위한 대형공사들을 진행하였고, 여기서 나오는 공사대금을 위해 소

작료를 높게 책정하여 받았다.

정리하면 전북을 중심으로 나타난 일본인 지주들의 농장경영방식은 대내적으로는 비슷하였으며, 대

외적으로는 토지구입 방식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두 방식 모두 토지에 들어간 총대

금을 충당하고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높은 소작료를 수취하였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참고문헌

v 박명규, 1986, 「식민지 지주제의 형성 배경」, 『사회와역사』, 2권

v 소순열, 2005, 「일제하 조선에서의 일본인 지주경영의 전개와 구조 -몇 가지 지주 경영 사례를 

통하여」, 『농업사연구』, 4권

v 김영정 외, 2006,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한울아카데미

v 최우중, 2009, 「일제강점기 이등가(伊藤家)의 토지소유와 지주경영」, 『농업사연구』, 8권

v 이규수, 2015, 「러일전쟁 직후 일본인 지주의 한국 진출 - 『군산농사월보』의 검토를 중심으로 

-」, 『사림』 54

v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1, 「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기억 화호리2」,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농

촌 수탈의 흔적』, 6호

v 소순열, 2021,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일본인 소유 농장」,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농촌 수탈의 흔

적』, 9호

228) 최우중, 2009, 「일제강점기 이등가(伊藤家)의 토지소유와 지주경영」, 『농업사연구』, 8권, 한국농업사학회, 63쪽.

229) 일정한 구역 내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물을 집수·도수·배수하는 시설.

230) 최우중, 2009, 위의 논문, 65쪽.

231)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1, 「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기억 화호리2」,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농촌 수탈의 흔적』, 6

호, 전주국립박물관·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117쪽.

232)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위의 논문,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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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지역 개관

18 이예진, 21 미즈키

1. 고창의 역사·연혁

고창은 전라북도 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오늘날의 고창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기존

에 무장, 흥덕, 고창 3개 군으로 분리가 되어있던 것이 고창으로 통합하고 군청 소재지를 고창에 둠으

로서 이루어진 군이다.233) 

고창의 역사는 신석기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군산조개더미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되고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 유적이 하천·해안의 연안에서 발견되었던 점234)으로 보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삼한시대의 고창은 마한의 영토인 모로비리국(牟盧卑離國)에 속하였고,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모량부

리현(牟良夫里縣)·송미지현(松彌知縣)·상로현(上老縣)·상칠현(上漆縣)에 속했다가, 757년(경덕왕 16)에 

각각 고창현·무송현(茂松縣)·장사현(長沙縣)·상질현으로 개칭되었다.

또한 고창지방의 경우에는 당시의 장사현과 무송현이 나무족 영광군에 속해있는 것으로도 입증되었

듯이 지리적인 위치로 인하여 고려시대부터 전라남도 지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며, 조선시대에는 

해군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시되어 많은 성과 봉수대가 축조되었다. 

1895년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라서 기존의 고창현은 군으로 승격되어 전라북도에 편입되었고, 1906

년 주변 지역이었던 무장군은 전라북도에 편입되고 흥덕현도 부안군(富安郡)으로 개칭되었다. 이처럼 

앞서 언급했듯이 세 지역은 하나로 통합되어 고창군이 되었으며 193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14개의 면

을 관할하게 되었다. 1955년에는 고창면이 읍으로 승격하여 현재는 1개의 읍과 13개의 면으로 유지되

고 있다.235) 

233) 김봉곤, 2014, 「19세기 후반 고창지역 유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 『역사학연구(구 전남사학)』 53, 3쪽.

234) 장보웅·이영화, 2009, 「고창군高敞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A%B3%A0%EC%B0%BD&ridx=0&tot=117

(2022.09.16. 22:00).

235) 장보웅·이영화, 2009, 위의 글.

II 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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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창의 지리적 특징

고창은 동경126°26′∼126°46′, 북위 

35°17′∼35°34′에 위치하며 면적은 

607.72㎢이고, 인구는 6만 46명(2015년 

기준)이 살고 있으며 행정구역으로는 1개 

읍, 13개 면, 563개 행정리(189개 법정

리)로 구성되어 있다.

구릉지가 넓고 충적지가 좁은 특징으로 

인해 하천은 대체로 짧고 수량도 적은 편

이며, 충적평야는 하천 유역에 좁게 형성

되었다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236), 동쪽과 남쪽이 호남정맥에서 갈라져 북동-남서 방향으로 함평만까지 뻗어있는 산줄기를 기준으

로 내륙과 구분되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북쪽은 선운산이 동서로 뻗어 

전북 해안지역과 뚜렷하게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영광과 준평원지대로 이어지고, 서쪽으로

는 바다로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지형·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고창은 바닷길이 중요한 지역이었다.237) 

3. 고창의 유적·유물

고인돌은 큰 돌로 만든 무덤이며, 고인돌이 

만들어진 것은 기원전 2500년에서 기원전 1500

년경이다. 한반도에는 기원전500년경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은 우리나라 최대의 

고인돌 밀집지역이며, 약1,764m 범위에 442기

의 고인돌이 군집한다.238)

고인돌에는 다리가 긴 돌기둥에 돌을 올려 테

이블 모양으로 돌을 짠 ‘북방식’과 짧은 돌기둥

에 돌을 얹은 바둑판 모양으로 돌을 짠 '남방식' 

두 종류가 있다. 고인돌을 축조한 기술은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정밀한 기술이다. 또한 고창 고인돌의 조밀한 분포는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있었던 가치이며 자부심이다.239)

고창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도 있다. 백제 위덕왕 24년에 검단선사가 창건하

였다고 한다. 주요 문화재로는 보물 제279호인 금동지장보살좌상, 보물 제280호인 지장보살좌상, 보물 

제290호인 대웅전, 보물 제1200호인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등이 있다.240)

236) 장보웅·이영화, 2009, 위의 글.

237) 김낙중, 2017, 「고대 고창 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동」, 『호남고고학보』 56, 2쪽.

238) 이영문, 2001, 『고인돌 이야기』, 다지리, 18~19쪽.

239) 이영문, 2001, 위의 책, 192쪽.

240) 장보옹.이영화, 2009, 앞의 글.

그림 19 고창 지도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림 20 고창 고인돌 (한국 거석문화의 상징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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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창의 문화·예술

고창농악은 전라도 고창, 영광 등지의 해안 주변을 끼고 형성된 농악의 하나이며, 여러 전라북도 무

형문화재에 지정되었다. 

고창농악은 고창지역 무악(巫樂)과도 관련을 맺으면서 변천해 온 것으로 지정 당시엔 영광농악과 밀

접하게 관계를 맺었다. 1985년에는 고창농악단이 창단되어서 옛 고창농악을 전수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06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으며, 고창동리국악당 및 고창농악전수관을 중심으로 2014년 현재70

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241)

그림 21 고창농악(전통예술학교)

또한, 고창은 조선의 전통 민속 예능인 판소리도 유명하다. 18세기경부터 서민들의 오락으로 각지의 

축제와 광장에서 공연되었으며,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는 많은 명인들이 나와 전성기를 맞았다. 판소

리가 태어난 배경에는 한반도 남부에 많은 무당에 의한 제사에 있어서 무악의 반주와 함께 불리는 기

도가가 있다고 한다.242)

참고문헌

v 이영문, 2001, 『고인돌 이야기』, 다지리

v 이정철, 2004, 『Dolmary relics of prehistoric age』, 백마출판사

v 장보옹.이영화, 2009,「고창군(高敞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 김봉곤, 2014, 「19세기 후반 고창지역 유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 『역사학연구(구 전남사학)』 

53

v 김낙중, 2017, 「고대 고창 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동」, 『호남고고학보』 56

v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 2021, 『고창을 이야기하다』, 기역

241)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 2021, 『고창을 이야기하다』, 기역, 32쪽.

242)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 2021, 위의 책,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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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성

17 이수걸, 경제 20 채송은

1. 읍성이란 무엇인가? 

읍성이란 지방의 관부(官府)와 민거(民居)를 둘러서 쌓은 성을 말한다. 읍(邑)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성으로 둘러싸인 취락’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으나, 이 중에서도 종묘와 왕궁이 있는 도성(都城)과 구별

되는 것이 읍성이다.

삼국시대에는 산성과 읍성이 따로 축조되었다고 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 이 시기

에 지방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읍성이 산성과 같이 위치해 있었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고려시대부

터는 주요 지방도시에 읍성이 축조되었으며 이 시기에 존재했던 규모가 작은 읍성들은 조선왕조로 이

어졌다. 특히 세종 때부터는 바다로부터 가까운 지역에 읍성이 새로이 축조되거나 개축되었다. 

읍성들은 조선왕조의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으나, 1910년 일본에 의하여 읍성 철거령이 내려져 대부분

의 읍성들이 철거되었다. 현존하는 읍성으로는 정조 때 축조된 화성(華城)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모

양성이라 불리는 고창읍성, 동래읍성 등이 남아있다.

읍성은 행정구역의 등급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기도 하였다. 부(府)·목(牧)·군(郡)·현의 행정구역 

단위에 따라 읍성의 크기가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나, 주민의 수효가 읍성의 크기에 관계

되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43)

2. 고창읍성

고창읍성은 조선 단종 원년인 1453년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축조되었으며, 1965년 사적 제145호로 지

정되었다. 전라북도 서남쪽에 위치한 고창은 예로부터 

일조량이 많고 통풍이 잘되어 사람들이 거주하기 적합

한 장소였다. 고창에서는 각종 작물의 재배가 이루어졌

고 또 그 수확량 또한 많았는데 이를 노린 왜구의 침

입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지역 방어를 위하여 

고창읍성이 축조되었다. 

고창읍성은 주변의 산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구조

를 띠고 있는데, 바깥쪽에만 성을 쌓은 뒤 옹성을 설치하여 성문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소 고

243) 차용걸, 1996, 「읍성(邑城)」,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9D%8D%EC%84%B1&ridx=0&tot=88

(2022.09.17. 20:18).

그림 22 성벽에서 바라본 고창읍성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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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주민들은 성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생활하였으며 오직 관아만이 성 내부에 위치하였다. 유사시에 

주민들은 성 안으로 피신하여 생활하였다. 고창읍성의 축성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

여하였다. 이들은 약 5만 평에 달하는 면적에 총 22동에 달하는 관아 건물과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우

물, 그리고 연못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관아 건물의 대부분은 손실되었다.244)

성의 둘레는 약 1.7km, 높이는 4~6m로 현재는 동·서·북문과 동헌, 내아, 객사 등이 남아 있다. 축

성 당시에는 관아 건물 22동과 연못, 수구문 등이 있었지만 병화로 인해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1976년

부터 성문과 성벽을 비롯한 일부 건물이 복원되었다.

그림 23 고창읍성

3. 고창읍성의 역사와 답성놀이

사적 제145호인 고창읍성은 백제 시기 고창을 ‘모량부리현(牟良夫里縣)’ 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비롯

해 모양성(牟陽城)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 나주진관, 장성의 입암산성 등과 더불어 호남내륙을 방

어하는 요층지로, 단종 원년(1453)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숙종 때 완성되었다고도 하나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았다.

1872년경에 편찬된 「고창현읍지」에는 고창읍성에 대해 "읍성을 돌로 쌓았는데, 둘레는 3,080척이

고, 높이는 12척이다. 읍성 안에 못 2개소와 샘 4개소가 있다"고 하였다.245) 고창읍성은 성곽 둘레가 

1,684m, 높이는 4~6m, 면적은 5만 172평으로, 북문인 공북루와 동문인 등양루, 서문인 진서루 등의 

성문 3곳이 있으며 각 성문은 옹성시설을 갖추고 있다. 6개소의 치성으로 해자 등방와 공격을 위한 국

사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고창읍성은 다른 읍성과 달리 남문이 없고 오히려 북문이 정문 역할을 한다. 고창은 동쪽과 남쪽이 

높고 서북쪽이 낮은 지역이므로, 진산(鍋山)인 반등산(半登山)을 둘러싸고 쌓은 읍성도 자연히 평지에 

가까운 북쪽에 정문을 내게 되었다. 고창읍성 내부는 다른 읍성들처럼 평지가 아니라, 야산과 좁은 골

짜기로 되어 있어 백성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지형은 아니었다. 읍성에는 관아 시설물만 형성되었을 

12) 차용걸, 1995, 「고창읍성(高敞邑城)」,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9D%8D%EC%84%B1&ridx=0&tot=88

(2022.09.17. 20:56).

245) 허경진, 2001, 『한국의 읍성』, 대원사, 96쪽.



- 66 -

뿐 민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백성등은 성 밖 평지에서 생활하다가 유사시에만 성안으로 들어왔던 것으

로 보인다.246)

고창읍성에는 22개의 관아건축물과 4개의 샘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고창읍성에는 객사, 동현, 

내아, 책실, 작청, 관청, 옥사, 장청, 향청, 성황사, 풍화류, 팔각정의 12개의 시설과 연못 1곳이 복원되

었다.247)

고창읍성만이 가지는 독특한 놀이로 ‘답성놀

이’ 가 있다. 답성놀이는 윤년 윤달, 특히 3월 

윤달에 부녀자들이 성곽 위에 올라가 산성(山

城)의 능선을 따라 밟으며 열을 지어 도는 풍속

으로 성돌기, 성밟기라고도 한다.248) 성을 돌 

때는 반드시 손바닥만한 돌을 머리에 이고 세 

번 돌아야 하며 성입구에 그 돌을 쌓아 두도록 

했는데 이는 돌을 머리에 이면서 체중을 가중

시켜 성을 더욱 다지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뜻은 

이 성곽의 축성 배경이 외침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석전을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예지로 머

리에 인 돌을 성안에 놓고 가도록 했을 것이다. 여성들의 성벽 밟기 풍습은 한 해의 재앙과 징별을 쫒

고 복을 비는 의식의 하나로 좋은 민속자료가 되고 있다.249) 고창군에서는 답성민속을 기리기 위해 음

력 9월 9일 중앙절을 '군민의 날' 로 지정하고 고창모양성제와 함께 답성놀이를 재현하고 있다.

참고문헌

v 차용걸, 1995, 「고창읍성(高敞邑城)」,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 차용걸, 1996, 「읍성(邑城)」,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 박영순, 2009, 「고창읍성(高敞邑城)과 무장읍성(茂長邑城)」, 『국토』 328

v 배영일, 2011, 「내소사 쾌불 : 보물 제1268호」, 국립중앙박물관

v 허경진, 2014, 「한국의 읍성」, 대원사

v 이종명, 2017, 「고창읍성」, 『私學』 147

246) 허경진, 위의 책, 98쪽.

247) 고창군, 2000, 『고창읍성 관아건물지 발굴조사 보고서』,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5~16쪽.

248) 송화섭, 「답성놀이」, 한국민족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3565 (2022.09.17. 23:50).

249) 고창모양성제, http://www.moyangseong.co.kr.

그림 24 고창읍성의 답성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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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효와 판소리

21 손채연, 정치외교 17 전유진

1. 생애 및 가문

신재효(申在孝)는 1812년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신광흡(申光洽)은 경기도 고양 

출신으로 고창에서 관약방(官藥房)을 운영하여 부를 쌓았다. 그를 바탕으로 35세 이후에 이방이 될 수 

있었고 후에는 호장(戶長) 자리에 올랐다.250) 그는 1884년에 사망했다.

1) 신재효와 조선 후기 향리 사회 

중요한 사료인 집안의 고문서에 의하면 그의 선조들은 한양에서 하급 무임으로서 잡과-중인으로 신

분 상승을 꾀했으나 실패하였고 이는 그의 아버지 신광흡이 고창으로 이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집안은 수백 년 동안 한 지역에서 호장이나 이방을 독점해온 전통적인 19세기의 향리 가문도 아닌 타

지인이었다. 신재효의 조부 신한빈 대까지 그의 선조는 150년 동안 한양에서 하급 무임을 지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 개인보다는 씨족을 바탕으로 지위를 규정하던 19세기 조선 사회 특성상 관직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251) 신광협은 경주인(京主人) 자격으로 고창에 기부함으로써 그곳으로 이거하려

는 발판을 삼으려 했다.252) 그의 아버지 신한빈이 (신재효 조부) 축적한 부는 도움이 됐고 또 신재효

의 관직 진출에는 신광흡이 마련한 사회 경제적 기반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현실, 괴리감, 판소리

 1862년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났다. 그는 치열한 경쟁 속에 힘들게 진입한 

이서사회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경험했다. 자신이 포함된 이서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직면하는 

동시에 그의 아버지의 기부를 통해 하층민들에게 얻은 덕망이 상반되는 상황은 하층민들의 향리에 대

한 복합적인 시선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신재호로 하여금 향리사회에서 벗어나 올라가

야한다는 욕망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향리 지식인들이 많이 채택한 방식인 한양의 중앙정치 

벌열들의 문객이 되는 것을 따르지 않고 그만의 방식으로 꿈을 실현하려고 했다. 그는 가사를 통하여 

권력을 풍자하거나 좌절을 표현했다. 또한 그와 가까웠던 향리에 의하면 그는 스스로의 호를 ‘호장’(戶

長) 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을 노래로 희롱했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19세기 사회에 대한 허탈감의 메타

포라고 할 수 있다.253) 

250) 강한영, 1995, 「신재효(申在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8B%A0%EC%9E%AC%ED%9A%A8&ridx=0&tot=15

(2022.09.17.).

251) 이훈상, 2005, 「19세기 전라도 고창의 향리세계와 신재효」, 『고문서연구』 26, 255쪽.

252) 이훈상, 2005, 위의 논문, 349쪽; 352~353쪽.

253) 이훈상, 2005, 위의 논문, 280~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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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재효의 판소리 활동

1) 신재효의 판소리 활동 배경

판소리 세계와 신재효 사이의 접합점은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그가 향리의 소

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판소리 및 판소리 창자와 접촉하게 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고창 관아

의 각종 잔치에는 고창현에 소속된 예능인들과 관기(官妓) 등이 가무와 연주를 담당하였겠지만, 특별한 

연회의 경우에는 판소리 창자들을 초청하는 일이 생길 수 있었을 터이다. 따라서 그는 공식적인 직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판소리 세계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을 것이다.

또한 예술 사회학적 측면에서 신재효의 삶과 판소리 세계의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신분은 중인층에 속하지만 재산을 축적한 요호부민(饒戶富民)들이 등장하여 왕족을 비롯하여 양

반사대부들이 향유하던 문화를 향수하려는 욕구를 분출하게 된다. 왕족과 양반사대부들이 판소리 공연

의 감상층에 등장한 시기에 요호부민을 비롯한 지방향리 출신들이 판소리 감상층으로 등장한 점도 이

러한 흐름에 속한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조선에 생겨 / 장승댁에 못 생기고 

활 잘 쏘아 평통할까 / 글 잘 한다 과거할까.

마지막으로 신재효 개인적 삶에서 그가 판소리를 애호하게 되는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자서가(自敍

歌)로 명명된 위의 노래에서 그는 조선조 사회의 신분제의 질곡 속에서 개인적 능력이 뛰어나도 이를 

발휘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을 한탄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선대로부터 모은 재산의 토대 

위에서 그는 판소리 창자를 후원하면서 판소리 문화를 향유하였다.254)

2) 신재효의 활동내역

신재효는 판소리를 즐기며 광대를 모아 판소리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는 진채선(陳彩仙) 등의 여자 

광대를 길러내어 판소리의 공연 주체인 창자를 여성 예능인에게로 넓혔다. 또한 「춘향가」를 남창과 

동창으로 구분하여 어린 광대가 수련할 수 있는 대본을 마련하기도 하여 판소리의 다양화를 시도하였

다. 그는 「광대가」를 지어서 판소리의 이론을 수립하였는데, 인물·사설·득음(得音)·너름새라는 4대 법

례를 마련하였다. 만년에는 「춘향가」·「심청가」·「박타령」·「토별가」·「적벽가」·「변강쇠가」의 

판소리 여섯 마당을 골라서 사설을 개작하여, 작품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게 

하고, 상층 취향의 문투를 많이 활용하였다. 그래서 하층의 발랄한 현실 인식이 약화하기도 하였으나, 

아전으로서 지닌 비판적 의식이 부각된다.255)

254) 서종문, 2019, 「신재효 시대와 고창 지방의 판소리 문화」, 『판소리연구』 47, 10~12쪽.

255) 강한영, 1995, 「신재효(申在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8B%A0%EC%9E%AC%ED%9A%A8&ridx=0&tot=15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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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재효의 작품세계

우리 청으로 가십시다. 내 집으로 가십시다. 색주가로 가십시다. 

삼백 냥 드릴게 좌수 시켜주오. 천 냥 낼게 이방 시켜주오.

<심청가>에서 사또와 대면하고 나온 심봉사에게 관속들이 몰려들어 청탁하는 대목이다. 관청이나 집

에서 뿐만이 아니라 ‘색주가’로 가자는 하는 모양은 영락없는 성 접대의 모습이며, 특히 좌수보다 이방

의 자리가 훨씬 고액임을 보아 이방이 당대 이권을 쥐고 있던 핵심인물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신재효

는 이러한 관속들의 모습과 양반관리들의 모습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그려내었다. 세도아전

과 간물출패는 신재효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관의 부정적 모습으로, 이들의 행태는 여러 작품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시되며 향촌사회에서 이들의 권력이 막강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재효는 관과 민에 대하여 비판과 동시에 옹호하는 양면적인 태도를 취했다. 관리의 횡포와 권력의 

문제를 비판하면서도 다른 이본에서처럼 직설적인 부정을 하지는 않았다. 특히 아전에 대한 시각은 세

도아전의 경우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되었으나, 일반적인 아전들은 오히려 피해자로서의 모습이 부각되

고 있다. 민에 대한 시각 역시 양면적인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춘향이나 방자, 월매, 심청, 흥보 등의 

세속적이고 계산적이며 게으른 성격 등을 묘사하면서도 그들이 피지배층으로서 누리는 현실과 승리하

는 결말을 통해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즉 신재효가 보여주는 계층 의식은 어느 한 면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냉정하고 현실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256)

4. 신재효와 관련된 장소

1850년대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의 고택은 현재 고창군 고창읍에 소재를 두고 있으며 고창판소

리 박물관과 고창생활문화센터의 판소리 전수관을 옆에 두고 있다. 그의 고택은 일제  때부터 1979년

까지 고창경찰서의 관사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지붕이 함석으로 개조되고 건물 내부의 구조가 개조되었

다. 또 집 뒤편에는 있던 연못 자리는 메워지고 고창경찰서가 들어섰다. 현재에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

기 위해 다시 개조되었다.257)

참고문헌

v 강한영, 1995, 『신재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 김일진, 1995, 「고창신재효고택(高敞申在孝古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 이훈상, 2005, 「19세기 전라도 고창의 향리세계와 신재효」, 『고문서연구』 26

v 최혜진, 2012,「신재효 판소리 사설에 나타난 관(官), 민(民)의식과 사회적 지향」, 『韓國言語文

學』 8

v 서종문, 2019,「신재효 시대와 고창 지방의 판소리 문화」, 『판소리연구』 47

256) 최혜진, 2012,「신재효 판소리 사설에 나타난 관(官), 민(民)의식과 사회적 지향」, 『韓國言語文學』 82, 267~272쪽; 

290~292쪽.

257) 김일진, 1995, 「고창신재효고택(高敞申在孝古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8B%A0%EC%9E%AC%ED%9A%A8&ridx=1&tot=15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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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촌 김성수 고택

사회 21 김영아, 교육 17 김동찬

1. 인촌 김성수 고택의 건축과 구조

인촌선생생가(仁村先生生家)는 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이었

던 인촌 김성수(1891∼1955)와 수당 김연수가 태어난 곳으로 

전라북도 시도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되어있다. 전라북도 고창

군 부안면 봉암리 47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큰집 안채는 

1861년, 사랑채는 1879년, 작은집 안채는 1881년, 사랑채는 

1903년에 건립되었지만, 1907년 봄, 화적떼의 영향으로 부안

군으로 이사한 뒤, 1977년도에 이르러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남북으로 긴 장방형 대지 위에 큰집과 작은집이 앞뒤로 나

란히 북향해있다.258) 큰집에는 안채, 사랑채, 곳간채, 안 문간

채, 바깥 문간채, 솟을대문과 작은 집으로 드나드는 문 등이 

있으며 작은집은 큰집에 비해 곳간채만 없을 뿐 건물 자체의 

규모나 치장, 사용된 부재 등에는 큰 차이가 없다.259) 

집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큰집의 안채는 북향한 팔

작지붕의 홑처마의 一자형 집이다.260) 남부지방의 일반적인 

민가와 같이 큰집 안채는 우측에서부터 건넌방, 대청, 큰방, 

부엌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둥은 대부분 방주(方柱)를 사용하였고 굵기는 200mm 내외이고 높이는

2,700mm이다.261) 

사랑채는 안채 동쪽에 문간채들과 함께 별도로 조성되어 있다. 一자형 팔작집이며 칸살은 좌측부터 

큰방·대청·건넌방으로 구성되어있다. 전면과 측면에 모두 툇마루가 있으며 큰방 뒤에는 조그만 골방을 

덧달아 내었다. 전면의 툇마루는 폭이 1069mm이고, 측면의 툇마루는 폭이 1060mm인데, 칸사이에 디

딤돌이 하나씩 놓여있다. 이와 같이 큰방 뒤쪽에 골방이나 도장방을 만든 것은 이집의 공통된 특징이

다. 큰방의 전면과 대청마루 쪽으로는 2분합문의 세살문262)이 나 있고, 후면에는 골방, 후면으로 통하

는 외짝문이 나 있다. 대청의 전면 출입문은 4짝의 세살문이고 후면에는 2분합문을 두고 있다.263) 

258) 홍승재, 1998, 「인촌선생생가(仁村先生生家)」,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7106 (2022.09.15. 23:32).

259) 문화재연구소, 1994, 『民家調査報告書 : 全南 全北篇』, 78~79쪽.

260) 一자형, 즉 직렬형은 안채와 부속채를 나란히 배치한 형식이다. 이형식은 안채와 사랑채를 영역적으로 분리하여 담장으
로 막아놓고 조그마한 협문으로 상호 통하게 하며 각기 다른 출입구를 두고 있다. 천득염, 2010, 「호남지방의 전통주거
에 나타난 건축적 의미」, 『호남학(구 호남문화연구)』 48, 387~388쪽 참고.

261) 문화재연구소, 1994, 위의 책, 80쪽.

262) 상중하에 띠 모양으로 가로 살을 댄 문.

263) 문화재연구소, 1994, 위의 책, 80쪽.

그림 25 인촌선생생가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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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집은 큰집과는 달리 각 건물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배치되어 있다. 안채는 一자집이며 

북향하고 있으며, 우측에서부터 부엌 2칸 규모의 큰방·대청·건넌방 순으로 구성되어있다. 큰집과 거의 

유사하지만, 대청의 규모가 1칸이고 건넌방 뒤쪽에 도장방이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기둥은 북측 전면 

툇마루에만 원주(圓柱)를 세웠고, 나머지는 방주를 세웠다.

그러나 사랑채는 ㄱ자집264)의 곱은자집으로 전면에 돌출한 누마루까지 갖추고 있어 큰집보다도 더 

격식을 갖추었다. 다른 건물들처럼 북향하고 있으며, 우측부터 건넌방과 웃방, 그 앞의 누마루, 대청, 2

칸 규모의 큰방, 그리고 부엌과 골방으로 이루어져있다. 웃방과 건넌방 중앙에는 미서기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대청으로 통하는 문은 없다. 북측 전면에는 세살문을 달았고, 누마루의 삼면에는 낮은 난간을 

설치하였다.265) 북측 전면의 툇마루의 폭은 1254mm이고, 서측 누(樓)의 툇마루 폭은 575mm이다. 기

둥은 방주와 원주를 구분없이 사용하였는데, 방주의 한변은 195mm이고, 원주의 직경은 210mm정도이

다.

2. 인촌 김성수의 생애와 평가

김성수는 1891년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인촌리에서 김경중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들이 없

던 큰아버지의 양자가 되어 장남으로서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1908년에는 도쿄로 유학을 떠나는 

등 신식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266) 1914년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자신이 인수한 중앙학교의 

교장직으로 잠시 재직한 뒤, 동아일보의 사장이 되어 경영 일선에 나섰다.267) 당시 조선총독부가 통제

하는 조선의 언론 환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선인이 운영하는 언론지로서, 동아일보가 지닌 사회적 의

미는 매우 컸고 1922년 김성수는 동아일보를 통해 물산장려운동에 참여하는 등 민족주의 활동에도 참

여할 수 있었다.268) 이 시기 그의 정치적 성향은 분명하지 않았으나 친일 폭력 조직의 협박으로 인해 

서서히 민족 개량주의, 실력양성주의와 같은 타협적 노선을 걷게 된다. 이는 일제의 조선 통치를 인정

하되 조선인의 자치를 요구하자는 주장으로, 김성수는 조선의 완전 독립을 위해 투쟁한 독립운동가들

에 의해 큰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1932년부터 보성전문학교의 교장으로 활동한 김성수는 점차 본격적인 친일 활동을 시작한다. 그가 

운영한 동아일보는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어용 기관지로 전락했고 일본군 후원 활동에 동원되었다. 중

일전쟁이 태평양전쟁으로 확전된 1942년 이후 김성수는 완전한 친일파로 전향해 내선일체 찬양글 및 

학도병 권유문을 배포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일본의 전쟁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269) 하지만 이와 

같은 친일 행위에도 불구하고, 1945년 해방 이후에는 한국 민주당을 창당하고 이승만과 함께 반공운동

을 주도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270) 한국전쟁 중인 1951

년에는 제2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에도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이승만 

264) ㄱ자형, 즉 직교형은 안채에 직각방향으로 부속채가 직접 연결되거나 약간의 공간을 두고 꺾여 있는 모습이다. 천득염, 

2010, 위의 논문, 387쪽.

265) 홍승재, 1998, 앞의 문서,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7106 (2022.09.25. 17:17).

266) 백완기, 2008, 「김성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 건국을 추구하다」, 『한국사 시민강좌』 43, 40쪽.

267) 백완기, 2012, 『인촌 김성수의 삶: 인간자본의 표상』, 나담, 69~71쪽.

268) 백완기, 위의 책, 73~78쪽.

269) 장신, 2009, 「일제말기 김성수의 친일 행적과 변호론 비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2, 275~277쪽.

270) 이현희, 2008, 「대한민국의 건국과 인촌 김성수의 기여도」, 『경주사학』 28, 45~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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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반대하는 호헌동지회를 결성해 범야당 세력의 구심점이 되기도 했으나, 건강 악화로 1955년 사

망했다.271) 한국 정치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그의 장례식은 국민장으로 시행되었고 1962년 대한민국 

공로훈장 복장까지 추서되었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의 수많은 친일 행위로 인해 21세기에 들어서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친일인사로 기재된 것은 물론이고 공로훈장 서훈마저 

취소되었다.272) 

구한 말 부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일제 강점기 35년을 전부 겪고 6.25전쟁 이후로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인사로 활동한 김성수의 생애는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한번에 보여주는 매우 입체적인 인물이

다. 그는 생애 초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조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

지만, 점차 완전한 독립이 아닌 일제하에서의 자치를 주장했으며 독립의 꿈이 요원해진 1930년대 이후

로는 완전히 변절하여 적극적으로 친일 행위에 나섰다. 하지만 조선이 남북으로 갈라져 냉전의 최전방 

분쟁 지역이 되자, 김성수는 자신의 친일 행적을 뒤로하고 재빠르게 미국과 협력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오히려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며 6.25 전쟁 와중에는 부

통령을 맡는 등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절정에 달하였다. 이후 사망 직전까지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를 

저지했던 그의 활동은 4.19 혁명의 간접적인 배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인류사에서는 완전한 선의 

인물도, 악의 인물도 찾아보기 힘들고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한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

지한다. 인촌 김성수라는 인물 역시 선악의 가치 판단에서 벗어날 때 그를 통해 한국의 현대사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v 문화재연구소, 1994, 『民家調査報告書 : 全南 全北篇』

v 홍승재, 1998, 「인촌선생생가(仁村先生生家)」,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 이현희, 2008, 「대한민국의 건국과 인촌 김성수의 기여도」, 『경주사학』 28

v 백완기, 2008, 「김성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 건국을 추구하다」, 『한국사 시민강좌』 43

v 장신, 2009, 「일제말기 김성수의 친일 행적과 변호론 비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2

v 천득염, 2010, 「호남지방의 전통주거에 나타난 건축적 의미」, 『호남학(구 호남문화연구)』 48

v 백완기, 2012, 『인촌 김성수의 삶: 인간자본의 표상』, 나담

271) 백완기, 앞의 논문, 49쪽.

272) 이현희, 앞의 논문,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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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지역 개관

18 최승현, 신학 20 김주윤

1. 부안과 고려청자

1) 고려청자

고려청자는 철분이 조금 섞인 백토로 만든 형태 위에 철분이 1∼3％ 정도 들어 있는 장석질 유약을 

입혀 1,250∼1,300℃ 정도에서 환원염으로 구워낸 자기로서, 이때 유약의 색은 초록이 섞인 푸른색으

로 비취색과 비슷하고 투명에 가까우며 태토(胎土)의 색은 흐린 회색이기 때문에, 청자의 색은 회색이 

바탕이 된 녹청색이 되며, 고려사람들은 이를 비색(翡色)이라 말하였다. 청자의 태토와 유약은 청자를 

만든 나라, 만든 시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존재하고, 굽는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273)

2) 고려 시대의 부안 유천리

고려 시대의 보안현은 과거 백제의 흔량매현(欣良買縣)이었는데, 신라 때는 희안(喜安)으로 이름이 

바뀌어 고부군에 속하게 되었다. 고려 때는 희안에서 보안으로 이름이 한 번 더 바뀌었다. 이 지방은 

해안선을 낀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염창산성(廉倉山城)을 비롯한 13개의 크고 작은 성과 계화도 

봉수대·격포리 봉수대, 그리고 진(鎭)과 포(浦)가 많이 존재한다. 또, 제안포(濟安浦)에는 고려 시대의 

조창 중 하나인 안흥창(安興倉)이 있어, 전라도 지방의 세미를 경창까지 운송하는 일을 담당했다고 한

다.274) 

3) 유천리 요지의 발견과 위치

부안군의 보안면에는 유천리 요지라는 고려청자의 산지로 유명한 유적이 존재한다. 요지는 도자기, 

기와 등을 만들어 굽던 가마와 공방지 등 흔적이 남아있는 터로, 부안 유천리 요지는 1929년 노모리켄

(野守健)에 의해 조사되었다. 유천리 요지는 굴포만 바닷가 앞의 넓은 들판에 있는 가마터로, 부안 유

천리에는 약 37개소의 청자 가마터가 분포하며 이를 7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1, 2구역은 8

개소의 가마터가 있으며 오늘날에는 논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3구역은 부안 고려청자 요지 

유적 중 핵심이 되는 곳으로 12호 일대를 발굴하여 고급의 청자와 가마1기, 고려 시대 건물터 등이 조

사되는 등 여러 유물과 유구가 발견되었다. 또한, 6·7구역도 발굴을 통해 총 7기의 가마가 조사되었으

273) 정양모, 1996, 「청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6. 20:22).

274) 노도양·이영화, 2009, 「부안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6. 20:25).

III 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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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굴뚝으로 구성된 반 지하식의 진흙 가마에서 고려청자가 구워졌음을 알 수 있다.275)

4) 요지의 발굴과 의의

요지 유적에서 발견되는 청자는 대체로 12세기 중엽에서 13세기 전반의 것들이며, 조금 더 이른 시

기의 청자도 약간 발견되고 있다. 그중 가장 우수한 도자기 조각이 나오는 곳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12

호 가마터 일대이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청자 조각들은 최상급 고려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청자 외

에도 백자·진사백자 종류도 다양하게 발견되었다. 도자기의 형태는 접시·완·발·매병·병·탁잔 등으로 다

양하며, 특히 높이 1m 이상의 매병은 크기나 무늬, 그리고 제작기술이 매우 뛰어나서 고려도자기의 새

로운 면을 보여준다. 또한‘효문(孝文)’·‘조청(照淸)’이라는 글씨가 적혀있어, 고려 도자기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 해준다.276)

이러한 유천리 요지 유적의 의의를 살펴보면, 이 유적은 우수한 재료와 제작기술을 이용하여 고려 

왕실과 귀족층이 사용하는 최상급 도자기를 생산했던 장소로. 고려 도자기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료들

을 제공해주는 유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부안: 항일 의병 운동

1) 부안 지역 의병 활동 개관

전라북도 부안 지역과 관련한 항일 의병 운동은 주로 후기 의병 운동 기간에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 

시기의 의병 운동은 1905년의 을사늑약의 체결 이후 왜적을 물리치겠다는 뜻을 세우고 발생하는 경우

가 많았는데, 왜적이나 친일 성향의 집안만 타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지방의 유력가까지 목표로 

삼았다는 점이 독특하다.277) 일례로, 전라북도 부안 출신 의병들은 주로 ‘이성화(李成化) 의진(義

陣)278)’, ‘김영진(金泳鎭) 의진’, ‘유장열(柳章烈) 의진’에서 활동했는데, 이성화 의진의 경우 군자금을 

마련하면서 지방의 유력가나 친일적인 집안을 습격하였고, 소수의 휘하와 함께 지도, 위도(蝟島), 식도

(食道), 비력도 등을 돌면서 군자금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군자금 마련 방식은 다른 의진 역시 크게 다

르지 않았다.279)

2) 박경석 의병 

이어서 부안 출신 의병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다. 박경석(朴景錫)은 부안군 소산면 

신율포리에 거주하던 농민으로 1909년 2월에서 4월까지 유장열의 휘하에서 의병으로 활동하였다. 그

러나 1909년 8월,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 가지 신기한 점은 부안 출신의 의병으로 활약한 박경석은 한 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 다

른 의병인 박경석(朴京石)은 부안군 소산면 율포에 살며 주막을 경영하다가, 1909년에 유장열 휘하에

275) 「부안 유천리 요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heritage.go.kr/ (2022.09.16. 20.29).

276) 「부안 유천리 요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heritage.go.kr/ (2022.09.16. 20.29).

277) 임혜영, 2021, 「항일 의병 운동」,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2022.09.16. 20:32)

278)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각각의 의병부대를 의진이라고 한다.

279) 임혜영, 2021, 앞의 자료, 향토문화전자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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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병 활동을 하였다. 박경석은 다른 박경석과 마찬가지로 1909년 8월에 일본 수색대에 체포되며 의

병 활동을 끝마치게 되었다.280)

3) 김병선 의병 

김병선은 지금의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 388번지에서 태어났다. 그는 상서면 청림리에 사는 진사 박

필환의 문하에서 학문을 공부했는데, 그가 의병 운동에 뜻을 보이고 동참하자, 김병선 역시 다른 제자

들과 함께 의병 운동에 뛰어들었다. 김병선은 변산에서 활동하던 함평 출신 김조락과 함께 만주로 갈 

것을 모의하였고, 1918~1919년쯤 김병선, 박필환, 김조락은 함께 만주로 탈출했다.

부안에서 만주로 떠난 이후, 김병선은 1920년 북간도에서 대한독립군의 사령관 홍범도(洪範圖)의 부

대에 들어가 활동하였는데, 1920년 10월 일제의 간도 출병이 있자 김병선은 국내 정세를 확인하기 위

해 함경남도에 진입하여 풍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었다.281)

4) 부안 지역 의병 활동 의의

박경석과 김병선 이외에도, 정판용, 이경선, 이거석, 진상구, 채복만 등등의 부안 출신 의병들이 목

숨을 걸고 의병 투쟁에 나섰다는 점을 알 수 있다.282) 호남지역은 동학농민운동의 후폭풍으로 많은 농

민이 일본에 살해되어 의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가 적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안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다는 목적 아래 목숨을 내걸고 항일 의병 활동에 참여했다.283) 부안

에서 활동한 의병들은 대체로 후기 의병 운동에 참여하며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였고, 을사늑약(1905)

에 이어 한일 병합 조약(1910)으로 한·일이 병합된 이후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독립의군부 창설 및 만

주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독립을 위해 무장 투쟁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v 정양모, 1996, 「청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 노도양, 이영화, 2009, 「부안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 부안군지편찬위원회, 2015, 『부안군지』, 부안문화원

v 임혜영, 2021, 「항일 의병 운동」, 향토문화전자대전

v 정재철, 2021, 「김병선」, 향토문화전자대전

v 「부안 유천리 요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280) 임혜영, 2021, 위의 자료, 향토문화전자대전. 

281) 정재철, 2021, 「김병선」, 향토문화전자대전. 

282) 부안군지편찬위원회, 2015, 『부안군지』, 부안문화원, 570쪽.

283) 부안군지편찬위원회, 2015, 위의 책, 567~5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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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사(來蘇寺)

18 빈경원, 21 위소이

1. 소개

내소사는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에 소재한 백제의 사찰로, 633년(무왕 34) 승려 혜구(惠丘)가 창건

하였다.284) 창건 당시 명칭은 ‘소래사(蘇來寺)’였으나, 내소사로 명칭이 변화했다. 이에 대하여 소정방

(蘇定方)이 방문하여 군중재(軍中財)를 시주한 것을 기념하여 내소사로 바꾸었다는 설이 있지만, 역사

적 근거는 없다고 한다.285) 이외에도 조선 말기부터 내소사로 불렸다는 추측이 있다.286) 임진왜란 중 

화재로 인해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고, 이후 1633년(인조 11)에 청민(靑旻)이 절을 중건했는데, 그 과정

에서 대웅보전(大雄寶殿)을 지었고, 1640년에는 (인조 18)에 청영(淸映)이 설선당(說禪堂)과 요사를 추

가로 건립했다.287) 그 뒤로도 1983년 일주문 건립, 1985년 대웅보전 중수, 1986년 천왕문 건립과 설

선당 보수 등 여러 차례의 중·개축을 거쳤다.288) 

내소사의 중요문화재 및 당우(堂宇)에는 1963년 보물 제291호로 지정된 대웅보전이 있다.289) 이외

에도 보물 제277호로 지정된 부안 내소사 동종, 보물 제278호 백지묵서묘법연화경(白紙墨書妙法蓮華

經), 1997년 보물로 지정된 내소사 영산회 괘불탱이 있으며,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1986년 설

선당과 요사, 보종각(寶鐘閣), 봉래루(蓬萊樓), 삼층석탑이 있다.290)

’백지묵서묘법연화경‘은 1415년이라는 조성연대와 발원자의 기록이 남아있으며, 사경과 이 사경을 

보호하고자 덮었던 포갑과 사경보까지 온전히 남아있는 유일한 사례라 그 가치가 매우 높다.291) 사경

보 또한 자수 솜씨가 정교하며 아름다운데, 조선 초기까지의 자수품은 안 남아있어, 이는 국내 유일의 

작품으로 추정된다.292)

이와 같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내소사에 대한 기록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내소사의 역사

를 정리한 사료가 한국전쟁 중 화재로 소실되어 그 체계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어렵게 되었다.293) 그러

나 다행히도 여러 문집에 내소사에 대한 단편적 기록이 남아있는데, 대표적으로 정지상의 『재변산소

래사』와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있다.294)

284) 김위석, 1996, 「내소사(來蘇寺)」,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7. 15:23).

285) 김위석, 1996,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86) 조춘용, 1997, 「내소사일원(來蘇寺)」,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7. 15:25).

287) 김위석, 1996, 앞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88) 김위석, 1996,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89) 조춘용, 1997, 앞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90) 김위석, 1996, 앞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91) 이분희, 2022.03.07., 「[사찰성보문화재 50選]<41>내소사 백지묵서묘법연화경」, 불교신문,

 http://www.ibulgyo.com/ (2022.09.17.19:30).

292) 이분희, 2022.03.07., 위의 자료, 불교신문.

293) 디딤건축사사무소, 2012,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 정밀실측조사보고서/디딤건축사사무소 실측조사』, 문화재청, 39쪽.

294) 디딤건축사사무소, 2012, 위의 자료,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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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부안 내소사 일원

 

<그림27> 백지묵서묘법연화경 

2. 내소사 대웅보전

대웅보전은 1633년(인조 11) 지어진 것으로 전해지며,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1963년 보물 제291호

로 지정되었다.295) 내소사 대웅보전은 자연석 축대 위에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이루어져 있다.296) 

막돌허튼층쌓기 방식으로 세운 높은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圓柱)을 세웠다. 그 

기둥 밑부분은 주춧돌을 평평하게 깎아 기둥의 밑동에 맞추는 방식이 아닌, 주춧돌의 모양과 높이에 

맞춰 기둥의 밑동을 깎는 그랭이 수법을 쓴 것이 분명하게 관찰된다.297) 이러한 점은 건물의 자연스러

운 미를 살리기 위해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붕 양식은 화려한 다포식 팔작지붕으로 완주위봉사보광면전, 순천정혜사대웅전, 해남미광사대웅전 

등 동시대인 17세기에 지어진 다른 불전들과 유사한 양식이다.298) 그러나 평면의 비율에 있어서 한국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황금비율(1:1.62)에서 벗어난 1:1.414 비율은 두드러진 특이점이다.299) 이렇듯 

안정적으로 보이는 구조는 아니지만, 정면에서 보이는 어칸과 좌우 협칸의 비를 4:3으로, 측면에서 보

이는 비율을 3:2로 구성하여 합리적 공간 활용과 미적 조화를 모두 이루었다.300)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내소사 대웅보전의 매력은 ‘계획적인 자연스러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둥의 양식도 자연스러움의 미를 연출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설계되었다. 각 우주(隅柱)301)에 배흘

림 기법이 사용되었는데, 평주(平柱)302)는 거의 민흘림 기둥으로 일부 평주는 굽어 있는 부재를 그대

로 사용했다. 또한, 흰 부재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굽어 있는 부분을 일부 절단하여 별도 부재를 끼

우고 반대쪽에는 굽어 있는 부분이 펴질 수 있도록 홈을 팠다.303)

내소사 대웅보전의 아름다움은 건물 정면의 꽃살문에서 극대화된다. 대웅보전의 정면 3칸은 모두 창

295) 주남철, 1995,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扶安來蘇寺大雄寶殿)」,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7. 15:37).

296) 주남철, 1995,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97) 주남철, 1995,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98) 디딤건축사사무소, 2012, 앞의 자료, 85쪽.

299) 디딤건축사사무소, 2012, 위의 자료, 85쪽.

300) 디딤건축사사무소, 2012, 위의 자료, 85쪽.

301) 건물 외부의 각 모서리를 떠받드는 기둥.

302) 건물 외부로 노출되는 기둥.

303) 디딤건축사사무소, 2012, 앞의 자료,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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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칸에는 4분합의 문을 달고, 좌우의 협칸에는 2분합의 문을 달았다. 각 창호도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부는 솟을금강저꽃살문으로 짜고 하부는 2단의 궁판을 두었으며 중

간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양의 꽃살문으로 장식했다.304) 또한, 각 칸 중간 부분의 꽃살문 문양을 

모두 다르게 새겼다. 좌협칸에는 국화문양, 어칸은 연꽃, 모란, 매화 등의 7가지 문양, 우협칸은 모란과 

연꽃문양으로 장식했다.305)

<그림28> 내소사 대웅보전 정측면

 

<그림29> 내소사 대웅보전 꽃살창호

3.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

내소사 설선당은 청민이 내소사를 중건할 당시인 1640년에 요사와 함께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

다.306) 설선당은 가운데에 작은 마당을 두고 4동의 건물이 둘러싸고 있는 回(회)자형의 특이한 평면 

배치를 보여주는데, 겹처마에 2익공(翼工)형식을 하고 있다.307) 동쪽의 요사는 살림집 형식을 띄고 있

는데, 설선당과 마찬가지로 맞배지붕의 형태를 띄고 있다.308) 1층은 승방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중층 마루로서 각종 곡물과 생활 용구 등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309) 특히 설선당과 요사는 

구부러진 나무를 그대로 가져와 기둥으로 삼아 자연과 인공적인 것들의 공존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

다.310)

<그림30>부안 내소사 설선당 정면

304) 디딤건축사사무소, 2012, 위의 자료, 81쪽.

305) 디딤건축사사무소, 2012, 위의 자료, 81쪽.

306) 천득염, 1998, 「내소사설선당과요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7.19:52).

307) 천득염, 1998,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08) 천득염, 1998,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09) 천득염, 1998,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10) 천득염, 1998,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79 -

참고문헌

v 주남철, 1995,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扶安來蘇寺大雄寶殿)」,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 김위석, 1996, 「내소사(來蘇寺)」,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 조춘용, 1997, 「내소사일원(來蘇寺)」,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 천득염, 1998, 「내소사설선당과요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 디딤건축사사무소, 2012,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 정밀실측조사보고서/디딤건축사사무소 실측조

사』, 문화재청

v 이분희, 2022.03.07., 「[사찰성보문화재 50選]<41>내소사 백지묵서묘법연화경」, 불교신문



- 80 -

정읍 지역 개관

19 박준영, 19 임동하

1. 지리 및 자연

정읍시는 전라북도 남서부의 도시 중 하나로 동쪽

으로 임실군, 완주군, 서쪽으로 부안군, 고창군, 남쪽

으로 순창군, 전남 장성군, 북쪽으로 김제와 접하고 

있다. 인구는 105,590명(2022년 8월 행정안전부 기

준)으로 전라북도 시·군 중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에 

이어 4번째로 인구가 많다. 면적은 693.07㎢(2020년 

12월 전라북도청 기준)로 전라북도 시·군 중 완주, 

진안, 남원에 이어 4번째로 면적이 넓다. 행정구역은 

1읍(신태인읍) 14면(북면, 입암면, 감곡면, 산내면, 

산외면, 옹동면, 칠보면, 태인면, 고부면, 덕천면, 소

성면, 영원면, 이평면, 정우면) 8동(내장상동, 농소동, 

상교동, 수성동, 시기동, 연지동, 장명동, 초산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읍시 동남부에 노령산맥이 통과하며 산지를 이루며 내장산(內藏山, 763.5m) 등 높은 산들이 시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 외의 지역은 구릉지와 평야 지대로 이 중 평야 지대는 김제평야의 일부를 이

룬다. 앞에서 언급된 노령산맥 내장산의 정읍시의 유명한 산으로 내장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있다. 단

풍이 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뤄 가을 단풍철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내장산을 찾는다.311)

311) 조춘용·이영화, 2009, ｢정읍시(井邑市)｣,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7. 14;21).

그림 31 정읍시 지도

IV 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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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명 및 행정구역 변천사

1) 정읍군(1897년) 이전

『삼국사기』, 『고려사』에 따르면 정읍이라는 지명은 757년(경덕왕 16년) 신라 경덕왕이 백제의 

영토였던 정촌(井村)현을 정읍(井邑)현으로 개칭하면서 생겨났다. 당시 정읍현은 대산군(大山郡)의 영현

(領縣)이었다가 고려 시대 때 고부(古阜)군의 속현이 되었다. 1598년(선조 22년) 정읍은 속현에서 현으

로 승격하였고 초대 현감으로 후에 임진왜란의 영웅이 되는 이순신(李舜臣)이 부임하였다.312)

2) 정읍군 승격 및 정읍, 태인(泰仁), 고부 통합

1897년 정읍현은 정읍군으로 승격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부군의 대부분과 태인군은 

정읍군에 통합되었다는데, 고부군 중 정읍군에 통합되지 않은 지역은 전북 부안군에 통합되었다.313)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눈여겨볼 것은 고부군, 태인군은 정읍군보다 더 크고 1896년에 매겨진 행정구역 

등급도 높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땐 정읍군이 두 지역을 제치고 정읍군을 포함한 세 지역 통합

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다.314) 그 이유는 1912년 12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남선 정읍역의 존재 때

문이었다. 정읍역의 개통으로 인한 철도교통 환경은 정읍군을 세 지역의 중심지로 만들어, 세 지역 행

정구역 통폐합을 불러일으켰다.315) 하지만 행정구역이 통폐합되었다고 해서, 고부, 태인의 지명이 완전

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현재 정읍시 고부면, 태인면, 신태인읍 등으로 두 지역의 지명이 남아있다.

3) 정읍군 통합 이후

1930년 정읍군의 정읍면이 정주(井州)면으로 개칭된 후 이듬해 정주읍으로 승격하였다. 1933년, 용

북면이 신태인(新泰仁)면으로 개칭되었다. 여기서 신태인이라는 지명은 정읍역과 같이 1912년 12월 영

업을 시작한 신태인역 역명에서 따온 것이다.316) 이후 1940년 신태인면은 신태인읍으로 승격하였다. 

1985년 정주읍은 정주시로 승격되어 정읍군과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됐다. 1995년 도농통합 정책

에 의해 정주시와 정읍군은 통합되어 정읍시가 되어 현재 정읍시의 형태가 되었다.317)

312) 조춘용·이영화, 2009,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13) 조춘용, 이영화, 2009,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14) 조성욱, 2016, ｢1914년 호남선 철도 개통이 역명과 지역 중심지 변동에 미친 영향: 전북지역 6개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5권 3호, 325쪽; 조성욱, 2012, ｢행정구역명 설정 방법의 계층별 특성: 전라북도 시군명과 면명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1권 1호, 127~128쪽.

315) 조성욱, 2016, 위의 논문, 325쪽.

316) 조성욱, 2016, 위의 논문, 325쪽.

317) 조춘용·이영화, 2009, 앞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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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읍사

백제 시대에서 구전해온 민간전승 가요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작품이다. 원문은 『악학궤범』 권5 

시용향악정재조(時用鄕樂呈才條)에 『동동』, 『처용가』, 『정과정』 등의 고려가요와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318)

하 노피곰 도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全져재 녀러신고요

어긔야즌  드욜셰라

어긔야 어강됴리

어느다노코시라

어긔야내 가논 졈그셰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현존하는 백제 당시의 문학, 예술 관계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정읍사는 백제의 시와 노래가 지닌 

개성을 추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이기에 그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320)

4. 정읍농악

 농악은 농부들이 두레(마을의 공동 작업) 등을 시행할 때 치는 음악으로, 주

로 꽹과리, 징, 장구, 북 등과 같은 타악기로 이루어져 있다. 정읍농악은 정읍 

지역의 특색있는 농악이며, 세습무321) 집단에 의해 독자적인 예술성을 띄게 되

었으며, 1920년대에는 지역의 민중 종교였던 보천교가 종교음악으로 채택하여 

그 예술성을 더욱 끌어올렸으며, 이를 통해 정읍농악은 전국의 농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322)

318) 이종출, 1996, ｢정읍사(井邑詞)｣,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2022.09.17. 20:08).

319) 박병채, 1968, 『고려가요의 어석연구』, 선명문화사(이종출, 1996, ｢정읍사(井邑詞)｣,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2022.09.17. 20:27),에서 재인용).

320) 서철원, 2019, ｢지역문화권의 유산으로서 <정읍사>와 정읍의 문화사적 위상｣, 『국문학연구』, 40호, 7쪽.

321) 대대로 대를 이은 무당.

322) 이소라, 1999, 「정읍농악(井邑農樂」,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8. 02:16). 

그림 32 정읍농악

(현대어 해석)

달아 높이 높이 돋으시어

어기야차 멀리멀리 비치게 하시라

어기야차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시장에 가 계신가요

어기야차 진 곳을 디딜세라

어기야차 어강됴리

어느 것에다 놓고 계시는가

어기야차 나의 가는 곳에 저물세라

어기야차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박병채 역)319)

아으 다롱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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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성서원

 정읍 지역엔 여러 서원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곳은 무성서원(武城書院)이다. 무성서원은 칠보면 

무성리에 소재한 사원으로 최치원(崔致遠)과 신잠(申潛)의 사당이 합쳐진 것이다. 1696년(숙종 22년) 

무성서원이라 사액 되었고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 아래에서 살아남은 47개 서원 중 하나이기도 하

다.323) 이후 2019년 도산서원 등 8개 서원과 함께 '한국의 서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

산에 등록되었다.

그림 33 정읍 무성서원(井邑 武城書院) 

 

그림 34 무성서원과 상춘공원

참고문헌

v 박완식, 1995, ｢정읍 무성서원(井邑武城書院)｣,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 이종출, 1996, ｢정읍사(井邑詞)｣,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 이소라, 1999, 「정읍농악(井邑農樂」,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 조춘용·이영화, 2009, ｢정읍시(井邑市)｣,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 조성욱, 2012, ｢행정구역명 설정 방법의 계층별 특성: 전라북도 시군명과 면명을 중심으로｣, 『한

국지리학회지』, 1권 1호

v 조성욱, 2016, ｢1914년 호남선 철도 개통이 역명과 지역 중심지 변동에 미친 영향: 전북지역 6개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5권 3호

v 서철원, 2019, ｢지역문화권의 유산으로서 <정읍사>와 정읍의 문화사적 위상｣, 『국문학연구』, 40

호

323) 박완식, 1995, 「정읍 무성서원(井邑武城書院)」,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7. 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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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 지역 개관

21 김서연, 21 김예림

1. 고부의 역사와 연혁

1) 삼한 시대~신라 시대

삼한 시대 마한의 54소국 중 하나인 고비리국이 현재 전라북도 고부면으로 추정된다.324) 마한 연맹

체의 일원으로 개별적 성장을 지속하던 고비리국은 이후 백제에 복속되었다.325)

'고부'라는 지명은 『삼국사기』에 "고부군은 본래 백제의 고사부리군(古沙夫里郡)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까지 그대로 따른다. 거느리는 현은 3개이다."라는 기록에 처음 등장한다.326) 이처

럼 백제 시대에 고부는 고사부리군이었으며, 5방 중 중방(中方)이 설치된 요지였다. 사비 시기 지방 통

치체제였던 5방제 또는 방ㆍ군ㆍ성제에서 고부지역은 방성(方城)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고, 관

할 범위 안에서 체계적인 지방통치 기능을 수행했다.327) 수도를 중심으로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사방

성의 편재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의 중앙에 해당하는 고부지역에 중방성을 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328)

663년에는 당나라의 통치 아래에서 고사주(古四州)로 개칭하고 평왜(平倭)ㆍ대산(帶山)ㆍ벽성(辟城)

ㆍ좌찬(佐贊)ㆍ순모(淳牟)의 현을 관할했다. 통일신라 시대인 757년(경덕왕 16)에는 지명을 고부군으로 

고쳤으며, 부령(扶寧)ㆍ희안(喜安)ㆍ상질(尙質) 등을 영현(領縣)으로 하였다.329)

2) 고려 시대

고려 시대에 와서는 태조 19년에 영주(瀛州)로 개칭되었으며, 951년(광종 2)에 안남도호부(安南都護

府)가 설치되었다. 이후 995년(성종 14)에 안남도호부가 낭주(朗州)로 이전되고 1019년(현종 10) 고부

군으로 회복되었으며, 대산군(大山郡)과 정읍ㆍ인의(仁義)ㆍ부령ㆍ보안(保安)ㆍ상질ㆍ고창 등의 현을 임

내로 관할 되었다. 충렬왕 때는 일시 수령이 폐지되고 영광군의 임내로 편입, 격하되었다가 곧 복구되

었다.330)

3) 조선 시대~현대

조선 시대에는 1466년(세조 12), 고려 시대의 벼슬 지군사(知郡事)가 군수(郡守)로 바뀌었다. 임내 

중 각 군ㆍ현은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독립 고을로 분리되고 나머지는 조선 초기에 직촌(直村)이 되었

다. 이에 따라 1895년(고종 32)에 전주부 고부군, 1896년에 전라북도 고부군이 되었으며, 1906년 월

324) 김정학, 1995, 「점리비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6. 23:56).

325) 김정학, 1995,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26) 『三國史記』 券 第36 地理三 新羅, “古阜郡, 本百濟古眇校勘 053夫里郡, 景徳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327) 김영심, 2019, 「백제 中方城의 설치와 고부지역의 통치양상」, 『마한백제문화』 33집, 7쪽.

328) 김영심, 2019, 위의 논문, 25쪽.

329) 최병운, 1996, 「고부(古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6. 18:07).

330) 최병운, 1996,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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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인 부안면이 흥덕군으로 관할이 옮겨졌다.331)

이후 1914년, 남부면과 서부면을 중심으로 동부면·성포면·부안군·입상면과 건선면·흥덕군 일동면 등

의 일부 동리를 합쳐 정읍군 고부면으로 하여 11개 동리를 관할하게 하였다. 또한, 영원면에 속했던 

장문리와 소성면의 만수리를 편입하는 등 당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현재의 고부면이 되었다.332)

2. 동학농민전쟁의 시발점이 된 고부 농민봉기(고부 민란)

전라도는 넓은 평야와 비옥한 토질을 가진 조선의 곡창지대였다. 이에 따라 궁방이나 관아에서 파견

한 도장(導掌), 감관(監官)에 의한 조세 수탈과 탐학이 다른 지방보다 더 혹심했기에 농민들은 이중, 삼

중의 부담을 져야 했다. 그중에서도 고부는 미곡의 집산지로서 전라도에서도 가장 번성했던 고을 중의 

하나였다.333)

1892년, 고부 군수로 부임해 온 조병갑은 아무 이상 없었던 만석보를 새로 수축하기 위해 강제로 징

발하고 남의 산에 있는 나무들을 마구 잘라 쓰거나 농민들에게 징수한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등 탐

학 행위를 일삼았다. 농민들의 부담이 점점 극심해지던 1893년 11월에 사발통문이 돌자 민란이 폭발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갖추어졌다.334)

1894년 1월 8일 말목장터에 집결한 동학교도와 농민 수천 명은 전봉준을 대표로 추대하고 10일 새

벽, 고부 관아를 습격함으로써 고부민란이 시작되었다. 농민군들은 만석보 설치 이후 거두어들인 수세

미 1,400석을 확보하고 원한의 대상이었던 만석보를 헐어버렸다.335)

고부민란은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호남 동학 농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봉건·반외세 운동이 전봉

준을 비롯한 호남의 동학 지방 접주들에 의해 뚜렷한 목표 아래 계획된 일이었으며,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336)

3. 고부지역 지리

  삼한 시대부터 마한 고부는 지리적인 입지와 기능에 비추어 호남 중서부 일대 중심지로 전주 다음

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다. 그리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가 제대로 나뉘는 곳으로 교통의 요충지

였으며, 고부는 봉건주의에 대항하고 외세의 강압적인 침탈을 거부하는 진보주의의 본고장으로 기억되

고 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고부군이 정읍현보다 더 큰 고을이었으나, 지형상의 이유로 호남선 철도가 고

부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읍으로 가게 되었고 1914년 일제의 부군면 통폐합 때 철도 요충지로 성장하

기 시작한 정읍에 고부가 병합되면서 현재 고부는 정읍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단, 이런 배경이 있었던 

탓에 고부 쪽에도 작긴 하지만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읍과는 별개로 부안, 고창 등지와 연결되

는 버스 망을 가지고 있다.

331) 최병운, 1996,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32) 김기혁 외 14인, 2010, 「고부면」,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 지명,

https://terms.naver.com/ (2022.09.16. 18:15).; 최병운, 1996,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33) 鄭診相, 2002, 『신편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310쪽.

334) 鄭診相, 2002, 위의 책, 311쪽.

335) 하우봉, 2017,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의 위상」, 『전북사학』 50권 50호, 162쪽.

336) 김의환, 1995, 「고부민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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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보

20 김정훈, 21 조민혜

1. 19세기의 고부(古阜)

오늘날 고부는 정읍시에 딸린 면이지만, 갑오년, 즉, 1894년에는 정읍보다 더 세력이 컸던 곳이었다. 

고부는 인근 지역 쌀의 집산지이자 상업의 중심지로서 넓은 평야와 28개의 주변 촌락을 거느린 가장 

번성한 고을이었다.337)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한 영농조건을 갖춰 쌀이 많이 생산되는 지방이었다는 

점은 농민층 말고도 지방의 관리들에게도 매력적인 이야기였다. 이는 당시 조선 후기 부패한 지방사회

의 면모와 연관이 있는데, 고부는 조선 후기 지방 관리들의 학정(虐政)과 탐학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중앙 관리들이 뒷돈과 권세를 동원하여 서로 부임하려고 노리던 ‘물 좋은’ 고장이었다고 한다.338)

2. 만석보(萬石洑)의 설립과 수탈

만석보지(萬石洑址)는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에 있는 만석보의 보 터로, 19세기 고부에서 벌어진 관

리와 농민들 간의 갈등이 담겨있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보(洑)는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

려고 수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둑으로 된 수리 구조물이다.339) 아무리 가물어도 이 보에서 물을 끌

어쓰는 배들 평에는 풍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여 만석보라고 불렸다.340)

이 만석보가 19세기 말 관리와 농민들의 갈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장소인 이유는 이 만석보가 조선 후기 탐

관오리 중 한 명이었던 고부 군수 조병갑의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1892년 5월에 고부 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은 

오자마자 온갖 가렴주구를 일삼았는데, 그중 하나가 농

민을 함부로 징발하고 남의 산에서 수백 년 묵은 소나무

를 베어다 쓰면서 보를 쌓고는 물세를 거두어들인 것이

었다.341) 당시 정읍천에는 이미 농민들이 막아 놓은 보

가 있었음에도 조병갑은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정읍천

과 태인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새로 보를 쌓게 하였다.342) 보의 높이가 너무 낮으면 저수량이 적어 효

율성이 떨어지고 너무 높으면 홍수 때 범람하게 되어 상류 쪽의 논들이 침수되기 때문에 보의 높이가 

매우 중요하다.343) 그러나 새 만석보는 너무 높아서, 홍수가 지면 오히려 냇물이 범람하여 상류의 논

337)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9, 『전북 답사여행의 길잡이 1 전북』, 돌베개, 210쪽.

338)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9, 위의 책, 돌베개, 210쪽.

339) 김영진, 1995, 「보(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6. 12:02).

340)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9, 앞의 책, 돌베개, 238쪽.

341)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9, 위의 책, 돌베개, 237~238쪽.

342)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9, 위의 책, 돌베개, 210~211쪽.

343) 조광환, 2012.01.06., 「정읍천과 동진강 만나는 지점에 있던 원래 만석보… 조병갑, 농민 동원 새 만석보 

그림 35 만석보 부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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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펼쳐졌다. 거기다 보를 쌓은 첫해에는 수세(水稅)를 물리지 않겠다는 조병갑

은 약속을 어기고 좋은 논에서는 한 마지기당 두 말, 나쁜 논에서는 한 말씩 수세를 걷어 예동, 두전, 

백산에 700여 석을 쌓아 놓았다.344) 그 무렵 삼남 지방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보세를 감해달라

고 관아로 간 농민들은 감면은커녕, 매를 맞고 나왔다.345)

이렇듯 만석보는 19세기 말 고부 군수인 조병갑의 학정과 탐학을 잘 보여준다. 만석보는 애초에 당

시 고부의 상황에서 그렇게 필요한 시설도 아니었지만, 설립 과정에서 농민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했고, 

설립 이후에도 잘못 설계된 보의 높이로 몇몇 농민들의 논이 큰 피해를 보고, 수세를 물리며 수탈까지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시기 만석보는 농민들에게 수탈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3. 만석보와 저항, 고부 봉기

만석보 설립으로 불합리할 정도의 조세를 거둔 조병갑은 더 나아가 부친의 선정비를 세운다며 천 량 

이상의 돈을 거두었고, 또한, 대동미(大同米)를 민간에서 거둬들일 때 정백미(精白米)를 하등미(下等米)

로 바꾸는 꼼수를 부려 차익금을 가로채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346) 조병갑이 군수임에도 이처럼 

권력을 남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 후기 군수의 직책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쥐고 흔들 수 있

었던 자리여서였다.347)

조병갑의 끝없는 수탈에 견디지 못한 고부의 농민들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1894년 1월 10일 민란을 

일으키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고부 농민봉기였다.348) 1월 10일 새벽 마항장(馬項場)에는 조병갑의 

횡포에 분노한 농민 천 명이 집결했으며, 그대로 관아를 습격하여 조병갑에 의해 억울하게 감옥에 들

어간 죄인들을 풀어주었고, 관아의 무기고를 열어 그들 스스로 무장했으며, 조병갑의 옆에서 수탈을 도

운 이서배(吏胥輩)들을 처벌하였다.349) 이렇게 농민들은 고부 관아를 점령했고, 이서배 무리를 처벌하

였으나, 민란을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인 조병갑은 전라 감영으로 달아나 목숨을 부지했다.350) 

조병갑이 달아나서 농민들은 그동안 조병갑에게 받았던 울분을 직접 풀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 울분을 풀어내고자 했다. 바로 조병갑의 지시대로 설립한 수탈의 상징인 만석보를 때려 부숨으로

써351), 농민들은 그 분함을 조금이나마 풀려 했다. 만석보를 부순 농민들은 백산으로 이동했고 점차 

전쟁을 준비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중앙정부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 안핵사를 파견했다. 하지만 안핵사

로 파견된 이용태가 조병갑과 다를 바 없이 농민들을 다루자, 전봉준은 격문을 띄우며, 전면전쟁에 돌

입하는데, 이것이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다.352) 조병갑이 수탈을 목적으로 세운 만석보가, 결과적으로는 

쌓아」, 위클리서울, http://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20039 (2022.09.16. 12:23).

344)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9, 앞의 책, 돌베개, 211쪽; 전영래, 1996, 「만석보지(萬石洑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6. 11:45).

345)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9, 위의 책, 돌베개, 238쪽.

346) 전라금석문연구회, 2006, 「정읍 만석보 유지비」, 탁본전시회 도록, 47쪽.

347) 안창남, 2017, 「만석보(萬石洑) 조세저항의 현대적 해석」,『재정포럼』, 251권, 3쪽.

348) 김태웅·김대호, 2021, 『한국근대사를 꿰뚫는 질문29-고종 즉위부터 임시정부 수립까지』, 아르테, 101쪽.

349) 김의환, 1995, 「고부민란(古阜民亂)」,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6. 16:34). 

350) 김태웅·김대호, 2021, 앞의 책, 101쪽.

351) 전영래, 1996, 앞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52) 김의환, 1995, 앞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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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이 되어버렸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수탈의 상징인 만석보는 저항의 상징도 지니

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수탈하기 위해 만든 장치가 조선 후기 최대 규모 농민

봉기의 불씨를 발화시키는 장치가 되었다.

그림 36 만석보 유지비

4. 이후의 만석보

만석보에서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동학농민운동은,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한 후 끝이 났다. 동

학농민운동 이후 수탈의 상징이자 저항의 상징이기도 했던 만석보는 역사에서 점차 잊히게 되었다. 다

행히도 1960년대에 들어 우리 역사를 식민사관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움직임이 강화

됨에 따라, 다시금 동학농민운동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주목의 결과로 동학군이 승리한 황토현 

농민전쟁 전적지가 정비되었으며, 동학혁명기념탑이 세워지기도 했다.353) 그리고 1973년에는 만석보 

터에 동학농민운동의 발단이 된 만석보 파괴를 기념하기 위해 만석보 유지비가 건립되었으며, 1976년

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었다.354)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만석보는 그 원래 형태는 사라졌을지라도, 기념비 덕분에 한국인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다. 만석보가 지닌 두 가지의 성격, 즉, 조선 후기 탐관오리 조병갑의 수탈성과 조선 

후기 탐관오리의 횡포에 맞선 농민들의 저항성은 만석보 유지비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기억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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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21 이충민, 18 전민준

1. 동학농민운동의 발단과 개요

동학은 1860(철종 11)년 4월, 최제우(崔濟愚)에 의해 창시되었다. ‘시천주(侍天主)’ 신앙에 근거해 보

국안민(輔國安民)과 광제창생(廣濟蒼生)을 내세운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띠었던 동학355)은 원래 

서민층에 널리 유포된 신앙 형태이었으나, 조정에 의해 사교로 여겨져 탄압받았다. 동학농민운동의 시

발이라 할 수 있는 교조(敎祖)의 신원운동(伸寃運動)은 이러한 상황에서 처형된 교조 최제우의 억울함

을 풀고,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이었는데, 이 과정이 민중의 집단적 시위 

운동으로 전환되면서 동학에 탐관오리의 혁파, 외세 배척 등 정치적 요인이 끼어들며 종교의 사회운동

적 성격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는 서민층의 반왕조적 사회개혁 운동으로 성향이 바뀌었

다.

1894(고종 31)년 1월, 전봉준이 중심이 되어 충청도와 전라도 농민들이 고부 관아를 습격하며 발발

한 동학농민운동은 그해 12월,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제2차 갑오개혁이 단행되며 막을 내렸다. 비

록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했지만, 조선에 갑오개혁과 일제의 본격적 침탈의 시작이라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적으로도 청일전쟁을 통해 동아시아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동학농민운동은 

크게 상반기의 고부 봉기와 하반기의 전주/광주 궐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356)

2. 제1차 동학농민운동

예로부터 고부를 위시한 전라도는 곡창 지대였는데 당시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은 탐관오리로서, ‘만

석보’라는 대형 저수지를 축조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였고, 인근 태인 군수를 지냈던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우겠다며 양민들로부터 각종 조세와 잡세를 걷고 양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노역을 부여하는 등 백성들

을 수탈하였다. 전봉준은 1894년 2월 15일 동학교도 및 농민과 함께 고부에서 봉기했다. 관아를 습격

하였으며 조병갑은 전주로 도주했다. 농민들은 만석보를 파괴하고, 감옥을 부수어 그곳에 갇힌 죄수들

과 동학교도들을 비롯한 농민들과 마을 사람들을 풀어 주었으며, 창고에 착복해 둔 곡식과 재물을 군

민들에게 돌려주었다. 정부는 조병갑을 파면하고 박원명을 후임 군수로 보냈다. 박원명이 온건한 조치

를 취하자 농민들은 일단 해산하였으나 전봉준은 백산으로 옮겨 봉기를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이때 

수습을 위해 파견된 안핵사 이용태가 봉기에 참여한 농민과 동학교도들을 체포하고 무자비하게 살상하

는 사태가 벌졌다. 전봉준은 각 지역 동학접주들에게 궐기를 호소하는 통문을 돌렸고, 1894년 4월 25

일 동학농민군이 탐관오리의 숙청과 보국안민을 내세우며 백산에서 봉기했다.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을 농민군 지도부는 1만명까지 늘어난 농민군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서울로 진군하여 지역의 탐관오

35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학(東學)」.

356) 동학농민운동기념사업회, 『동학농민운동의 동아시아적 의미』, 서경문화사, 2002, 3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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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만이 아니라 정권을 장악한 중앙 척족까지 축출하는 개혁을 일으킬 것임을 천명했다. 

농민군은 빠르게 전라도 일대를 장악했으며, 황토현 전투에서 전라도 감영군을 격파하여 기세를 올

렸다. 정부는 5월 6일 홍계훈을 양호초토사로 임명하여 서양식 무기를 장비하고 훈련을 받은 경군(京

軍) 병력을 진압군으로 파견했다. 홍계훈 부대는 전주에 주둔하는 동안, 농민군은 병력을 분산하여 정

읍, 고창, 무장, 영광, 함평, 장성 일대를 장악하여 정부군을 압박했다. 이학승에게 일부 병력을 이끌고 

장성으로 진출하게 하였으나, 황룡강 전투에서 농민군에게 패배했다. 농민군은 북진하여 5월 31일 전

주성에 입성했으며 정부군은 완산으로 물러나서 전주성의 농민군과 대치했다. 조선 조정에서는 민영준 

등이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여 농민군을 진압하고자 하였고, 청의 리홍장 정부는 청군 파견을 결정했

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도 톈진 조약을 근거로 조선 파병을 결정했다.

청과 일본 군대가 모두 주둔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조선 정부는 농민군을 급히 해산시켜야 했고, 농

민군 역시 지구전이 불리하고 농번기가 시작되며, 외세가 개입할 명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6

월 11일 ‘전주 화약’ 이 맺어졌다. 농민군이 요구한 폐정개혁안에는 탐관오리의 처벌, 잡세와 노비제도 

폐지, 고른 인재의 등용, 과부 재가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농민군은 각 고을에 자치 행정 기구인 

집강소를 세워 폐정 개혁안의 기치 아래 민생 안정에 들어갔다. 전주에는 집강소의 총본부인 대도소를 

두고, 집강소에는 분장을 나누어 집강 밑에 서기·성 찰·집사·동몽 등 임원을 두어 행정사무를 분담케 

하였다.

한편, 조정과 농민군의 화약에 따라 관군은 전주에 남긴 몇몇 부대를 제외하고 모두 철군하였다. 청

병 역시 철군하고자 하였으나 일본군은 철군을 거부하고 계속 한성에 진주하였고, 이에 조선의 안보가 

더욱 위급해졌다.

3. 제2차 동학농민운동(9월 재봉기)

농민군이 해산했으나 청과 일본은 군대를 철수하지 않았으며, 7월 23일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신정권을 수립하였으며,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농민군 지도부는 일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준비를 시

작했고, 전봉준은 9월 초부터 삼례에 대도소를 두고 병력, 무기, 보급 물자 등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삼례에 집결한 농민군은 10월 12일 전주성을 점령했다. 

한편 최시형 등 온건파 지도자들이 주도하던 북접은 제1차 동학농민운동에서 참여하지 않았으나, 10

월 16일 최시형이 접주들에게 전봉준의 봉기에 협력할 것을 지시하면서 충청도와 경상도 일대에서도 

농민군이 봉기했다. 남접과 북접의 농민군은 논산에서 합세하여 북상을 준비했다. 이에 정부군은 양호

도순무영을 설치하여 농민군 진압을 준비했고, 일본은 병력을 전라도로 보내는 한편 19대대를 추가로 

파견했다.

농민군은 우선 공주를 점령한 후 서울로 북상하는 계획을 세웠고, 11월 9일 진군을 시작했다. 정부

과 일본군은 공주 일대에서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하였으며, 11월 하순부터 이인, 효포, 

우금치에서 교전이 시작되었다. 12월 7일까지 계속된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농민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농민군 지도부는 해산을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 전봉준은 1894년 12월 28일 체포되었으며 

다음해 4월 손화중 등과 함께 처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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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학농민운동의 평가와 의의

동학농민운동은 한국 사학계의 끼친 지대한 영향만큼 많은 관심과 그에 따른 다양한 평가를 해왔다. 

일찍이 박은식은 『독립운동지혈사』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양반 사회의 계급적 모순에서 비롯된 낡은 

관습을 타파하려 한 평민 혁명이라고 평가하였고, 김상기는 동학농민운동을 지도 원리, 조직 목표 확립 

등을 갖춘 민중운동이라고 규정해 후에 계속될 연구의 틀을 확립하였다.357) 이후 학계의 연구는 대체

로 민란에서 혁명으로, 혁명에 운동으로, 다시 혁명운동으로 변화해왔다. 

한편 그렇다면 동학농민운동혁명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일까? 첫째로, 동학농민운동혁명은 반봉건을 

외치면 봉건제 타파에 기여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농민군이 처음 봉기할 당시 창의문, 격문 등을 

통해 봉기의 정당성을 알리기도 하였으며 정부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담아 ‘원정’, ‘통문’ 등의 

형태로 제시하였고 이는 일종의 사회 개혁안 혹은 폐정개혁안의 성격을 띠었다.358) 특히 앞서 제시하

였던 집강소 시기의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을 분석해보면 ‘차. 왜와 통한 자는 엄벌’ 항목을 제외하

고는 모든 항목이 반봉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신분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폐지하고자 한 것인데, 이를 통해 봉건적 신분제 타파 등 근대지향적인 혁명 요

구가 관철됨을 알 수 있다.359) 

다음으로는 동학농민운동혁명은 한국 근대 민족운동의 효시이다. 그 성격을 보면 단순히 방봉건적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외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근대적 민족의식의 발현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학농민운동혁명이 실패한 이후에도 을미사변 이후 거병한 의병 대열에 합

류거나 1900년대 일제에 맞서는 의병으로 다시 등장한다점을 고려해 볼 때, 농민운동 시기 일본 침략

에 대한 반일 역량이 향상되었으며 항일 의병운동의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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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 지역 유적지

21 이지민, 정치외교 19 박소연

1. 고사부리성

정읍지역의 관방유적(關防遺蹟) 중 특히 고부 지역에는 고사부리성(古沙夫里城)과 두승산성 2개소가 

있는데, 그중 고부구읍성인 고사부리성은 백제 사비 시기에 백제의 지방 통치체제인 오방(五方) 중에서 

중방성(中方城)이다. 고사부리성은 백제가 남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던 온조 36년에 축조되었다. 해발 

133m의 성황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하여 남서쪽 능선을 따라 거의 수평한 모양으로 쌓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성을 테뫼식 산성이라 한다.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길게 뻗은 반월 형태이다. 성곽의 길이는 

1,050m, 장축의 길이는 418m, 단축의 길이는 200m 내외이며 내부 면적은 63,484m²이다.360)

백제의 산성들은 공통으로 수륙 교통의 편리함과 더불어 널리 트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축조되었다. 주변 지역 감시가 수월한 위치에 산성을 축조한 것을 통해 산성을 주된 방어시설로 이용

했음을 알 수 있다. 고사부리성의 외벽은 틈새 없이 견고하게 축조되었다. 사각추형(四角錐形)으로 다

듬은 성돌을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으로 번갈아 품자형(品字形)으로 쌓은 것이 특징이다. 높은 지형 조

건으로 인해 산성 내부는 단마다 3~5cm씩 안으로 쌓아 올렸다.361) 이러한 방식의 석재 가공과 철저

한 축성법을 통해 고부 지역이 백제의 중요한 행정적, 군사적 거점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영조 

41년에 지금의 고부 초등학교 자리로 이전하였고, 현재 고부 초등학교에는 고부 관아 터가 남아 전라

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고사부리성이 발굴될 때 함께 출토된 그릇 조각과 기마무사의 모습이 새겨진 백제 시대 기와 조각은 

고사부리성이 삼국시대에 축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했다. 따라서 중방성 위치에 대한 논쟁은 고사

부리성이 중방성이라는 결론으로 정리되었다.362)

2. 용흥리해정사지석탑

높이 3.76m의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용흥리해정사지석탑(龍興里海鼎寺址石塔)은 고사부리성이 있는 

성황산 북쪽 기슭에 세워져 있다. 주변에서 ‘해정사’라고 새긴 기왓조각이 발견되어 해정사 옛 절터임

을 알 수 있다. 석탑의 각 부분을 조각한 기술을 보아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석탑은 전체의 무게를 받치는 기단을 2층으로 쌓은 이중 기단 위에 3층의 탑신(塔身)으로 구성되

어 있다. 하중을 분산시키는 기단의 하대석(下臺石)이 땅속에 묻혀 얼핏 단층 기단으로 생각되었으나 

땅속의 기단이 최저부의 지대석(址臺石)까지 노출되면서 이중 기단으로 밝혀졌다. 탑신부 1층의 몸돌은 

높이가 높고 2층부터는 갑자기 높이가 줄어 균형이 맞지 않는 모습이다. 꼭대기 머리 장식은 후에 따

360) 김영심, 2019, 「백제 중방성(中方城)의 설치와 고부지역의 통치양상」, 『마한백제문화』 제33집, 23쪽.

361) 김영심, 2019, 위의 논문, 23~24쪽.

362) 김영심, 2019, 위의 논문,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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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어 얹은 것이다. 각 기단의 네 면과 탑신부의 각 돌에는 우

주(隅柱), 즉 모서리 기둥 모양의 조각이 있다. 지붕돌의 받침은 3

단으로 구성했다.

고사부리성 주변의 석탑들은 모두 2층으로 쌓은 이중 기단 위로 

5층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 장문리 5층 석탑, 남복리 5층 석탑과 

같이 용흥리해정사지석탑도 원래는 5층 석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

다. 탑신은 3개 층만이 남아있으나 3층의 지붕돌 위에 우주를 본떠 

새긴 탑신이 하나 올라가 있고, 가장 위에 상륜부의 돌도 맞지 않

기 때문이다. 없어진 4층, 5층의 지붕돌과 5층의 탑신 몸돌의 원래 

높이는 4.32m 정도로 추정된다.363)

3. 고부 향교

1403년(태종 3년)에 창건된 고부향교는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597년(선조 30년)에 현재의 위치

로 옮겨 중건한 것으로, 대성전, 명륜당, 양사재, 동재, 서재, 사마재, 전직사, 내삼문 등 향교 구성 시

설이 대부분 현존하고 있으며, 향교 배치 유형 중 가장 일반적인 양식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이

다.364)

향교 건축 배치 중 약 90%가 이 유형인데, 대부분이 야트막한 야산의 산록 경사지에 입지해 있으며, 

위계성을 나타내는 공간 설정으로 여겨진다. 향교는 대개 면학 분위기를 위해 읍성 밖 한적한 곳에 있

었지만 그렇다고 읍치에서 그렇게 동떨어진 곳에 세우지는 않았는데, 관학 시설로써 지방민의 교화사

업에도 활용되었기 때문에 보통 읍치에서 4리 이내에 배치했다.365) 고부향교의 경우 고부 관아 터에 

매우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다. 고부 관아는 향교의 위치가 관아보다 낮은 곳에 있으면 운이 막힌다는 

이유로 1765년(영조 41년)에 현재의 고부초등학교 자리로 옮겼다고 전해지는데,366) 고부 봉기 때 농

민군에 의해 점거되었던 역사적 현장이지만 현전하지 않고 있다.

관아 자리에 1906년 당시 고부군수 정용기가 출자하고 지역 유지들의 기부금을 모아 사립 광화학교

를 설립했는데, 1911년 학제 개편으로 공립 보통학교로 변경된 이래로 줄곧 초등학교로 이용되고 있

다. 광화학교 설립 당시에는 관아의 순교청(巡校廳)을 사용하다가 향교 명륜당으로 이전했는데, 재차 

363) 전영래, 1995, 「용흥리해정사지석탑(龍興里海鼎寺址石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9768 (2022.09.17. 접속)

364) 이범직. 1995. 「고부향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3617 

(2022.09.17. 접속)

365) 김지민, 2011. 「4. 지배 정치 이념 구현 : 유교건축」, 『한국문화사 39: 삶의 공간과 흔적, 우리의 건축문화』 
245-250쪽.

366) 장현희, 「향운설화의 대표적인 정자, 정읍 군자정」, 지역N문화.  https://ncms.nculture.org/pavilion/story/2329 

(2022.09.17. 접속).

그림 37 정읍 용흥리 해정사지 석

탑 정측면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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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여 관아의 객사를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367) 고부 관아가 완전히 철거된 경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운봉현(현재의 남원시 운봉읍) 객사의 경우 1912년 무렵부터 운봉공립보통학교로 사용되다

가 1925년 시설이 협착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교사(舊敎舍)를 헐고 신교사(新敎舍)를 신축했던 것으로 

보아, 고부보통학교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368)

고부향교 건물 중 대성전(大成殿)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향교에서 성현에게 제사

를 지내는 곳인데, 5성(五聖), 10철(十哲), 송조 6현(宋朝六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를 봉안

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교육 기능보다는 제향을 통한 교화기능을 주로 담당하여, 봄과 가

을에 석전(釋奠)을 봉행하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을 올렸다.369)

그림 38 보통학교로 이용된 고부 관아의 객사

(출처 : 부안독립신문)

 
그림 39 고부향교 대성전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고부 군자정(君子亭)

고부리 지방도로 남쪽 연못 가운데에 있는 연정(蓮亭)으로, 그 설립 연대가 명확하지 않다. 관련한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한때 고부군수들이 자주 좌천되거나 파직되고, 마을에서 과거급제자가 

배출되지 않은 시기에 그 원인이 “연정이 황폐하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돌아, 1673년(현종 14년)에 

군수 이후선이 연못을 파내고 정자를 개수했고, 이후 연꽃이 만발하고 진사가 배출되었다고 전해진다. 

1764년(영조 40년) 군수 이세형이 정자를 중수했는데, 1900년에 군수 조규희가 연못을 파내고 고쳤으

며, 1901년에는 군내 19명의 인사에게 받은 기부금으로 중건해 1905년에 완성했다.370)

군자정 경내에는 조선 시대 관찰사와 군수들의 선정비(善政碑) 10기가 모여있는데, 1993년에 고부면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 옮겨둔 것이라고 한다. 8기는 군수들의 선정비이고, 2기 중 1기는 ‘병마

절도사 변국한 군민청간 선정비(兵馬節度使邊公國翰軍民淸簡善政碑)’로 1698년 2월에 건립, 다른 1기

는 관찰사 서기순 청백혜덕 영세불망비(觀察使徐侯箕淳淸白惠德永世不忘碑)‘로 1843년에 건립된 것이

다.371) 총 22기의 선정비 중 한두 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손상 정도가 심한데, 고부민란 때 성난 민심

367) 최명국, 2013.6.26., 「4. 정읍 고부초 –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옛 고부관아에 터잡아」, 전북일보,

 https://www.jjan.kr/article/20130625474548  (2022.09.17. 접속).

368) 오준영·김영모. 2015. 「근대기 전라북도 지방관아의 쇠퇴에 관한 연구」. 『문화재』 통권 67호, 30~32쪽.

369) 이범직, 앞의 자료.

370) 장현희, 앞의 자료.

371) 장현희, 앞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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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휩쓸려 파손된 것으로 추측한다.372)

그림 40 고부 군자정과 고부 지역 선정비

(출처 : 국가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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